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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8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본  최  의  회  의 록  ( 개  회  식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넌 3월 26일 ( 목 요 일 )  U 시 00분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삼시회)  개회식봉는

1. 개 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 의장)

6. 교육감 인사

7. $\] 식

(사회 ： 외사과장 이 영규).

(14 시 개식) 다음은 애국가틀 제창하시겠습니다.

〇 으1사고卜& 이영규 : 지금부터 제8회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

충청북도교육위원의 임시회 개회식올 거행 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애국* 가 제창)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다옴은 순국선열 및 전물호국용사에 대한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묵념이 있겠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묵 넘

. 국기에 대하여 경례 (녹음 주악)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 로

• 바로 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외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〇 의장 김 영세 :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그리고 정인영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 

계관 여러분!

오늘 만물이 약동하는 화창한 3월에 본도 

제8회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율 

본인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자치제도의 정착과 

본도의 교육창달울 위해서 교육청과 교육위 

원외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테 당 

면힌; 교육현안의 해결에 온갖 힘올 기율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50만 도민이 열망하는 지 

방교육의 정착과 발전은 제대로 이룩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 

보다도 교육청 관계관들외 인식전환을 요구 

치 않올 수 없습니다.

지난날 합의제 집행기구였던 교육위원회 

라는 타성과 교육자치제외 이넘올 망각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일 변도에 영합하는 관료적 

습 성 율 하 무 속 히 씻 어 버 리 시 고 ，이 제 는 150 

만 도민의 대외기관이요,  의결기구로서 교 

육위원회의 역할과 권능율 존중하시어 당면 

한 교육현안과 공동과제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풀어갈 수 있도 

록 정성율 모아 주시고 교육위원의의 위상 

정립에도 최선율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회기에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에는 보 

다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 시 고 ， 

본도 교육발전올 위하여 150만 도민과 함께 

풀어간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서로 채찍하고 

격려하며, 협조하고 지원하는 자세블 갖추 

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치의 절대적 명제인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교육행정 

전반에 과감히 확대시키고,  참된 민주교육 

과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조속히 이록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본도의 지방교육 

창달을 위 한 훌통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 청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지 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는 바입니 

다.

감사합니다.

〇 의 사과장 이 영규 ： 다음은 교육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ᄋ 그육감 정인영 : 존경하는 김영세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너무 오랫 

동 안 모시 지톨 못해 서 송구스 럽 게 생 각을 

합니다.

3월 초 에 ，우리 교육계는 3월이 학년초이 

기 때문에 딴 달에는 몰라도 3월 만큼은 

월초에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 

외 방향을 위한 진지한 협의를 갖는 것이



당연한 도 리인졸온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에는 외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 

다.

이점율 닐리 양해해 주시기롤 부탁울 드 

리고,  순서가 거꾸로 돼서 3월초에 각 시 • 

군 마다 순회를 하면서 우리 충북교육의 방 

향을 협의하고는 했습니다.

응당 교 육 위 원 님 듈 과  사전에 협의볼 거쳐 

서 보다 더 폭넓은 위원님들의 외견이 포함 

된 , 이 와 감은 협의 의가 이무어졌 어 야 되 겠 

는대 그렇지 못해서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 

울 하고 시 • 군  순의매 여러 위원님둘께서 

바쁘신데도 불 구 하 시 고 감 이  참석율 하시 

고,  환영을 해 주셔서 , 이 자리 에서 다시 

한번 그 동안외 고마움에 경외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여 러 위 원님둘 에게 편리 를 도모하기 위 해 

서 제가 말씀드릴 요지를 유인물로 나누어 

드 렸 습 니다 .

내용은 시 • 군마다 다니면서 충북교옥외 

발전의 방향올 모색하는 내용율 담았습니 

다. .

그것올 구 체적으로 다 위원님들께 말씀율 

드릴 필요는 없고 중요 요점만 간략하게 추 

려서 말씀드리므로써 본인의 인사로 가름율 

할까 , 이 렇 게 생 각올 합니 다.

저회뮬온 '92학닌도볼 교육발전의 기반율 

조성하는 이와 감은 해로 정했습니다.

다돌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외나,  

또는 산업헌장은 하무가 다르게 발전되고,  

변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계 가 사외발 전에 앞장울 서서 

사외발전율 리드해야만 될 형전입니다마는 

오늘날의 교육계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사 

회발전,  산업발전에 퀴멸어져 가는 이와 감 

온 현상이라고 하겠습 니다.

물론 교육계도 그 동안 많은 발전율 거듭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롭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 각 돼 서 ， 다시 한번 교육게가 재 

도약울 해야 되겠다는 각오 하에 금년도롤 

교육발전 의 기 반율 조 성 하고 , 교육 계획율 

추진하 는,  이와감은 해로 정했습니다.

주로 그 언더라인 친베볼 중심으로 해서 

딴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감아서,  즐친 

부분에 걸쳐서만 말씀율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금년도에는 중학교의 외무교육이 확대 

실시됩 니다.

이 결과로 학생들은 만6전778명이 헤택율 

받게 되고,  금액상 으로 는  33억4전만원외 

해택울 받게 됩니다.

또 이 금액울 학생 1인당 금액으로 환산 

울 해 보 았더 니 ,  19만3전9백원씩 학생 1인 

당 학비감면외 혜택 이 돌아 간다고 하겠습 

니다.

이와 감이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토 인해



서 국민들의 기초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또 

어려운 농촌에 학비감면의 혜택이 돌아가서 

농촌의 복 지중진에도 그만큼 도음이 되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다옴에 교육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의 지위를 향 상 시 키 고 ,  또한 우수 교원 

을 많이 확보를 하 고 ， 이렇게 함으로써 교 

직사회롤 안정시켜서 교육의 질율 향상시키 

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 

렇게 생각율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형님들이 대부분인 

국민들로부터 우리 교육계가 존경반고,  

신뢰받는 것올 다시 회복해야만 되겠습니 

다.

교육은 존경과 신튀받지 않는 곳에서는 

이무워질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톨 실 

시해서 교육여건 을 개선시켜 야만 되겠 습니 

다.

금년도가 교 육환 경개 선 특별사업의 마무 

리 해입니다.

물론 3 년 계획이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마 

는 내년도에도 게속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실 시되 겠습 니 다.

그러나 일단 3년 계획의 마무리 해이기 

때문에 적 재 적 소 에 , 필 요 한 태  적절한 예산투 

자가 돼서 교육여건 개선이 극대화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번째가 21세기에 대비하는 교육개헉이 

이무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사외나 산업은 하무 

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 

대, 우리 교육계가 이에 기술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감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도 더욱 확대해서 실시하므로써 

산업현장에 기술인력 공급에 최선율 다할까 

이렇게 생각올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역간에 경쟁의 

시 대가 전제라고 할 것 감으며는,  학교 교 

육에 있 어서도 자율적이 면서도 경쟁적인,

이 와 같은 질 적 인 관 리 체 제 가 확 립 돼 야 만 

되겠다 하는 것을 시 • 군 마 다  다니면서 강 

조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특색있게 학교를 발전 • 신장시 

키는 작업,  이것은 학교장과 학교장을 중심 

으로한 교직원의 단합된 역량에 외해서 좌 

우 된 다, 가장 중요한 것 아 학교벌로 자율 

성올 유지하 면서도 또 상호 경쟁적인,  이와 

감은 관리체제 구축에 전력율 다할까,  그래 

서 륵색있게 학교나름대로의 발전 ♦ 신장을 

도모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의 국제정세도 공산체제 

외 봉괴와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도 재정립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남북통일올 눈앞에 두 

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게도 통일율 

준비하고,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그와 

감은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무어져야만 되겠 

다, 이와 감은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또는 준법과 질 서 ，남의 외 

사롤 존중하는 등등, 자유민주주의의 우월 

성을 학생들에게 심도있게 심어주어야만 되 

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올 하고 있습니 

다.

이와 감은 교육발전의 기반 확충과 교육 

계척의 전개 하에서 다음 장에 있는 학교교 

육에 있어서，교육현장에 있어서 당면한 과 

제가 권가，이것을 또 나름대로 생각올 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전인교육 부재다, 이와 감은 얘기 

톨 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은 교육과정올 성실하게 운영올 

함으로써 전인교육의 실현을 얻을 수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에 급급한 

나머지 전인교육이 소를히 되었던 것만온 

사실 입니다.

이 상급학교 진학제도가, 입학제도가 각

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크나큰 영향울 

미치고 있다는 것율 저회듈은 잘 알고 있 

습니다.

내4년도부터 대학입시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본도에서는 타도의 하는 것 

에 눈치보지 않고 나콤대로 고교입시 제도 

롤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율 하고자 합니다.

그 개선방향온 다옴 장에 정3년도 고등학 

교 입시방법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율 참고하시고 이미 여러차레 보도도 

된 사항이기 베문에 그에 관한 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옴에 사회적으로 대단히 몬란합니 

다.

이에 덩달아서 청소년의 여러가지 사회적 

인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에 대해서도 우리내들이 , 지도자들이 

새로운 도덕 적 인 자각이 전개되 어야만 되 겠 

다, 지도자급에서 바른생활올 하지 않고 우 

리 후배 학생둘에게만 어떠한 생활율 강요 

한다는 것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저회듈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율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온 모든 학생들에게 각종 

청소년 단체에 가입을 함으로써 자기의 심 

신단런온 물론 자제력, 지도력, 봉사하고 

협동하는 정신을 김러주는테 최선올 다 할 

까, 이러므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문화



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율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교육자치제의 정착이 

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외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 

면에 있어서도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만은 를림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룰 위해서는 외장님께서 강조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전환■과 지방자치에 

대비하는 자질향상이 선행되야만 되겠다, 

하는 것올 저희들도 잘 인식율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가 지방 간에 경쟁의 

시대이기 매문에 우리 도내에도 우수한 학 

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만온 간절하다는 

것올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한가지 에를 들어서 말 

씀올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3월 5일자 조선일보 1면에 아주 대 

서목필해서 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과대학 학생 1인당 1년간 교육비 무자 

롤 일본에서는 만8천달러를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4백달러를 투자 

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산율 해 보니까 7.7표 돼요.

언간 만8전달러 교육 부자톨 받아서 교육 

올 한 학생들이 사회 산업헌장이나 언구소 

에 가서 활동해서 이룩하는 성과와, 천4백 

달러 루자 받아 교육올 받은 학생들이 이록 

하는 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리라 하는 것 

온 자명한 헌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이 오늘날 경제대국으로,  공업대국으 

로 세 게에서 휘 고 제치 고 돌 아 다니 는 이 유 

가 바로 교육투자를 아낌 없이 하고 있다는 

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도내 

에도 우수한 학생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 학 

생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따르는 적절한 교 

육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걸 절실하게 느끼 

면서 3월초에 저희 교육계의 앞으로 방향을 

생 각올 간 략하 게 말씀드 리 므로써 인 사로 갈 

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ᄋ 으I 사고[장 이영규 : 이상으로 제8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외식율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4시 20분 폐식)



제 8 회 충 1 북도교육 위 원 화 제 1 호

본 의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의 의사담당관실

m i  3월 26일 (목 요 일 ) 14시 20분 ' 一 一  一

의 사 일 정 (제 8회 임시회 제1차 본과의)

1.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의 회기결정의 건

2. 의 안상정

가.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원의 정수등에관한조레(  안)

나. 충 청북도교육비룩 벌최 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테중개 정조 래( 안)

다. '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의 게정수관리 대상물품취독및 처분(안)

3.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

부 의 된 안 건 ^

1. 경과보고( 의사과장)

2.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 충 청 북도교육 위 원 회 의 사국의 설 치 및 사무직 원 의 정 수등 에관 한조 혜 안( 권 척 풍위 원 의

* 3인 발의 )

4. 충청북도교육비 룩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 레증개정조례안( 교육감 제출 )

5. '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벌의 게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및 처분안( 교육감 제출)

6. 회 의록 서명위 원 선출의 건

7.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 답변

(14시 20분 개의) 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ᄋ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 ( 의사붕 3타)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8희 충청북도교육위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 

다.



(14 시 21분)

1. 경과보고

ᄋ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지난번 회기인 제7회 임시의 의에서 

의결한 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충 청북도립학교설치조 래중개 정조 래와 충 

청 북도교육위원회 위원일 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 례중 개 정 조 례 안 이 심 의 • 의 결 되 어 도의 외 

에 제출되 었고 ，도의 회 에서 지 난 3월 7일날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3월 20일날 공 포 ，도 

보 에 게 제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집행기관에서 3월1일자로 피산 

교육청 장병은 교육장을 영동농공고교장으 

로 전보 하고 피 산중 학교 장 이 던 손 만 제 교 장 

선 생 님 을 괴 산교육장에 임 용 했습니 다 .

세번째 제8회 임시회 소집요구의 건에 대 

한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3월 12일 충청 북도교육 청으로부 터 공유재 

산관리 조례 중개정 조레 안과 야영장 설치 및 사 

용 에 관한조 베 중 개 정 조 례 안 그 리고 교육 비 특 

별의 계물품 정수관리 대상물품취 득및 처분안,

이 조 례가 들 어 왔 었 습 니 다마는 야 영 장 에 

대 한 것 은 아까 간 담회 에 서 말씀드 린 바 대 

로 야영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그 설치계획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심의 •의 

걸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룹 제13조 제6항에 규정이 되어 있욤에도,

동 설 치 계획 서 제출없 이 조 례안만 직 접 제 

출되어 , 이 에 대한 교육감의 의 견을 들온 

후 처리할 계획임올 밝터 유보할 뜻을 공문 

으로 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 원의정수등 에관한조례안이 권 혁풍 

위원님 외 세분 교육위원님이 연서한 발의 

로써 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직접 의제와 상관 없는 3월 28일 직속기 

관 방문은 휴회중인 3월 28일 토요일 10시 

에 학생회관과 11 시에 교 육연구원을 방문 하 

실 계획이 서있습니다.

이 상으 로 보 고 를 마치겠 습 니 다 .

(14시 23-g-)

2. 저i 8 ?.! 중 청 북 도 교 육 위 권 ,9；| 임 시 휘 '

字-1 기 S 정 의 건

〇 외 장 김 영 세 ： 그 러 면 의 사 일 정 제 1 

항 제 8 외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외 空} 기 

결 정의 건을 상정합니디-.

( 의사봉 3타)

미리 유인물로 나누어 드 린 바 와  감이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3월 26 

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집행 

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잘문을 

실시하고 권헉풍위원 외 3인이 발의한 충청 

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 

수등에관한조래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 

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외계공유재산관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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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중개정조래안 등의 의안을 처리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다만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 

습니다마는 교육감의 제출의안중 충청북도 

학생 야영 장설 치 및사용 에관 한조 래중개 정조례 

안은 금번 회기에는 상정올 유보하고자 합 

니다.

그 사유는 이미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감이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은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6호 

의 규 정 에 의 거 해 서 당 연 히 교육위 원 의 의 

심의 .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 야영 

장의 경우 그 설치 게획 에 대한 심 의 . 의 결 

없이 조례로 직접 다론다는 것은 이러한 법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외에도 

안건 심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기에, 다 

른 공공시설의 설치등에 있어서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감으로부터 

의견 올 들은 후에 처리하고 자 하는 것 입 니 

다.

위원여러 분께서 이 상 에 대 한 이의가 있 으 

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 습 니 다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외 충청북도교 

육위원의 임시회 회기는 ' 92년 3월 26일부 

터 30일까지 5일간으토 결정되었음올 선포 

합니다.

( 의사붕 3타)

(14시 26분)

3 . 중청북도교육위튄회 의 사.국의 설치 및 사

무직 현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안)

〇 의장 김영세 : 다옴온 의사일정 제2

항 충청북도교육위원외의사국의설치및사무 

직 원의정수등에관한조래안올 상정 합니 다.

(의사붕 3타)

발의자인 권헉풍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 

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헉풍위원 사외대로 나옴)

〇 권역풍 위권 ： 권헉풍 교육위원입니 

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 

분,  오늘 저내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직제 조래 

를 발의하는 제안설명올 드리게 됨을 매우 

의 미 있 게 생 각합니 다.

지난 해 9월 교육위원회가 개원되어 지방 

교육자치가 정착의 단계에 접어들은 이때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직제가 확정되게 

됨은 지방교육자치의 완숙을 위한,  또 한 

걸음의 진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의 사국 직 제 조 례안의 마 련을 위 한 

전국 의장단 협의의와 외사국장 간담의 등 

을 통하여 의사국 직제안이 발의 되고,오늘 

제안설명을 하기에 이르렸습니다.

이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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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 

리고 다옴으로 주요골자와 참고 법 렁 ，그리 

고 조래안 내용율 말씀드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안 

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아율러 말씀드릴 것온 본 조례가 최종적 

으로 확정된 후에 의사국' 직제를 정하는 규 

칙 을 이 자리 에 서 다시 제 정 해 야 함올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 3인의 교육위원 

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 

치 및 사무직 원의 정수 등에 관한 본 조례 

안을 원안대토 심의 ■ 의걸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 상으 로 제 안 설 명 을 마 치 겠 습니다.

I 1•八]* t l•니 4 .

〇 의장 김영세 ：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충 청 북도교육위 원 의 의 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 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지 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를 의 개 정 에 따라 조례를 제 

정하는 것으로 조테상에는 의사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사무직원의 정수만을 규정하 

고 하부 조직은 교육위원회 규칙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 토론 및 의결 

은 제 3 차 본회의에서 다무도록 하 겠 습 니 다 ，

( M 시. 34분)

4. 숭청 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

관리조례 중개정 조례 (안)

〇 의장 김영세 : 다옴은 의사일정 제

3항 충청북도교육비 록별회 게소관공유재산관 

리조례중개정조 례안올 상정 합니 다.

( 의사봉 3타)

관 계관은 나오 셔 서 제 안설명 하시 기 바람 

니다.

(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〇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

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록벌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 

조 례 증 개 정 조래 안에 대하여 제 안 설 명 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별첨 충청북도교육비특별의 

계소 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 정 조 례 안 과 감 

으 므 로 기 재 생 략 )

개 정근 거 및 관 계 법 링 , 신 • 구조 문 대 비 

표는 점 부 된 유인물을 봐 주 시 고 ， 참 고 로 

충청북도 도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위와 

감은 내용으로 이 미 도의 회룔 통과하 여 , 충 

청북도 조 래 제1974호 로 ，92년 1월 31일 공 

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래중개정조혜안 

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〇 의장 김영세 : 에, 수고하섰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 토론 및 의 결도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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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의에서 다무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5. ' 92년도 숭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

관리 대상물품취득및 처분(안)

〇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

항 '92 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정 수관리 

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을 상정 합니 다.

( 의사붕 3타 》

관 계 관은 나오 셔 서 제 안설명 하시 기 바람 

니다.

( 관리국장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

ᄋ ■관 리 국 장 김근 학 : 에 , 3 호 외 안 인

'92 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수관리대 

상물품취득및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올 드 

리겠습니다.

( 설명내용은 별첨 ' 92년도 충청북도교육 

비 륵 별 회 •게 정 수관리 대 상물품취 득 및 처 분 안과 

갑으므로 기 재 생 략)

이상으로 ' 92년도 충청 북두교육비특별의 

게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및처분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번 째 쇄이 지 나 항에 품목별 내 

역중 일런번호 3 번에 대형승합차의 취득가 

액 이 8천7백 만원 인 것 이 8백7십 만원으로 

잘못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〇 의장 김영세 : 에, 정정하시기 바람

니다.

수고하섰습니다.

의사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 충 ..........

( .의사과장 위원석올 돌면서 금액정정후)

본건에 대한 질의 • 토 론 ，의 걸도 제3차 

본의 의에서 다무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 고 충 청북도교육위 원회 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온 위원 

발의로 제안되 었고, 충청북도교육비북벌회 

게소관공유 재산관리 조 례중개 정조 례안온 교 

육부 준칙에 의거 임대료 또는 사용료가 

급등한 재산에 대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관계 조래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심사 소위원외의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 각되 는베 다른 위 원 록시 , 다론외 견 있으 

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 하 는  위원 많음)

에, 다른 의건이 없으므로 본 조래등은 

본의의에서 직 접 다무도록 하겠습니다.

(14 시 41분)

6. 회 의록 서명위 권 선술의 건 

ᄋ 의장 김영세 : 다옴은 외의록 서명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재희위원,  권혁풍위원 두 위원을 선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사므로 제8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이재희,  권헉풍 두분 위원님이 선출되었습 

니다.

( 의사붕 3타)

두분 위원께서 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람니

4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14시 42분)

7. 교육 행 정 전 반 에 관 e  질 g  • 답 변 

〇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

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붕 3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3월은 신학닌도가 개시되는 중요한 시점임 

을 염두에 두시고,  평소 가지고 있던 의문 

과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방향을 기탄없이 

개 진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람니 다.

에 ，그러면 질문 이 있 기 전 에 시 간 이 오 재 

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외를 하였다가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4시 43분) 

(14시 55분)

〇 의장 김영세 : 속개를 선포합니다.

( 외사붕 3타)

질문 진행온 의석 슨으로 하기로 돼있습 

니다마는 교육감님 형편에 의해서 교육감님 

이 직접 답변할 사항을 먼저 질의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 고 ， 

질문 • 답변은 일괄질문 • 일괄답변으로 하겠 

습니다.

그래서 동일 안건에 대한 두번 이상 질문 

은 없겠고,또 소요시간은 20분 이상을 소요 

하시면 안됩니다.

의사진행 규정에 의해서 소요시간 20분, 

또 일괄질문 • 일괄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슨 서를 좀 바꾸어서 교 

육감님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을 가진 위원 

부 터 질 문 시 간 을 드 리 겠 습 니 다 .

먼저 권혁 품위 원 질문하 시 기 바람니 다.

〇 권 역풍 위 원 : 에 , 권 척풍입 니 다.

제가 우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 은 , 먼 저 번 에 우 리 가 조 례를 제 정 

해서 "학생회관장을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 

관으로 보하자" 라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 

켜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도의회에 

서 통과가 되지 못해서 우리의 목적이 좌절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교육 

감님의 고건이 어떠신가를 재차 여쭈어 보 

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내용의 골자틀 말씀드린다면

14



학생회관장. 및 충북학생종합야영장장을 일 

반직으로 보임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배 

치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재치된다고 생 

각하신다면 그 대책온 어떻게 강구하고 계 

신 가 ，하는 것이 첫번째 질문이 되겠 습니 

'다.

두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질문의 성격 

.상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는 조금 그 성격 

이 맞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찔 

수 없이 우선 교육감님한테 좀 무리를 무롭 

쓰고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 개 인 적 으 로 는 、헌법소원의 문 

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 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시도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도하기 전에 우선 교육감님의 고건이 어 

떠 신 가 하는 것을 청 취하고자 합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의외의원 

선거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정당가입이 허 

용되는 도의원에 의해서 교육위원이 선출되 

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틀 제 1 조인 

목 적 이 죠 ，즉 자주성 • 전문성의 기본정신과 

서로 모 순 되 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 한 헌법 제31조 4항 에 교육 의 자주성 • 

정 치 적 중 립 성 이 라는 기 본 정 신 에 배치 된 다 

고 생각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고건을 듣고 

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은 이 두가지 

로 줄이겠습니다.

이 상 입니다.

〇 의 장 김 영 세 : 더 이상 없지요?

ᄋ 권역풍 위원 : 에.

ᄋ 의장 김영 세 : 그럼 다음은 이재희위

원 질 의 하시 기 바 람니다 .

〇 이재희 위원 : 에, 저는 교육감님에

게 질문이라기 보다도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 겠습니 다.

지난 14일날 제전에서는 학원연합회 주최 

로 지 방인사 초청 간담회가 열린 일 이‘ 있습 

니다.

그 초청대상이 교육위원,  도의원,  시의회 

의장 이었었는테 그 관계관 설명이 학원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지 휘 • 감독올 받기 

때문에 위빈들 중에 축사를 교육위원한테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질의도 교육 

위 원한메 가장 먼저하는 걸로 과 가지 고 관 

계관들이 교육위원에 대한 에우에 신경올 

많이 썼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테 지난 3월 17일 교육감님이 제전교 

육청 방문시 그 초 청 대상이 초 • 중 • 고등학 

교 교장이 기 깨문 에 그 동 안에 인사이동도 

있고, 또 그런 기의 에 지역대표로서 교육장 

및 교장들에게 인사할 기회도 갖으려고 학 

무과장한테 교육위원 인사하는 슨서롤 좀 

님어 달라고 부탁올 했더니, 당일날 아침에 

수행국장 답변이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식순에 넣어 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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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보틀 받았습니다.

또 3 월 20일날 학생 회 관 개관식 에 교육위 

원들이 초청돼서 원근에서 7,8명이 왔었는 

메, 당연히 주민의 대표인 교육위원의 외장 

의 축사 순서도 있었어야 되 는 데 ..........

뭐 여 러 가지 시 간 이 나 문 제가 있 겠 지 만 , 

되도록이면 앞으토 교육위원이 초청되는 행 

사에는 교육위원 축사나 또는 인사의 순서 

를 넣어 주었으면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 

니다.

참고하시 기 바람니다.

이 상 입니다.

〇 의정 김영세 : 에, 다음에는 제가 질

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질문 입 니 다 .

지 방교4  자치에 관한 법 률 제 13조 제 1 항 제' 

6호의 규정 에 의 하면 공공시 설의 설 치 • 관  

리 ■ 처분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 결 사 항  

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룔 포함한 각 기관의 설치는 계획안 

이 당연히 교육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어서 

심의 • 의결올 거쳐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음성교육청 관내 야 

영장 설치 계획 은 이 런 절차없이 교육부장관 

의 승인 올 얻어서 개 정 조례 안만 여끼 제 출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 건율 비롯해서 

향후 학교를 포함한 제 기관을 설치할 경 

우, 어떠한 절차토 처리할 계획인지 명확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둘째로, 그 외에도 교육위원회 의결사항과 

교육감 관장사무의 중복사항을 어떻게 해석

•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지금 교육위원

회 의결사항임에도 불 구 하 고 ，교육감의 인가 

간에 속하는 내용이 여기 " 제 13조 체1항 

제3호 와 제27조 제13호 " ，•■ 제13조 제】항 및 

제4호와 제27조 제15호"가 있습니다,

더 거기에 설명을 구한다면 이 M공공시설 

에 대한 설치 • 관리 및 처분‘' 이의에도 "시

• 도의회에 제 출할 륵별 부 과근 • 사용료 • 수 

수료 ♦ 분 담금 및 가 입 금의 부과와 징 수 에 

관 한 사 항" , “ 기 본 재 산 또는 적 립 곰 의 설 치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 항 " ，이러한 것 

등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 하도록 되 

어 있는테,이게 교육감의 권한에도 속해 있 

는에,이 음성야영장의 설치내용을 추진중에 

관계 직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것도 본 

도 에 서 질 의 한 것 이 아니 고 타도 에 서 질 외 

한 질 의 조복저 를 참고로 해 서 마치 교육 위 

원외 의 권한이 아닌양 유추해석울 해 가지 

고,  그 유추해석으로 인하여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질의 조복보다도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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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우선하여야 할 이 명문 규정을 무시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조래안만 

이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 

육위 원으로서는 그 설치 계획안 조차 모르 

고,  그 설치장소 조차 모릅니다.

설치장소도 확 인 하 고 ，그 계획의 타당성 

을 알아야 조례안을 개정해 줄 수 있올 탠 

테, 이런 것 등의 절차가 전 터 빠져있고 조 

례안만이 상정되어 왔다는 점, 그러면 이러 

한 결과를 앞으로 교육감께서 어떻게 이것 

을 인용해서 , 해석해서 조치 할 것인가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유추 

해석올 해가지고 의사표시 상에 하자를 범 

했어요.

그 러 면 공무집 행에 있 어서 공무원의 하자 

행위는 어명 게 용■당한 처분을 할 것이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하 

는 점, 이 점까지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 다.

이 상 입니다. '

그러면 이제까지는 교육감님에게 질문하 

는 내용이고.  다음은 일반적인 관계관께서 

발표하실 내용입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교육감 거수로 발언 

신청)

에, 교육감님 말씀하세요.

(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〇 교육강 정인영 : 일괄질문 • 일괄답변

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셨는메 교육감이 답 

변할 사항을 일괄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 

에 교육감이 답변할 사항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일괄해서 오늘 답변드리는 것이, 찬밥 

놓고 잠한숨 못자는 것과 감아 답변드리는 

게 좋 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인 데 ， 어떻 습니 

까?

公 의장 김영세 : 어떻게, 위원여러 분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좋 습 니 다 . " 하 는  위원 많음)

오늘 그냥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얘 ，，하는 위원 많음)

에, 그럼 하세요.

〇 교육감 정인영 : 감사합니다.

처음에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회 관 설 치 조례를 제정할 당 시 ， 그 관장올 

장헉'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도록 교육위 

원외에서 의결을 하셨고,  도의회 심의과정 

에 서 교 욱 부 의 승 인 을 밤는 베 있 어 서 차 이 

점이 있다고 해서 지방서기관만으로 임명 

하도록 해놓은 것, 상당히 저의 나름대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앞으토의 처리 

방안은 저회들 나롬대로도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롤 해서 뭐 단일 직종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복 수 직 으 로 ，당초에 교육위원외에서 

심의 • 의결하신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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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올 하 겠 다 ，하는 것을 말普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이, 교 

육위원올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도의외에서 

선출되는 것이 현법이나 또는 지방교옥자치 

에관한법률에 "교육의 자 주 성 • 전 문 성 • 정 

치적 중립성" 에 위반되는 것이 아 니 냐 ，이 

에 대한 교육감의 소견을 밝히라는 내용 이 

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 

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 정치적 증립성 

및 대 학의 자율성은 법를이 정 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 "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 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도 제 1 조에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살리기 위 

해서‘ 제정한다. "  이렇게 돼있는데, 제5조 

제1항에 "교육위 원은 당해 시 • 도의외 에서 

시. • 군  및 자치 구의 회가 추천한 자 중 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다. "  이렇게 돼 있 고 ，

이 에 보며는 "도지방의컥 의 의 원은 정 당의 

당원일 때는 소속 정당의 추천서를,  정당의 

당원이 아닐 때에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 

이 되 어 있 는  선거권자 200명이상 300명이 

하의 기명날인한 추전장이 청부돼야 된다. "  

즉 정당가입자도 도의회 의원이 된다,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 현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를에 규정되 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 • 전 

문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느냐？"

이런 질문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님게 교육감이 이 교육위원 선출이 

t i  법에 위반됐다,  안됐다라고 답변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질문올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안할 수도 없는 이와 

감온 입장이어서,  본의 아니게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감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올 드려두고,  근본적인 정신온 정치인 

이 교육위원을 선출했더라도 선출된 교육위 

원 이 " 교 욱 의 자 주 성 • 社 문 성 • 정 치 적 증 립 

성"을 잘 지켜서 교•육 • 학에에 관한 제반 

발전올 도모 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롬 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좋 은 에로, 우리 충 북 의 교육위 원 열 

한분들이 정당에 가입된 도의원들이 선출을 

해 주셨다 하더라도 현재 오늘 날까지 몇 

개월 동안에 교4  • 학에  에 관한 심의 를 하 

실 때에 "자주성과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1 

을 잘 보장 해 주신 것도 하나의 좀은 증거 

사 례 가 아 닌 가 이 렇 게 생각이 돼서, 누가 

선출했는냐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님들 

이 이 와 감은 "교육의 전문성 • 자주성 • 정 

치 적 중 립 성 "을 잘 지 켜 서 교육 • 학에 에 관 

한 사항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보다 더 중 

요한 것이 아 닌 가 ，이렇게 생각올 합니다.

그리고 이재 회 위원님께서 제천서 있었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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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제천 현장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는 그와 감은 지방슨시 때에 교육위원님이 

감이 참석올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고당게,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옥천의 경우에는 부의장님이 저희들 

초 . 중 • 고 교장 간담회 에 처음부 터 한시 간 

여에 걸쳐서 끝까지 감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좋으신 결론의 지도 조언 말씀까지도 해 

주신 실질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제 전 에 서 는 이 것 이 아 마 해당지역에 서 

생각을 잘못해서 소홀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3월초에 교장들이 많이 이동되었 

는데,  교육위원이 참석하셨다면 당언히 인 

사소개가 있었고 하는 절차는 당연한 걸로, 

이 렇 게 알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참석하시면 축사를 하 

시는 것, 당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 

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 설의 설치 및 관리 • 처분"에 관한 

질 문을 두가지 로 질 문을 하섰는께 , 그 두가 

지를 한께 묶어서 답변•올 드리도록 하겠 습

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롤 보며는 

여 기 에는 교육 감의 관장 사무 에 관한 권한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타 교욱기관의 설치 • 이 전  및 폐 

지 에 관한 사항"온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육감이 관장하는 모든 권한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법를 이나 

조례나 기타 여러가지 규정에 포함돼 있는 

범위내에서 권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당연한 일이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서 제27조에 의 한 교육감의 사 

무관장 사항도 제반 법 를이 나 조 례나 기 타 

규정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울 말씀드려 두 

고 , 또 앞으로 이 지 방교육자치 에관한법 률 

에서 그 권한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온 당연히 

사전에 교육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말은 다음에,  또 다시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조래로 제정 

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로 알고 

이 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런테 음성 야영장 설치 에 관한 한은 이 

제까지 하던 관래대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에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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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승인올 먼저 달온 것, 저회들이 절차 

상의 잘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 

다. >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사전심의룔 

거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울 맡아서 조례개 

정안으로 처 리 하 고 , 그 조례나 법를이나 제 

반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추진한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ᄋ 의장 김영세 : 에, 다른 위원 보충질

문 없으십니까?

에 ，그러면 내 가 보 충 질 문 하겠 습니 다. 

(권혁 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 청)

아니 권위 원 먼저 보 충 질 문 ..........

ᄋ 권역풍 위원 : 제가 먼저 질문한 그
I

학생회관장 건, 거기에도 동의를 표해 주신 

것 감 아 서 상당히 고 맘 게 생 각 합니다.

그 런 데 그‘ 대 책 을 강구 하시 는 메 그냥 막 

연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 주 신 때 대 해 서 좀 더 그 구 체 적 인 

대책, 앞으로 언제까지 한다던가, 어떻게 

하 시 겠 다는 그런 구 체 적 인 대 책 을 좀 가 시 

적으로 보여주셨으면 고맙겠고,  물론 그 조 

래가 먼저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감님이 노력 을 

하실건 가 저희들은 주시 롤 하겠습니다.

그 다 음 에..........

ᄋ 교육감 정인영 : 그 시기적으로는 도

의회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의견에 차이 

점도 있었고 해서 최 단시일 내에 다시 개정 

안을 제출하며는 또 심리적인 어떠한 갈등 

도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원만히 해 

결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추진방 

법이 아닌가, 그 일을 올바르게 성사시키기 

위한 현명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ᄋ 권역풍 위론! ： 시간이 더 필요하시 

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렸던 그 정치 적 중- 

립 성 에 관 한 말씀 인 에 , 물론 교육 감님 말씀 

을 들 으 니 까 , 아 무 리 • 정 치 인이 뽑았다 하 더 

라 도 교 육 위원 스 스 로 가 중 립 을 치 키 면 되 

는 건 테 , 뭐 제 도 에 다 가 모 든 걸 핑계를 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舍 제가 

듣고 있는데, 물은 그 제도라는 74도 법제 

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은영을 잘해 

야 되 는 것 이 중 요 한 것 으 로 알고 있 습 니 다 

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서 법제도가 완 

벅 하게 돼있어도 어려 운 데 이 렇 게 완 벽 하 게 

돼있지 않을 뿐 아니 라 현실격으로 가장 그 

정치적으로 교육이 침해 받을 위험성이 있 

는,  가능성이 농후한 그러한 제도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은 도저히 이무어 지기 힘들 

다.

그래서 에를 둘어서 교육위원들 우리 스



스로가 어면 정당에 연무가 됐다던가,  간여 

가 됐다 던가 해서 서로 정당 차원에서 문제 

가 벌어졌다 할 때를 상상할 때는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 을 까 ，생각 

울 할 매에 보다 법제도적으로 좀 완벅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온가 하는 그런 말씀올 

드려 봅니다.

〇 교육강 정인영 : 에, 감사합니다.

〇 의장 김영세 : 애, 제가 보충질문하

겠습니다.

질문요건에는 이 중복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했는 메 ，물론 

교육감님의 외지가 우리가 생각한대로 그 

내용을 바른대로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앞 

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교육감님께서 관장하는 권한이라는 

것이 모두가 법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한 

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정하여진 조례이면 그 

조 례 롤 근 거해서 이루 워 진 것이기 매 문 에 ， 

바로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한다고 그래가지 

고 교육위원외를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바른대로 해석했으니까 그 

교육감님의 의지를 믿 겠 는 테 ，그러면 제가 

여기에 얘기한 중에서 교육감님의 해명이 

한가지 . 빠졌습니다.

이러한 규정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부에 타도에서 질의한 질의조복서롤 가지

고겨 유추해석을 하여서 일종의 하자를 범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것 에 대 해 서 는 교 육 감 님 꺼} 서 는 어 떻 게 

생각 하느냐는 것과, 또 잘못됐으면 솔직히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 올 시인 울 

하 시 고 ，또 이 행동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ᄋ 교육감 정인영 : 에,먼저 답변중에도

말씀올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공무원둘도 이 

제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던게 아니고, 관태 

적으로 사전에 교욱부외 승인율 말은 다옴 

에 교육위원의 조례개정으로 심의룔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알고 그렇게 한 것이지 고 

의적인 어떠한 과실은 없었다고 과서, 해당 

공무원이 저한테 설명올 할 메에도 타시 ♦ 

도에서 교옥부에 질의조복한 것올 가지고 

제시하면서 얘기하길래,  교육부의 해석 자 

체가 잘못된 것올 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가 

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룔 하고 엄 

중한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 다.

〇 의장 김영세 : 지금 내가 질문한 건

관게 직원에 대해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 애

요.

그 관계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  이런 얘 

기 입니다.

바로 내가 이것율 집어서 그 관계직원한 

테 의견을 청취할 때, 본인이 의당 교육위



원외를 경유해야 할 것을 본인의 과실이라 분을 시켰었습니다.

든지 이 런 것율 해서 잘못돼서 빠르렸다고 그런께 불과 얼마 않돼가지 고 또 이 번에

본인이 사과틀 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올 문 이 런 일이 있었다는 것온 근본적으로 아까

제인테,  끝까지 교육부의 질의조복서를 가 우리 의장님의 인사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고 항변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된 종전의 타성이 아직도 멸어져 나가지 않고

겁니다. 잔재해 있다, 이 렇 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항변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毒 藥이 苦 다 하나 利 於 病이

그렇게 앞으로도 어면 문제를 유추해석을 요, 忠言이 逆耳이나 利於行" 이라 이런 말

해가•지고, 이러한 의사표시도 일종의 하자 이 있습니다.

행위입니다. "독하고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렇게 하자를 범했을 혜는 그에 대한 이 롭 고 ，충성스런 말은 행동하는 께 도움이

응 당한 핵임이 있어야 되 겠 고 ， 또 그러한 된다."

행동을 한 사람이 솔직히 자기 과실을 사과 우리 열 한 사람의 교육위원들이 교육청

해야 옳다고 생 각하는테,  그 점음 발표해 에서 얘기하는대로,  그대로 그냥 아 무 비 판

달 라 는 겁니다. 없이 따라 간다면 순전히 맹-玄-밖에 않되는

〇 교육강 정인 영 : 에, 알,겠습니다. 것입니디•.

앞으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안서 주 거 기 에 우 리 들 이 이런 엄은 이 런 것이 옳

의 하 도 록 ，이렇 게 하겠 습니 다. 지 않 느 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한다

〇 의 장 김 영 세 : 에 . 면 ，교 육 감 님 께 서 신: 하 직 원 둘 한 메 도 이 제

(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교육자치 제 가 되는 마 당 에 있 어 서 항 상 다

〇 의장 김영 세 : 에. 른 시 • 도의 에를 들어가지고 할 것이 아니

ᄋ 장중空• 위권 : 교육감님께서는 집행 라 좀 한발자국 앞서서 민주화로 가는 방향

부의 총수이 시 고 ，하부의 직원들이 잘못 된 으로 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의 의사를 존 증

게 있 다 하더 라도 책 임을 지는 것온 당연 한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

일로 생각합니다. 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로서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실은 우리가 가정생활에 있어서나，사외

은 지난번에 권혁풍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때 생활에 있어서도,  의당 교육감님 고유권한

사항이 한번' 우리 교육위 원님들을 조금 흥 으로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교육위원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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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생긴 이상에는 일단 이러 이러한 일올 

이 렇게 하 겠 다 ，이 렇게 얘기 한마디 전해 

준다면 그 일올 서로 알고, 유대가 강화되 

고 잘 이렇게 돼나갈즐 압니다.

꼭 이건 내 권한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정도 화목하지 않 

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물론 교육청의 애산관 

게라든지 모든 걸 감사도하고,  이렇게 하지 

만 또 사실온 한 배를 타고서 원가 충북교 

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려고 하는 그 마옴 

은 똑 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감님께서 산 

하 직원들에게 정신적으로 좀 개혁을 시켜 

서, 이제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위원 외에 알려서 대 • 소 간  에 이렇게 해 

서 서로 손잡고 충북교육 발전올 위해서 노 

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〇 교육감 정인영 : 처음에 말씀드린대

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김영세 : 더 교육감께 질의 하

실 것은 없으시죠?

ᄋ S 중호 위권 ： 얘.

〇 의.장 김영세 : 에, 교욱감님 수고하

셨습니다.

公 교육감 정인영 : 에.

ᄋ 의장 김영세 : 고합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딴 용무 있으시면 보시죠.

( 교육감 되장후)

그러면 다옴 질문에서부터는 관게관이 직 

접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사항 먼저 일괄질문으로 진행 

되니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기 바 

람니다.

〇 부의장 김광수 : 에, 김광수 교육위

원입니다.

이와 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충북교육올 담당하 

시고 날마다 수고하시는 교 육 감 님 ，부교육 

감님 이하 실무담당관들에게 그 간의 노력 

에 치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이라기 보다 

는 그냥 이렇게 잘 모르는 것 묻는다고■하 

는 그런 형식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서는 학교주변 환경정하 

실대에 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 북 교 육 의 ，초 • 증  • 고  

학교 주변에 유해환경이 그 유형이 어면 것 

들이 있으며, 그 동안에 정리된 것은 얼마 

나 되 고 ,  지금 현 재 꼭  정 리 해 야 할  것이 

얼마外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리해야 할, 그러한 유해환경 업



체가 있을 적에 그것올 어면 방법으토 이제 

까지는 정리 해왔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또는 기한을 설정해서 

이 것을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면 우리 충북 

교육 주변에 있는 이러한 불량 환경업체둘 

이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요지의 말 

씀 입니다.

이 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몇 개소가 

있었는데 얼마 정리가 됐고, 지금 현재 얼 

마 가 있는 테 언 제 까지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 것 을 좀 이 렇 게 답변올 해 주시 기 바람니 

다.

그 다옴에 두번째로는 시 • 근교육청에 인 

사담당자가 일반직으로 돼 있는테, 이것이 

먼저 번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 재도，요번 2월말 인사에 

도 직접 이 분들이 관여가 돼서 인사가 됐 

으리라고 생각 이 들 어 지 는 데 , 일 반직 으 로 

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가,  

또는 그 분들로 하여금 인사를 담당함으로 

서 장 • 단점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 

서는 일부지역의 일 반교사들이 불평하는 그 

런' 얘기틀 사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옴에 타시 • 도 , 지 금  현재 충북을 제의 

한 다른 시 • 도에서도 그 인사담당자가 일 

반직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북만이 유독이 지금 현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올 하고 있는가, 만약에 다른 

지억 에서 이 것을 안하고 있는데도 충북만 

곧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것 감으면 이 

것율 달리 생각해 불 수 없는가, 이것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는 전국소년체 전 이 금 년부 터 부 

활이 돼서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 전에 소년체전이 실시 되다가 그 동안 

몇 년간 중단올 했다가 다시 부활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운영 할려고 하며 

는 역시 그 시 • 도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또 뒤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과 

집니다.

거기에 제일 큰 것이 소년체전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어 면 점 으 로 과 서는 근본 적 인 

체워향상이 라든가 이 런 것 이 있 # 니  다 .

그러나 또 다론 면으로 돌 적에는 시 • 도 

경 쟁 이 되 리 라고 과 집 니 다.

그렇 기 매문에 여기 에 따르는•에산이 가 

장 염려스럽고，둘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 

고,  또 하나는 선수선발 문제가 되겠습니 

다.

육상같은 것은 자기 온자하는 것이라고 

봐지는께,  이 구기종목으로 단체 선수를 요 

하는 것들, 농구룔 한다던가,  축구를 한다 

던가 할 매는 그 어느 학교에서 나와야 하 

는데 그 학교의 학생중에서,  저 국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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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면 4 학년이상 정도가 되겠고,  또 중학 

교 같으면 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포괄해 

서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한 학 교 에 ，예를 든다면 

뭐 청주의 어느 학교 하 나 ，여기서 한다고 

할 적에 구기종목하는 전 학생이 다 거기 

있으면 괜 찮 숀 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론 

학교에 서도 적 업을 해서 운 영율 해 야되지 

않겠는가도 과 집니다.

만약에 그 학교, 한 학교의 학생만 선발 

해 서 한다고 할적 에는 뭐 , 이 런 소 년 체 전 에 

조그 만한 학교는 감히 참 여 할려 고 생 각올 

못 하고,  그래도 학생이 몇 전명 이상되는 

그러한 학교에서만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 

는 가 ，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고,  또 그 학교주변에 우수한 학생이 

축구를 한■다든가，농구롤 한다든가 우수한 

학생 이 있 다고 할 적 에 픽 업을 해 서라도 이 

걸 운영을 해야 되겠는테,  그러한 방법들을 

머 떠 한 요 렁 으 로 어 떻 게 앞으 로 하실 려 는 가 

그런 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에 내번째 로 지 금 현 재 교육 대 학 

에 학생 모집 하는 현황올 보며는 뭐 남 , 여 

모집 이 돼 있는께 , 금 년도 현황을 보더 라도 

여학생이 90$이상이 됩니다,  학생중에.

이렇게 불 적에 앞으로, 특히 국민학교,  

교육대학은 국민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기 때문에 국민학교의 거의가 ■여선생님으로

다 메꾸어 진다고 할 적 에 ， 유치원에서도 

여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이렇게 볼 적에 우 

리나라의 앞으로 교육에 유치원도 여선생님 

이 담당하고,  국민학교를 전부 여선생님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당해서 냈올 적에 

한참 성장해야하는 학생들에게 여성화 경향 

이 될 염려는 없는가, 이런 것이 좀 긍금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는 그 대책은: 어면 방법 

이 또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옴에 지금 현재 국민학교가 많이 시 

골로 봐서는 졸어 둘고 있습니다.

그 래 서 이 제 통 • 쇄합 이 되 고 , 촌 학교 가 

분교가 됐다가 그 다음에 폐교가 돼서 거기 

에 있 는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지금 현재 

통학버스로써 운영을 하고 있 는 데 ，우리 충 

청북도에 동학버스가 대 . 중 . 소해서 몇 대 

나 되 고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 

한 장 . 단점이 나타났는가,  또 이 것이 장 

점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골 

에 조그만한 학교는 차라리 폐교를 하고, 

이러한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 

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실테를 좀 말씀해 주 시 고 ，그 다옴에 

여섯번째로 학교장 근무지 상주라고 하는 

것이 먼저 교육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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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볼 적에 충청북도에 지금 현재 초 그 다음에 교장 임기제에 관한 문제입니

• 중、• 고교장이 그 근무지 학교 에 상주하는 다.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올 좀 묻 교장 임기제는 저화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고 싶습니다. 4 년간하고 1차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주하는 것이 학교주번에 있 이 렇 게 알고 있 는 데 , 그 것 이 완 전 히 4 년 ,

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통근거리 4 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오

가능 한 지역에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는 그런 관계를 잘 모르리라고 봐 집니다마

않다며는 시 • 근을 볼 적께 군단위를 볼 적 는 지금 현재 볼적에 보편적으로 교장선생

에는 그 군내에만 거주하면 상주하는 걸로 님이 될 적에 연령이 몇세 정도에서 교장이

간주하는 건가, 그 상주의 근본적인 의의가 돼서 그 임기를 한 번올 1차에 한번치를 것

어디에 있 는 가 ，이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감으면 4 년이 됩니다.

이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그것이 들어 있 그 다옴에 또 4 년을 하게 되는레 , 경우에

기 배문에 이 런 말씀을 S 리 고 ，또 힌:가지 따라서는 65세에 정년이라고 할 적에 한 60

는 지금 현재 교통편이 적 좋아졌기 때문에 세에 교장이 되어서 나갔다고 할 적에는 64

도시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거개가 다 출되 세에 끝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한 1년이나

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 습 니 다 ， 2•년. 한 3 년 남았을 적에 또 2차 교장으로

옥전근의 실래틀 본다고 할 것 감으면 대 서 발령을 할 수 가 있 는 건가，4 \1 다 임 기

전에 가 깝 고 ，또 청주에서도 통근의 거리가 가 돼 야지 만 되는 건가, 이 것 이 적 염려 스

되기 매문에 통근하는 선 생 님들이 많이 있 럽습니다.

습니다. 저회들이 일반적으로 볼 적 에 ，조합이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수업이 끝난 이 런 곳의 그 조합장 선출과정이라든가,  그

오후에 또는 야 간에는 공동화,  그러한 문 전에 임 명제도가 있을 적 에는 보통 61세토

제도 생 겨서 정소 년 또는 학생의 교외 생활 보고했는데 58세에 조합장이 될 적에 3 년이

지도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 나 4 년이 됩니다.

니다. 그 정년내에 그 임명을 받으면은 정년이

그렇기 .때문에 교장을 그 학교에 상주하 님더라도 그냥 그 조합장의 직무를 했습니

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이것을 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님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 임명을 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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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그런 테 이 교장 임기제는 어떻게 앞 

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또 그것의 장 • 단점 

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 

고 ，공금 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시 . 군 도서관이 있 어 서 운 영 

되고 있는 메 ，저 회 옥전 근 교육청에서 운영 

하고 있는 도서관이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 

다.

다론 시 • 군에는 어면가 싶어서 좀 알아 

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자리가 298석이 있어서 요즘같이 개교가 

됐.을 적에는 별문제가 안됩니다마는 방학 

때 보니 까 학생들 이 새벅부 터 나가서 얼을 

지고 있어요.

그 자리가 모 자 라 서 ，그 도서관에 들어가 

기 위 해 서  새벽부터 열 을 지 고 서  자리가 

자 기 순번이 되며 는 참 그 도서관 에 가 서 

공부를 하고, 또 앞에 많이 온 사람이 있어 

서 자기 차레가 안되며는 그냥 가방을 들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좀 옥전감은 경우라 

면 좀 확충해서 지어 주어 가지고서 학생 들 

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에 ”U • R대 비 " 해 서 농 산물 이 나 모 

든 상품이 자유시장 물결올 타고 막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농산물도 에외가 아니기 

때문에 쌀수입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추세하에서 상당히 농촌에는 문제점으로 되 

어 있는데 마침 주요업무 계획서에 나와 있 

습니다.

그래서 그 것올 "U . R대비 교육강화" 라고 

해 서 "우수농산물의 개 발"이 라고 하는 것 이 

거기 에 나와 있습니 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수 

능산물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마 

이것 온 증등교육국의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수농산물이라고 함은 무엇올 지칭하는 

것 이며，무엇올 개발해서 U *R  대비 농산물 

수입,  막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할 것 

인가, 아마 농업학교에서 이것을 교욱을 시 

킬려고 하는 것 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은 이농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능업학교에서 이 런 교육올 보다 더 농촌 

소득이 되고, 이것은 우리들 생활의 안정올 

가져율 수 있는 그러한 그 우수 농산물을 

개발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가 되는 것 

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에 

서 이런 것들올 차근차근 잘 지도가 되고, 

교육이 된다고 할 것 감으며는 충분히 우수 

농산물 이 무 엇 인 가 ，이능을 안해도 우리 는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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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개발할 학교가 있지 않겠는가 과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올 구체적으로 한번 어면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야지만이 우수 농산 

물을 개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 요번에 인사이 동 하는 것을 보 

고 느 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옥천근의 실례를 보며는,  특히 

초등 교뉵•에서 볼 것 갑으며 는 신규 발령자가 

하나도 없어요, 신규발령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생님들의 고령화,  

어떻게 보며는 노령화 현상으로 들어 가는 

것 이 아 닌 가 ，이 렇 게 생 각이 들어 집니다.

어면 점으로 봐서는 그러한 젊은 새로 막 

교 육 을 ，새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 아 가 지고서 그러한 새로운 활력소롤 불 

어 님어 주어야 되겠는데,  교사 수급관계에 

있어서 학 교 가 졸 고 , 폐교가 되 고 , 분 교 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 선생님 

들 소요 가 줄어들기 때문 에 더 새 로 나오 는 

전입 선생님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 같습니다.

옥천근에서 요번에 선생님이 남 아 돌 아 가  

서 6명 인 가를 다론 시 • 근으로 전출되는 사 

래룔 봤슴니다.

이런 것이 보다 더 새로운 교 육 ，새 교육 

을 받은 젊은 교사가 들어와야 되겠는메

하는 아쉬움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 

땋게 조절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될 것 

인가 하는 그런 말씀율 해주시고,  또 한가 

지 6 명 이 타시 • 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실례를 제가 알아 보니까,  장 

기근속한 사람들 순서로 해서 타시 • 근으로 

갔는 데 , 장기근속 한 사람 순 서로 터 워 서 무 

조건 간 것이 어떻게 보며는 타당하다고 봐 

지 는 가 ， 기준을 어떻 게 이렇게 정 했 는 가 ，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답변올 듣고서 보충질 

문을 또 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에 다 염려하고 

있 는 것 입 니 다 마는 지 금 겨 울 철 이 되 며 는 

학 교 교 실 의 난 로 문 제 입 니 다 .

어 면 학 교 는 연 탄' 을 때 는 학 교 가 있 그己 , 

어면 ■학교는 나무 를 큰비 해서 때는 학교가 

있 고 ，또 도 시 에 좋 은 학교 늘은 :丄 보일러 

라 든 가 이 .런 난 방을 잘 이 용 해 서 운 영 을 하 

는 그 ?i  학교도 있는 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숙직실 같은 것도 어면 학교는 연탄 

을 쓰고,  또는 나무를 메는 그런 학교가 있 

는 플 알고 있습니다.  •

그런께 또 한가지는 화장실 문제도 그 재 

래식 이 것 이 또 시 골로 가며는 뭐 그대로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교육환경의 개선이 

돼야 되겠는 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륵히 겨을이 돼서 난로를 피우는 것이 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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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피운다는 것이 어면 점으로 봐서는 적 

어려워요,  학교에 일을 보는 분이 아침에 

일찍이 언탄을 지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테, 그것이 어면 점으로 봐서는 적 어렵단 

말이지요,  한번 꺼지며는 그 불을 지피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생 

들에게 추을때 제때 제때 난로를 피우지 못 

하는 그 런 실래를 봤습니 다.

이것들을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과 어떻게 

해야지만 참 좋올 것인가, 그 방안이 있으 

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숙직실 난방은 연 

탄, 나무,  이런 것 보다는 제가 경험한 것 

으로 봐서는 심야 전기가 있어요,  심야 전기 

롤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아주 외무적으로 

실 시 케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하며 는 월 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을 우연히 갔다 올 기회 

가 있 어 서 갔다왔는 테 거 기 의 국민 학교 에 

그 화장실은 거 의 가 대 • 중 . 소로 나눠 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조그만 한 1 • 2 학년 학생 듈은 자기들에.게 

맞는 그러한 조그만한 하장실 , 또는 4 • 5학 

년, 3 . 4 학년들은 그 자기내들 맞는 그러한 

하장실,  큰 아이들은 큰 아이둘 쓸 수 있는 

화 장 실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 진것을 봤을 

적 에 ' 아! 참 잘 사는 나라요 r 선진국이 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 

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테 장차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것은 감 

히 엄두도 못 내는 것이지마는 재래식 화장 

실만은 어떻게 빨리 고쳐 주어야 되지 않겠 

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옴 에 아까 말씀드 린 것 하고 맥올 

감이 하는 그 인사관게입니다마는 지금 현 

재 인사 기준이 타 시 ，근과의 관계는 몇 년 

이 되 먼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지 

금 현 재 4 년 이상 한 학교 에 근무 하고 있 는 

그 일 반교사는 말고,  교장들이 초 ♦ 중 • 고 

4 년 이상 근무하고 , 한 학교 에 있는 사람둘 

이 얼 마나 되 는가 그 실 정 율 좀 알고 싶습 

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전교조에 관한 실태입 

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전교조 선생 

님들이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지, 또 그 사 

람들이 있으며는 어떻게 활동율 하는 것인 

지, 또는 전교조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 

유가 무 엇 인 가 ， 이 분들이 전교조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전교조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것 

은 무엇인가,  다 이것이 나理■다고만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분들이 주장하는 데도 상 

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봐집니 

다.

그런 것을 어면 점으로 봐서는 전반적으 

로 부정 적 인 시 각에서만 보시지 말고, 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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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 들일건 

받아 들이고 해서 취사선택올 해 주어야만 

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와 감이 그냥 제목을 달아서 얼 두 서 

너 가지 를 질 문 이 라고 해 서 이 렇 게 질 문을 

드렸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어먼 점으로 봐서는 

미 흡 하 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과집 

니다마는 닐리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〇 의 장 김 영 세 : 다음 의 석 순으로 진 행

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 온 질 문시 간은 

발언시간이 20분 제한 규정이 돼있기 때문 

에 그 시 간을 지 켜 주시 면서 하지기 바람니 

다 ­

이 상일 위 원 질 문하시 기 바람니 다.

〇 이상일 위현 : 이상일위원 입니다.

몇 가지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 님들이 승진올 워한 가산점 배문에 

벽지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벽지학교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벽지학교가 몇 개가 있으며, 이것 

은 어떻게 등급올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그 벅지학교 근무를 희 망하는 선생 님 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발령은 어디에다가 

기 준을 두고 하는 건 지 ，그리 고 동점자 처 

리에 대한' 처리 방법을 좀 가르쳐 주 시 고 ， 

지금 그 여교사 수가 자꾸 늘어나는테 그 

여선생님들이 벽지 근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남 * 여교사간에 점수를 얻을 수 있 

는 면에서 그게 제일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때문에 벽지에 갈 수도 없고, 

그 분늘 얘기로는 노처녀나 과부아니며는 

그런데 갈 수가 없는대, 앞으로 여교사 숫 

자는 자꾸 늘어 가는데 동일한 면에서 어떻 

게 승진 의 기 회 를 주기 위 해 서 라도 벽 지 가 

아닌 다른 걸로 해 서 여 교사에게도 가산점 

을 딸수 있는 기외를 쯤 부 여할 길은 없는 

지 하는 것을 좀 여주어 보고 싶고,

두 번 째 는 사 서 교 사 강 습 차 출 에 관 해 서 몇 

가 지 질 문 을 하 겠 습 니 다 .

첫 째 .空* 그 사 서 교 사 강 습 차 출 시 기 순 하 고 

그 내 규 가 수시 로 개 정 이 된 다고 하는 데 그 

이 유 가 어디에 있는지, 어면 북정 인 에 게 유 

리 하 게 개 정 된 다는 불 만의 소 리 가 있 습 니 다 

그것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고, 최근 실 

시 된 사서교사 강습이 수자 수는 대충 몇 명 

이 되는지,  교육청별로 좀 나눠서 알려 주 

셨으면 고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질문이 한번 나왔습니 

다마는 초 . 중 . 고등학교 숙직실 난방시설 

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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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숙직실에 사용하는 연료를 어느 

학교틀 가보니까 아직도 연탄을 쓰는데가 

있고, 또 조금 시내학교는 석유보일러를 놓 

은 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연탄을 쓰고 있는 학 

교가 몇 개나 있는지，그리고 지난 겨 율에 

숙직실 연탄까스 사고 감은 것은 없었는지， 

있었다며는 어면 사고가 어느 정도 있었는 

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도내 학교를 전 

체 석유보일러로 대체틀 할려며는 어느 정 

도의 시간이 걸릴런지, 이것은 조금 그것 

하고는 다론 문 제 입니다 마는 숙직하시는 선 

생 님들에 대한 숙직비가 타도는 전부 5천원 

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 3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선생님들 

의 사기를 위해서 5전원으로 인상해 즐 수 

는 없는지，심지어는 그 재원을 충당하는 방 

안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게섰 

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쓰도록 되 어 있는 돈이 

대개 시간외근무를 잘 달지 않기 때문에 조 

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돌려서라도 타도와 감이 5전원 

정도는 숙직비가 돼 야 저 니이라도 한 그롯 

따뜻하게 잡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래서 그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내번째로 아 

까 얘기가 나왔던 교실 난방문제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 겠습니 다.

지난번에 그 교총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 

니 까 교사들 의 불 만사 항증 가장 큰게 난방 

문제로 29«를 차지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 제가 지 난 겨율에 몇 개 학교를 가 

보았더니 장작율 맨다고 그래서 보니까 장 

작 운반하는레 운반비들지요, 장작을 패는 

데 필요한 돈들고，또 겨울에 그것을 매니 

까 애써 도색올 해놓은 왼벅이 또건정이 

시 커 멈게 그을 어 가지고 교실 이 아주 컴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도색을 할 

려면 돈도 들고, 또 비용도 영달이 제대로 

되는 것 감지도 않고 그래서 차제에 연탄에 

대한 문제, 장작에 대한 문제, 이걸 좀 혁 

신적으로 바꾸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 ,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기왕 말 

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여뚜어 보겠는 

데 국민학교에 신설학교하고,오래된 학교증 

에서도 운동장에 그 배수 시 설 이 안돼가 지고 

겨울에 당체 질어서 쓸수도 없고 거기에 밟 

고 다니는 흙때문에 청소를 해도 소용이 없 

는 그런 형편인 학교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새로 지으실 때에는 학교 

시설비 증에서 운동장의 재수 로를 좀 완전히 

해서 은동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 

면, 겁으로만 평평하게 운동장이 잘 됐는데 

비가오던지 , 겨율에 눈이 쌓었다 녹으면 전

-  3 1



연 사용올 하지 못하는 학교를 제가 몇 군 

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장의 배수로를 좀 치고, 

모래라도 깥수 있는 계획은 언제쯤 실천이 

될 수 있는지 그 것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 

니다.

이 상 마치겠습니다.

〇 의 장 김 영세 : 에 ，다음은 이 재희위

원 순 서 입니다.

이 재희 위 원 질문하시 고 서 잠깐 휴식 시 간 

올 두고서 정외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 

다.

이 재희위원 먼저 질문하시기 바람니다.

ᄋ 이재호! 위원 ： 초등국장님께 부탁 좀 

드 리 겠 습니다.

지 역 에 따라서 는 희 비 가 엇 갈리 는 데 우리 

부 의 장 님 은 이 옥 언 지 역 에 초 임 발 령 자 를 보 

내 달라고 말씀올' 드리셨는메 제건, 단양 

감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듈이 대부분 외지 

분 둘이십니다.

오셔서 2년만 님으면 그냥 박달재 님어갈 

려 고 애 많 이 쓰시 는 테 이 러 니 까 어 면 문 제 

가 생 기 느냐면 정기 이 동때 교장 , 교감이 

동시에 발령이 나가지고,  학교가 아주 침체 

상예에 있는 이.런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무주임,  또 몇 분  선생까지 

발령이 나며는 어면 학교에서는 송별회를 

하지 못 하 고 ，가는 분들이 남아 있.는 사람

위로 잔치를 해 주고 가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 래 서 후 원 회 결 성 이 라 든 지 ，어 머 니 회 

결성 이라든지 이 런 등등을 좀 참작을 해서 

교장과 교감이 일시에 발령나는 일은 없도 

록 해줄 수 없느냐 이 것 좀 간청율 드립 니 

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는 증 치 교사라 

하지 않고 교과담임제라고 말씀올 하신다고 

하 던 레 학기 초 에는 일 선 학교 에 교과 담 임 제 

가 몇 명씩 재정된다고 통지가 와서 학교 

교장들이 담임과 사무분장을 발표를 한 뒤 

에 나머지 비 발령자룰 독촉올 하니까 이 제 

인 원 이 없 어 서 못 준 다 ，그 래 서 학기 초부 터 

학교장이 가장 권위 를 세워 야 될 그 학급배 

정 문 제 에 수 정 을 가 하고 하는 어 려 운 분 제 

가 있 기 때문 에 차라리 香 수 없으 면 애당 

• 초 학 기 초 세 정 확 한 배 정 인 원 을 알려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 겠다는 것 이 여 러 교장선 

생님들의 의건이었습니다.

두 번 째 는 중 등 국장님 께 부 탁 드리 겠 습 니 다

청 주 ，충 주 ，제 천시 에 는 중 학교를 추 첨 제 

로 들 어 가고 있는테 이 증학교도 국 민 학교 

처림 광역학구제를 좀 적용할 수는 없느냐, 

애롤 든다면 문전에 학교를 두고 이걸 잘못 

돌려서 4 키 토 ，5 키로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이런 쇄단 이 있는데 이 일선 한 교육청에도 

물어보며는 교육청에서는 위장전입을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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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고 T . 0  조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조금 더 성의를 표해 가지 

고 추점을 한 뒤 에 상당기간 학생들끼 리 바 

꾸는 것 이 라도 좀 터용을 해 서 약간의 편 의 

라도 좀 봐졸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는가 

한번 여주어 봅니다.

두번째 우리 충청북도에는 금넌도부터 고 

교 입시 시험을 수학능력 평가제로 해가지고 

일 선학교 에 서 상당히 분주 하 게 움직 이 고 있 

습 니다, 어떻게 달라 질 것인가.

그래서 이 원래 질문은 다른 위원도 계시 

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는 과학 부분에 교 

직원 수라든지,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걸 핑 

장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되는 생활에 적용토록 

학교에서 이 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그러는테 이 과학교육을 좀 강화시 키 자면 

입 시 문 제 에 실험실습 문 제 가 출 제 가 된다며 

는 일선에 있는 실험실습 기구가 상당히 활 

용될 것으로 봅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들이 지난번 에산에 1억 

원 삭감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의 학급당 2만 

원씩 실험실습 재료비로 앞으로 배정을 해 

준다는 그런 결의도 갖은 일이 있습니다.

그 래 서 아직 일 선 학교 실 험 실 습 기 구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교입시 문제에 

실험실습 문제를 좀 출제해 주는 방안을 검 

토 해 주십사하고 부 탁드립니다.

세번째는 관리국장님 한테 부탁드리겠습 

니다.

특히 이 건축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지식 

이 필 요 하고 , 그 나롬대로 의 관 래가 있 기 

때문에 제가 이 문외한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좀 우문이 되더라도, 다만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좀 어떻게 학교공사를 견고 

하게 짓자, 또는 교육부 애산올 좀 절감하 

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렇게 

진지하게 답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공사 입찰을 하며는 부분적인 

그런 하청은 인정이 되 어도 전면 하도급은 

못 주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 

로 '91 년도 에 입 찰회 사와 시 공의사가 다른 

그런 공사는 없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방지 대 책 은 어 떻 게 하고 계신 지 롤 말씀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강당이라든지 , 교실 이 라든지 ,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비등하기 때 

문에 그 설게는 몇 개 표본설게 해 놓으면 

거의 적용할 수 있을 덴께 어면 부분에는 

설계용역을 주는게 있습니다.

물론 지형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 

에 표본설계를•적용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 

겠지만 이 기술적인 문제로 전국에 여러개 

설 계도롤 좀 모아 놓으며는 시 설용역올 주 

지 않고도 옹용할 수는 없는 지, 그래서 

내1년도 사업중 설계용역울 준 것은 몇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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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되고, 그 설계용억으로 준 비용이 얼 

마나 되고, 어면 외사가 주로 취급올 했는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 다옴 또 하나는 금닌도 일부학교에 강 

당도 짓고, 체육관도 짓는메 강당과 체육관 

을 짓는 그 기준은 무엇으토 하는지, 더 구 

체적으로 말씀을 드 리 먼 ，제전 여고와 보은 

농고가 지금 강당과 체육관올 짓고 있는테 

크기 학교 규모토는 오히려 정확한 것온 모 

르겠습니다마는 제천여고가 더 큰 걸로 알 

고 있는테, 제전여고는 강당올 짓고, 보은 

농고는 체육관 율 짓고 있습니다.

저는 두 군 베 다 잘 짓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천 대표이고, 제가 보온농고 출신 

이기 때문에 두 근베를 다 잘 짓가를 원하 

■고 있 는 데 , 되 도 록 이 면 일 세 기 에 한 번 질 까 

말까하는 이 학교 강당을 조금 더 보태서 

체육관으:로 지 어가지고 후의없는 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천여고에 지금 

강당 신축올 설계 변경해서 체육관으토 좀 

고쳐 즐 수 없는지, 또 애당초 제인 국외의 

원 이 4억원율 내무부에서 전입 해 올때 제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램도 있 

으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체육관으로 질 

수 있을탠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계 변경을 해주실 수 없는지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 상 입 니다.

公 의장 김영세 : 에, 시간이 오래됐으

므로 약 10분간 정외를 했다가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U 6시 24분)

〇 의장 김영세 : 라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외사붕 3타)

홍신회위원부터 질문하세요.

〇 봉신희 위권 : 홍신희위원입니다.

제 가 질 문 서 에 대 한 다 섯 가 지 사 항은 금 

년들 어서 근래에 선 문 이 나 ，또는 방송에 보 

도가 되었던 교육의 문제에 관한 것을 좀 

알고 싶 어 서 질 문 을 드 리 는 겁 니 다 .

우 리 교육 행 정 이 라고 하는 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 고 , 또 공정 하 게 이무어 져야 

되고,그것이 일반 교육관계자들에게 신뢰를 

부여해야 되 는 데 ，부정적인 면으로 신문이 

나 방송에 보도된 것이 몇 건 제가 아는 범 

위에 있어서, 언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신속보도에 따른 오보 

의 위험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허위보도라든지 또는 과장보도라든지 이 

런것이 필언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율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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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언론기관에 좀 관계도 하고 또 언론 

으로부터 피해톨 입은 그런 피해자를 구제 

하는 언론중재위원도 말고서,  일을 양면에 

서 해봅니다마는 과언 이런 신문이나 방송 

의 보도가 얼마만큼 정확한 것이 보도됐는 

지 또, 거기에 어면 과장보도나 또는 부실보 

도가 없었는지,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몇 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 충청일보에도 그것이 보도 

가 한 두어 차례 되었습니다마는 3월초에 

" 산남,  율량,  가경동 신설학교가 산남,  가 

경국교는 준•공검사도 안받고 개교를 했 고 ， 

율량국교는 준공검사는 반았지마는 그 준비 

가 소를해가지고 중간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겪으면서 개교를 했다" 이 런 보도가 나왔습 

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좀 미리미리 공사 

를 진척시켜서 이런 것이 없었으며 는 좋았 

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충청일보 뿐만 아 

니라 기독교방송에서도 신랄하게 보도가 됐 

습니다.

두번째 얘김니 다.

두번째는 이 "옥천교육청의 내신서 변조 

파문 " 이 라 이 래 서 나온 얘 김 니 다 .

이것은 3월 3일자 동양일보에도 나왔고 

또 이어서 그 이름날 4 일자에도 나왔는데 

엄청난 단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옥전교육청 교사내신서 변조의

록" 이라 이렇게 해서 " 안내중학교와 도교육 

청 자료 서로달라" , "생 활근거 회망근무지 

본인 의사와 상이" ,  "옥전교육청 내신서 열 

람 완강부인" ,  뭐 이런 식의 것이 나오면서 

4 일자 얘기에서는 •’ 내신서 변조파문, 관계 

자 진술 잇달아 번복" , 이러면서 옥전교육청 

에서는 인사담당자 오기를 해명했고,  당해 

학교 교장은 근무지 임 의결정을 시 인 했고, 

본인 인 강경식교사는 교육부에 재심 청구를 

했다, 이런 것이 엄청나게 크게 보도가 됐 

습니다.

이것을 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이것이 신문에서 이만큼 크게 다워 

야될 성질의 것인지, 그게 진실인지,  상 당 

히 교육행정,  특히 인사행정에 대해서 의심 

올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번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번 째입니다. ，

3 월 20 일 자 중부 매 일 에 나왔고 , 그 전 날 

3월 19일 기독교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청주남중 학부모 반발" 이러고서 학생 

의사를 무시하고 럭비 운•동선 수 차출에 무리 

를 했 다 ，이것은 전국소년체전이 부활됨에 

따라서 각 학교지정 육성종목이 있기 깨문 

에 결국 이런 무리가 빚 어져서 , 이 런 것온 . 

좀 바람직 스러운 것 이 둣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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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을 지정을 하 셨 는 지 ，그러면 그 지정종 

목의 선정은 어떻게 하 셨 는 지 ，뭐 이런 것 

에 과연 무리가 따랐는지 그런 것을 좀 알 

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중부매 일에 야학에 

대한 것이 3월 19일자에 좀 나왔습니다.

이 근로 청소1d  들이 9 개의 자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 히 한 150명 이 하고 있는테 , 교 

육청이라고 하는 관계당곡에서는 지원이 전 

혀없고 , 독지 가라든지 행 정 당국의 일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좀 그 

불우한 사람을 도와 줄 수 없겠냐 뭐 이런 

쪽으로 아주 한면이 전체적으로 신문에 난 

게 있습니다.

그 래 서 ，이것을 보 는 분돌 의 입 장 으 로 보 

며는 야학 •올 담당하고 있 는 » ti 재 대 학 생 들 

이 대부분 교사노■릇을 하는 데 이 런 지 원 방 

안은 옥시 없는지, 이런 74 이 내번래입니 

다.

마지 막으로 아주 최 근'에 얘기 입 니 다.

선거를 관련.해서는 뭐 보도가 여러가지로 

나옵니다마는 "총선임박 도교육청 잇단 행 

사 눈■총" 동양일보의 박스 칼럼에 그 것이 

일면에 나 왔 # 니다.

"급조된 잇단 행사•"해 놓고서, 내용은 뭐 

여러분 늘 다 아시겠지만 3 월 18 일 날 체육고. 

기공식이라든지, _3월 20일 학생회관 개관식 

이 그 대표적인 에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

서 3월 17일 고인쇄박물관을 개관했던 것도 

선거홍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꼭 지켜야 될 우 리 ，이 

교육의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꼭 선거 

에 앞서서 이런 것이 시기에 알맞는 행사였 

는지, 우리가 꼭 그때 할 수도 있다고도 보 

겠지만 한된 생각하면 과거에 부터 이무어 

지는 하나의 정치 행태가 지속돼 내려온 것 

이 이 게 언이 어서 이렇 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 폭을 살 정도의 그 런 행사가 아니 었 

나 하는 그 신문 보도를 보고서 그런 기사 

가 나온 게 아니 냐 , 이 렇 게 생 각을 합니 다 .

결국 어면 기관이나, 조직을 움직이자면 

문 제 점 이 없을 수는 없 습 니 다 .

뭐 잘 한 일 ， 북 동 워 야 할 점, 많 이 있 다 

고 생각을 하 고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여 

러 관계관 여버분들이 많은 일욜 한 업적도 

모 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육을 조금 더 내실있 게 하기 

위해서 오 늘 은 문 제 점만을 지적하는' 것 을 

죄 송스 럽 게 생 각을 하고 , 또 이 것 이 어 떻 게 

생각을 해보면 언론이 다소의 과장을 했다 

든지, 허위보도를 했다고 하게 되 며 는 ，이 

제 는 각 기관에 서 도 거기에 대한 대 언 론 의 

자세를 가다듬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 

니다.

에를 들어서 충남의 모근수는 모신문에 

난 기사매문에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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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중재 신청을 해놓고,  취하를 그렇게 뒤에 

서 언론의 힘에 의해서 종용을 했어도 끝내 

물복을 안하고 그 언론중재 신청을 해서 정 

정 보도를 한 사실이 요 최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언론도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또 각 기관의 입장으로 불 적에 위 

상도 정 립 이 된 다고 저 는 생 각을 합니 다.

무조건 언론이라고 하면 잘못한 것도 없 

이 우리가 거기에 자꾸 말려들어가는 그러 

한 과 거 의 행태는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좀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옥시 제가 말씀드린 데개의 

그 보도내용,  이 것이 그런 실 제와 차이가 

있다고 하게 되며는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의연한 어면 대언론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 

느 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몇 가지를 추려 

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 입니다.

ᄋ 의장 김영세 : 에, 다옴은 김용복위

원 질문하세요.

〇 김 응 복 위 현  : 김응복위원입니다.

우 리 충 청 북 도 교 육 이 전 국' 에 서 앞 서 간 다 

고 이렇게 자처하고,  또 우리 교육 청 실 무 

진에서 그 만큼 언구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방법은 어느 의미에서는 고입이나 

대입 입시제도 개선에서부터 바람직한 방향 

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며는 그 이하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지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입시제도는 중요하다고 보는테 

*94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달라진다고 하 

는 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고입 과 정 에 서 ， 

조금 앞서 간다고 할 까 ，이런 뜻에서 수학 

능력 평가제도룹 충북에서 타도에 앞서 실 

시한다고 이렇게 보도도 봤고 또, 그러한 

교육감님의 소신도 둘었습니다.

거기에 수반하는 문제를 몇 가지 염려스 

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시한다며는 교육적인 효과,  노 

리는 효과는 무엇이겠느냐,  이점울 밝혀 주 

시고요.

둘째 , 대개 일 선학교에서 고입제도나 대 

입제도가 변경된 다며는 핑장히 고등학교 이 

하 선생님들에게 그 영향이라는게 예민하게 

반영되는 줄로 알고' 있슴니다.

이렇게 한다며는 또,  각 중학교나 이하 

학교에서 각 교과의 근형적인 발전을 도모 

하지 못하고 입시제도에 편중될 염려는 없 

는 것 인 가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히 여론이라든가 또 록은 일선학 

교 교사들의 여론도 수럼했으리라 믿습니다 

마는 일부 신문 에 학부 형들이 나 학생들 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까 또 염려 

라 할까 하는 의미에서 반대 여론도 있다고 

이 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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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됐을 때에 이 제도를 확정하기 까 

지 어면 경로와 일선 교원둘의 의견을 수럼 

했는지 ,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청에서 어 

면 시책 감은 것을 가령 결정하시기에 앞서 

그러한 여론을 수럼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 

층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교 총 온 교원단체의 대표적인 기관인 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께에 교원들의 정치적 

인 의 견수 렴이 라고 할까 , 또 대부분의 교육 

e" 대 표 하 고 일 선 교 육 에 직 접 종 사 하 는 교 

총과의 의견수령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그 

런 것이 비교적 일선교사들의 의견수렴에 

방 향 이 정 확 하지 않은 가 , 이 렇 게 생 각 해 서 

이런 문제를 한번 교총과 의견을 교환한다 

든가, 교총의 의건옴 수림 한다든가 이런 과 

정 을 거 쳤 을 줄 로 믿 습 니 다 마 는 ，만 일 에 앞 

으로도 정책수립에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 

다고 보는께, 여기에 관한 그 간에 교원들 

의 의견수렴하는 것은 어떻게 했는지 좀 말 

씀해 주 시 고요 .

일부 신문보도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테 이것이 사실이라면 질이 

종은 교육정책을 실시 하는 메 학 생 들 이 나 ， 

학부모들의 동조를 얻는다는건 대단히 펼요 

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 

기 바람니 다 .

이 상 고입 제도개선을 충청북도에서 앞서

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주무국장인 중등교육국장님 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ᄋ 의장 김영세 : 다음에는 김사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〇 김사수 위원 : 김사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서너가지만 질문을 해 보 

겠습니다.

먼저 륵수목적 고등학교 현왕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있기는 체육하고, 저희 도에는 과학 

고둥 학 교 ，외국어고 능 학교 아마 이 세 개 학 

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설립할 배부터도 특수목적 

고등하교는 일반고등학교 하고 를려서 뚜렷 

한 그 설립 목 적 이 있어 서 설 립이 된 건데,
乂

아 마 여기에 제 가 듣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 이 많지 않느냐, 입 학지원자의 감소라든 

지, 지원자가 없어서 다른 과로 전과를 한 

다든지 하는 실례가 아마 있지 않는가, 이 

런 생각에서 우리 다 감이 교 육 청 이 나 ，우 

리 교육위원이나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편견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륵수고등학교에 재적학생 현황하 

고, 또 금년도 1학년 지원 현황과 미달교가



있었올 때는 그 이유하고, 그 미달교에 대 

한 대책올 말씀해 주시고，아율러 선발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나 알고 싶습니다 •

그 다음에는 역시 특수고등학교는 일반고 

등학교하고 를려서 원가 특 해가 있 어 야 이 

런데 지원이라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아마 

지원도 하리라고 믿는데 륵헤라며는 학비감 

면이라든지，또는 그 기숙사비 감은 것 전 

면 면제, 이 런 것이 아마 있 어야 될 출로 

아는께,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체육고등학교 

만이 아마 전체 수업료 면제도 되고, 또 기 

숙사 에 들어가는 식비죠，이것도 아마 전액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고등학 

교는 이러한 족헤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 

는 베，체육 고등학교는 어디에 그 법적 근거 

로 인해서 이러한 면제를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아르켜 주시고, 제 생각에는 과학의 영 

재교육을 위해서 이 과학고등학교도 참 우 

리가 소를히 할 수 없는 그러한 학교로 보 

는 ᄃ，이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고 

등학교 같이 아무 감면조치라든지 혜택이 

없는 것 감아요, 역시 거기도 기숙사가 있 

는 베 기 숙사 에 들 어 가는 식 비 라든지 이 런 

것을 전부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 

께, 이 과학고등학교에 학비감면을 할 수 

없는 건지, 어떠한 이유로써 지금 과학고등 

학교나，이 런 께는 학비감면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식비라도 좀 반감올 해줘서 뭔가 아

이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해택을 볼 

수 있는 그 런 걸  줘야 되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올 드리느냐면 충주에서 사 

는 학부형 한분이, 아주 성적이 우수한데 

과학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학비가 많이 

들어서 못 보낸답니다.

집에서 충주고등학교에 다니면 밥값도 안 

들어 가고, 또 충주고등학교에서 납부금 면 

제도 받을 수 있고, 이런테 과학고등학교는 

집을 떠나가지고 청주가서 있게 되어 있는 

까닭에 학비가 많이 들어서 못 보낸다，이 

러한 얘기를 들을 적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 

하는베 문제가 있지 않느냐，이 런 생각에서 

이 과학고등학교도 원가 그 학비감면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러한 해택을 주어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규정상, 수업료 징수규정이라 

든지，규정에 제약을 받아서, 규제를 탕아 

가지고 해 줄 수 없다던 장학금이라도 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많이 줄 수 있 

는,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율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고등학교에 외곡어고등 

학교를 설치를 했는데, 그럼 현재있는 중앙 

고등학교는 어떠한 학교 형재로 개편이 될 

것인지, 또 기타 다른 록수학교톨 설립할 

계획이 있으시며는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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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나는 보충수업 및 학원 

수강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울 드리 

겠는께, 규제 이후에 현재까지 도내에 보충 

수업의 실태는 어 떻 고 ，또 학원에 수강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는 어면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 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그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보도기관, 월 

간지 보도기관에 기자되시는 분이 질문올 

저한께 했 어요, 교육위원님 이시니까 이 러 

이 러 한 점 에 대 해 서 알고 계시 며는 좀 얘 기 

롤 해 달 라 고 ，그래 뭐냐 그했더니 지금 청 

주시 내 학 원에 수 강 생 이 많이 수 강을 하 고 

있답니다.

혁' 원 에 많 이 출 입 율 하 고 있 다 는 거 에 요 ， 

그 래 서 자기 가 알기 로는 방학때 이 외 에는 

학원 출입을 규제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테, 현재 그게 단속도 

않되고 있고, 말하자며는 그 행정지시가 완 

전히 이무어지지 않고 있 고 ，공신력을 잃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작년 교육청의 방 

침을 볼 것 감으며는 작년 7월달에 교육청 

에 서 거 기에 대한 조 치 ，규 제 에 대한 방침 

을 발표를 하 겠 다 ， 이렇게 얘기를 했는레 

그 후에 아무런 교육청의 태도 표명이 없다

는 겁니다.

이래서 학부형 간에도 불평도 많고 이러 

니 풀어 주려면 .확 풀어주어서 다 다니게 

하던지, 그렇지 않고 규제를 할려면 엄격히 

단속올 해 서 어 느 학생온 가고 , 어 느 학생 

은 안가고, 이러한 그 불군형적인 일이 없 

도록 하고, 학부형들의 불만이 또 그 걸로 

인해서 많이 있답니다.

보내고 싶은데 교육청의 방침이 어면지 

모르겠고,  그렇게 관청에서는 출입을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낼 수도 없고, 

이 렇다는 얘기를 직 접 저한테 해서 아마 그 

럴리가 없을 거다, 한번 교육위원회가 소집 

되든지 하며 는 한번 거기 에 대 해 서 교 육 적 

인 방침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 

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가 비것은 매듭을 지 어야 될것 

갑아요.

그 렇 지 않으 면 행 정 지 시 의 공 신 력 올 . 잃 게 

되 고 하니 까 ，교 육 청 이 앞으 로 의 규 제 방침 

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울 좀 해주시면 고 

망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교 입 학시 험제도 변경 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님이 잠깐 그냥 말씀을 

하셨는께 그 말씀 만 들 어 가지 고는 잘 이 해 

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교 입시방법을 

변경해야 될 배경에 대한 설명과, 또 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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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올 좀 내일 관계국장께서 상세히 말씀 

을 해 주 시 고 ，또 이 것올 원가 좀 연구하는 

기 간 이 라 든 지 ， 여론을 수럼할 수 있는 기간 

울 가지고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줄 아는께 

조급하게 이걸 '93년부터 실시틀 한다, 하 

는 것을 지상에 보도를 하고 이래서 아마 

사 회 적 으 로 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형들 

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생각을 가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교 육 위 원 돌 한 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올 물 어 와 도 ，지금 헌재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있 

지 못합니 다 .

이 런 걸 상 세 히 그 배 경 이 라든 지 , 해 야 

될 필요성 이라든지 이 런 것을 이 해가 갈 수 

있도록 내일 관계국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 

을 해주시기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 상 세 가 지 만 말씀드렸 습 니 다 •’

ᄋ 의장 김 영 세 : 에, 박 병 해 위원 질문

하시 기 바람니다 .

公 박병해 위권 ： 박병 해입 니 다.

업 무 계획 에 그 께이 지 수까지 도 전부 명시 

를 해서 여기 해드렸는데 조사도 잘 세밀하 

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해드렸습니 

다.

충분한 답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드리 겠습니 다.

업무 계 획 19께 이 지 에 보 며는. "체 계적 지

도"라고 뭐 이렇게 써있는데, 그 체계라고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며는 해주셨으면 이렇게 부탁올 

하고 , 또 폐 이 지 40 께 이 지 에 보 며 는 " 교 원 연 

수 , '컴 퓨 터 연 수 "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 컴 

퓨터 관계를 보며는 고교 310명, 이 310명 

온 이수시간이 몇 시 간 이 고 ，초 • 충교사는 

금년에는 컴퓨터언수 대상에서 제외가 된것 

인 지 ，또 연수를 그 분들도 한다고 그러며 

는 몇 명이나 되고, 그 시간온 얼마나 되는 

건지 이 것을 말씀율 드리고 , 세째번에는 각 

학교에 비치돼있는 학생용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사장되고 있으면서 그 사 

장된 이유는 전담지도교사가 없다고 한다는 

것이 큰 이유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컴퓨터운■영의 활성화. 방 

안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정말로 현실적 

으로 생 각을 해 보고서 교원 컴퓨터언수비 

라고 하는 막대한 비용올 줄여서 실기교사 

틀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 현행법상 

으로 어면 것인가, 그래 그 법상에 자세한 

것은 제가 다 할 수가 없지마는 대체로 지 

금 조사롤 해 보며는 교육법 제79조에 보며 

는 교육공무원법 제3장 자 격 ，또는 교원자 

격검 정시 행규칙 제3조 3항, '뭐 이 런 것올 

주욱 떠들쳐서 보면 헌재 공업고등 학 교  이 

런께서 실 기교사를 채용하는 것 과 마찬가지 

로 채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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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잘 답변을 해주셨으면 생각올 합니다.

그 다옴장에 보며는 업무계획에 38체이지 

, 35 헤 이 지 이 런 테룔 보 며 는 초등 에 서 772 

명 ，중등에서 804명, 과학기술과에서 1,070 

명 , 과 학교육 원 에 서 120 명 , 이 래 서 교 원 연 

수가 2,766명이나 되 고 ，또 일반직 연수가 

270 명, 이렇게 명시가 되 어 있어요.

이 렇게 많은 인 원 이 # 년 에  교 원 연수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업무개획을 봐서는 저 

는 잘 모르겠고 해서 걱정이 돼서 노파심에 

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교육을 받는 교육과정 안에 국가관 확 

럼 과 도덕 성 에 대 한 교육량은 전 체 교육 에 

몇 프로나 되는 것인지, 또 연수를 받은 교 

사들 이 학교 에 돌 아가 며 는 어 떠 한 방 법 으로 

전달 교육을 하는지 , 또 해마다 이 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에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전달 교육읍 하던 안하던 간에 그 교육결과 

는 교육 청 에 서 확 인 을 하는 지 ， 이 런 문 제 

감은 것은 학생이 교육을 받은 만큼 효과가 

난다고 그러며 는 학교나 교사 불신, 학생들 

의 어면 사고 방지 , 뭐 이 런 것은 거의 근 

심을 안해도 되 지 않겠는가, 시런 생 각에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수련■활동도 보며는 인원 

이 16만520명에 달하고 있어요, 금년도 계 

획이 중등장학과에서 학생 수런계획올 보며

는 4,520명, 또 행진이나, 참배, 견학 이런 

걸 보며는 5,000명, 또 사회교육체육과에 

서 보 며 는 15만 천 명 이 야 영 , 자 연 학습 원 

이런•데서 교육들 올 받는 메 ，아까 교사들 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을 교육 

하는 가운데에 그 윤리 도덕성에 관한 교육 

온 교육과정 전 체 시수에 몇 프로나 학생 

들한레 교육을 하시는지, 과연 이 학생들이 

돌아가서 어면 방법으로 동료들에게 여 하 히 

전달하고 또 그 결과를 교육청에서도 확인 

올 하 는 지 ，이걸 국장님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고, 관게과장들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의 38페이지 13항에 

" 생 활지도 관 게" 이런 걸 보며 는 생환 지 도 자 

료 집 제 1 집 이 나왔습니다.

그 런 데 그 생 % 지 도 자 료 집이라고 하는 것 

올 족 읽어 보 니 까 ，그 항목 벌로 교사나 학 

생들의 경험과 성공사례 등 ，이런 좋은 자료 

를 많이 수록해서 편집이 되 어 있 어 요 ，더군 

다나 동서양의 명 언 ，또는 생활에절, 또는 

'아주 유익한 자료 같은 걸 많이 삽입을 해 

서 제가 그걸 한번 볼 때도 아주 감명 깊 게 

읽 었습니 다.

그 런 에 ，이 좋은 자료가 일선학교에 어떻 

게 이것이 지도활용 되는지,만일 이 지도활 

용이 책만 보내고 받아만 둔다고 하는 이런 

자료라고 하며는 그 여러 참 좋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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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고, 이를 발행하느라고 헛수고만 하고, 

교육효과는 없는 것이 아닌가，아주 좋은 

자료 인 테 이 거 정 말 참 '꼭 이 것 이 학교 에 

침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묻습니다•

그래 또 이것도 잘 학교에서 활용율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로만 끝친다고 그러며는 

뭐 질문 안하고，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말 

씀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내2학년도 학생 

생활지도 계획을 떠들쳐 보니까, 아주 치밀 

하게 세밀히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느끼는 것은 오늘 

제가 질문하는 대부분이 다 그런건데 국민 

정신, 또는 도덕성 분야, 록온 학생둘이 근 

면 • 봉 사 관 계 ，뭐 이 런 것 이 그 안에 삽입 

이 돼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 

다.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국민 도덕성에 관 

한 것 ，국민정신 도덕관게, 이 근면 • 봉사 

문제가 정말로 요즘에 이것이 결여된 교육 

이 돼있는 걸로, 이렇게 보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몰라도 아주 안타깝기 한이 없는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학교에서 지도를 하도 

록 할 것인가，이것을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계획의 44페이지 12항 ，또 

는 20항, 26항 뭐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리는 

께, 거기에 보며는 1교 1기라고 하는 각 학 

교에 꼭 한가지씩 어면 운동경가를 보급하 

는 ，그런걸 하라 하는 이런 육성종목 이런

것 도 언관 이 되 지 싶 겠는레， 이 런 1교 1기 

관계는 도에서 각 학교마다 아주 육성종 목 

으로 지 정 한 것 인 지 ,또 각 학교 에 서 임 의 로 

정한 것인지, 만일 학교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며는 도에서는 다 몰라도 교육 

청에서는 어느 학교가 1교 1기는 뭐를 하고 

있 다 ，뭐 이렇게 잘 알고서 옥은 후원이나 

지도도 하고 있는 것인지，또 검둘여서 1 인 

1운동 , 이 것도 아주 강조는 많이 했는께 사 

실은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 

는 것인가,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설명할 만 

큼 자세히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인지, 그 다 

음에 아까 이 소년체전 부활에 관한 것 이 

아까 질문 이 나와서 제가 얘기 하는건 대부 

분다 그만두고 그 중에 한가지만 질문율 드 

립니다. •

초 • 중 • 고에 종목별로 이게 지역별 어면 

종목 이런 문제가 체게 적으로 잘 짜여져 지 

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며 

는 삼원국민학교가 배구틀 한다고 그러며는 

충주시내에 어느 학교가 배구를 한다든지, 

저 옥천중학교가 배구를 열심히 하는 것울 

내가 봤는데 옥전시 내에 어느 국민학교가 

재구를 하 고 ， 또 고둥학교는 어느 학교가 

배구를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육성하는 문제가 잘 되어 있는 것인지，이 

걸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호교사 정원확보가 금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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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이 배정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업무게 

획에 나 왔 는 데 ，각급 학교에 이번에 24명을 

재정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내에 양호교사는 

학교별로 몇 표나 되는 건가, 이것올 말씀을 

드 리 고 , 양호교사는 현행법상으로 봐서 보 

건위생 에 관한 수업지도가 가능한 것 인가, 

이것도 이제 교육법이나 현재 수업하는 여 

러 가 자 자격 문제 뭐 이것도 한번 찾아 봤어

요.

보 건 법 시 행 령 6조 3항 제1호 이 런데를 보 

니 까 ，그 런 교 사르서 어면 그 전체를 가 르 

치지는 못 하 지마는 양호 교 사 가 가르 칠 수 

있는 보건지도 뭐 이런 부분은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 

가, 이렇게 봐 지는더! 사 실 상 이  런 문제는 

법상으로 가능한 건가 , 왜 이 걸 질 문하는가 

하며는 양호교사는 어느 학교든지 가보면 

그 학교에 손님이 오면 손님 접대하는, 外 

나 운반하고 다니는 이런 것 때문에 봉사한 

다는 뜻에서 기꺼이 그 분둘이 하기야 할테 

지 마는 대부분 그만 소 외 당 하 고 ，의욕을 잃 

고 있 어 요 ，그래서 그 분늘이 이런 것이라 

도 조금씩 담았으면 하는 생각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에 마지 막으로 각 학교에 일직교 

사 가 현재 대부분이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 일직을 하는 여교사도 온자, 또 숙 

직올 하는 교사도 온자 , 그 래 이 게 전 담숙

직 제가 되 어 있는 학교는 숙직은 제외가 되 

겠습니다마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가 다 무 

서워서 다닐 수도 없다，정말로 이거 생명 

내걸고 앉아 있어야지 무서워서 돌아 다닐 

수도 없다, 사실은.

아주 담이 센 양반은 요즘 그 수 화 기 #  

가지고서 돌아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는 데 사실 상 이 게 꼭 한 사 람씩 해 야 되 는 

지, 이것도 그 현행법상으로 보며는 원래 

원칙적으로 둘이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 런례 3〇인 이하 일때는 하나로 할 수 있 

다.

뭐 이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래 서 이 게 뭐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할 수 있다, 뭐 이거보다도 우선 

공 空. 에 떨 어 서 숙 직 을 하는 건 지 , 일 직 을 

하는 건치 잘 모 르 겠 다 ，이 런 경우가 된다 

고 그 러면 권가 대 책 을 세워 주어 야 하 지 

않 겠 는 가 ，이 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옴에 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전국 시 • 도교육연구원에서 공동과제로 학 

습자료개발을 8개 항목의 영역에 걸쳐서 하 

는테 이 8개 항목 영 역 으로 아주 참 좋은 

것만 있지, 효 도 ，성실, 경애, 신의, 정의, 

정직, 분수 뭐 이런걸 가지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충청북도 하면 이 중에서 한가지 만 

연구를 해서 각 도가 합쳐져 가지고 이 책 

자를 만들어 내는 건지, 또 이 책자가 만들



어 져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서 나은다고 

그러며는 연구원에서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서 일선학교에 어면 방법으로 교 

육에 활용이 되는 건지 , 문제는 그 중요한 

좋은 자료가 학생한테 어떻게 침투가 돼서 

교육이 되는 것인지, 이것도 아까 계속 질 

문한 것과 마간가지 인데 말로는 이 교육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문제를 금방 다 답변하 

기도 어려운 답변이지마는 우리가 객관적으 

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을 듣고, 보 

고하는 이 런 문제를 볼때는 참말로 이거 도 

덕성 관계나, 국민정신 관계나, 이런 문제 

가 결여돼서 이대로 나간다고 하며는 어떻 

게 우리 한국이 됩 것 이 냐 ，하는 문제도 걱 

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메,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 셔 서 구체적 인 이 런 설 명 

이 개셨으면, 이 렇 게 부 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o 의장 김영세 : 예, 질문시간에 제한

은 20분으로 되 어 있습니 다.

이 소정시 간을 지 켜 주시 기 바랍니 다 .

권혁 품위 원 질문하시기 바람니 다.

〇 권역풍 위원 ： 에, 권헉풍입니다.

첫째는 _'92학년도 교감 승진 현황과 그 

선발기준 및 문제점, 그리고 '92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기준 및 현황과 과목 

별 인원배정의 합리성 여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며는 교감 승진할 때 그 

선발기준에 과목율 불가피 하게 아마 그 기. 

준으로 삼는 것 감온테, 에틀 들어서 가정 

이라든가, 미술감은 경우에는 그 기준 점수 

에 지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10점 정도, 기타 사회나, 국어나, 과학 

감은 것은 약 120점 정도 이렇게 차가 크다 

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럴때 즉 ，가정이나 미술 감온 경우에는 

아주 젊은 분이 교감 차출 될 가능성 이 있 

고 ，사외나 곡어 감은 경우에는 좀 30년 근 

무한 분도 여기에 120점율 받기가 힘든 그 

러한 그 불공평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겠 

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과목 

과 경력올 좀 절충해서 지금 그 경력율 더 

중시 하는 것 갑은 그턴 경 향인 데 , 이 것을 

좀 더 경력자, 오래하신 분이 거기에 좀 우 

선권이 돌 아갈 수 있 도록 하는 것 이 어멸까 

하는 그런 것이 합리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하나 여주어 보겠습니다.

■〒■번째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상 여러가 

지 가산점 이 있는베 그 중 에서 이 제 근평 개 

정 이 되 어 가지 고 서 그 가산점올 언 단위 에 

서 월단위로 바뀌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 

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옥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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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입니다.

세번째는 먼저도 많이 말씀이 되었던 건 

데 교원의 누락 경력을 여러가지 면에서 인 

정하고 있는데 즉 과거 농업에 종사한 그 

승명 서가 5 년이 님어 가며 는 해 올 수가 없 

다고 합니다.

그 래 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인정이 됐는 

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가, 먼저도 말씀이 

많이 되 던 얘긴테 다시 한 번 그 현황을 여 

워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데 번째는 교 욱 공무원 승진 규정 

및 인사원칙의 제정 근거는, 하는 그런 근 

거 를 체가 묻는에 이 것 올 묻는 이 유는 교육 

공무원 승진 규 정 61 라든가 인 사 원 칙 이 제 정 

근거가 아하 교육감의 교육규칙이 아닌가, 

그렇 산며는 어디까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 

고 어디까지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가, 

즉 그 교 욱 공무원 승진 규정이라는가 인 사 원 

칙도 조례에서 정할 수 없는 것 인 가 ，조례 

와 규칙 의 범 위 가 어 디 까지 가 조 레 이 고 어 

디 까지 가 규 칙 인 가 , 하는 것 이 제 가 의 심 스 

러 워서 묻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는 시 간외 근무수당 집 행 

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즉 충북에서는 연간 약 8 억6 찬만원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데 이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3的정도만 집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 

마 그냥 다시 이월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 

는 것 감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처음부터 그 

설 치 한 목 적 이 , 취 지 가 교사 복지 차 원 이 

아닌가 할 때 에 그 확인 절차가 핑장히 까 

다로워서 이것이 그런 것 아언가, 좀 더 교 

사 복지 차원에서 좀 확인 절차를 간소화 

시킬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올 또 여뭐 보 

겠습니다.

그 다옴에 일둡 번째는 이것은 제 가 _좀 사 

적으로 답변을 들은 얘깁니다마는 다시 한 

번 나온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즉 학교안전봉제회 에산집행 기준의 하향 

조 정 가능 성 이 있는가, 이것은 제 가 알고 

있 기 로 는 약 한 3 억 8 건 만 원 정 도 의 에 산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공 제회 에 .

그 런 메 천6백 만 원 만 이게 집행이 되었 고 

나머지는 아마 집행이 안 된, 이런 것 감습 

니다.

그래서 실용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 

서 이것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해서 그 실용 

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여주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번째는 교욱과정 내용 결정 

권이 '95년도에 가서는 40«가 도교육청에 

이양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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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95년이 머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향토학교로서의 어면 그 교육 

과정 감은 것 ，향토학교 록온 지 역사의 학 

교로서 교육과정이 지금 착착 준비가 되고 

있 는 가 , 여 기 에 대 비 가 돼 야 할탠 베 하는 

것을 좀 여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ETS 시험결과가 나왔습 

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주 국민학교, 중학교까 

지는 핑 장히 우수한 성적을 즉 ， 세게 에서 

1등을 차지 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있 

는 께 , 충북 에 서 는 그 ETS 시 험 을 본 학교 가 

어면 학교인가, 국민학교와 중학교 그 대상 

지 정 교 가 어 면 학교 인 가 하는 것 올 묻고 싶 

고 그 다음 에 시 험 관리 방 법 , 즉 어 떻 게 감 

독을 했으며, 어떻게 처리했는가, 정확히 

된 것인 가를 여주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에 세 번째는 그 결 과분 석 이 걸 과 

로 볼 때 ，아까보 말씀드린 것 처럼 국민학 

교와 중학교는 핑장히 우수한데 고등학교로 

올라 갈 수록, 뭐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열등한 그런 서열로 메겨졌다.

그 이유가 뭐가 있을 덴께 어째 국민학교 

중학교까지는 세게적인 그런 권위있는 기관 

에서 본 그 시험결과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 

왔는테 고등 학교 , 대 학을 올라 갈 수록 나 

빠지는 이유가 뭐가 있올멘메, 그 원인이 

원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권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옴에 고등학교 입학 성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공개하는 걸로 제가.알고 있습니 

다.

물론 그 의도적으로 하셔가지고 학교별로 

그 경쟁심을 유발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어면 취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종은 방법 이 될 수도 있 겠지마 

는 ，담당교사들 한테 책임율 추공하는 결과 

가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과언 그 성적을 올 

리기 위해서 말토만 전인교육, 전인교육하 

지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입학 성적을 올리 

는 그런메 치중할 수 밖에 없다.

고등학교 입 학은 사실상 지금 벌로 문제 

가 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정원상으로 볼 매는 어디가나 청주시내도 

그렇고, 시골에 가면 오히려 미달교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까지 해서 과연 전인교육 

올 실시 할 수 있 다고 보는가, 하는베에 대 

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 • 중등 교사 승진할 혜 ，그 

가산점을 산정할 때 국립학교 근무교사에게 

우선 점 올 즘 니다.

에롤 들어 국민학교 할 것 감으면 청주 

교 대 부 국 이 라 든 가 ，중 • 고등학교 할 것 감 

으면 충북사대부속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그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상당히 우선 

점을 좁니다.

-  4 7  -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 공립 학교, 폭은 사립 학교 근두 

하는 선생님들이 핑장한 위화감과 불평감을 

느낌니 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문제 

점이 원 가 ，그 대책은 원 가 ，이걸 하나 묻 

고 싶습니다.

그 다옴에 마지 막으로 이 것온 제가 질문 

요지에 님지 못한 건데 그냥 한번 질문을

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먼 저번 학생회관 개관식에 제 가 가보았습 

니다.

가 봤 더 니 거 기 서 제 가 의문나 는게 많 았 습 

니다.

그 래 인 제 토요 일 날도 가보겠습니 다마는 

거 기 가 서 묻는 것 보다 여 기 서 직 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즉, 충북학생회관올 설계를 하섰는베 총 

면적이 4 전742평방미터 었습니다.

그 중에 전844평방미 터가 관리실 이었合- 

니 다.

프로수로 따지니까 39표가 님어서 한 4야 

가까운 이 허 한 프 로 테 이 지 가 관리 실 로 배 정 

이 되 었다, 그래서 대강당이 몇 평 방미 터인 

가 보니까 천470평방미터 었습니다.

거기에다 특활실이 5개틀 합쳐봐야 380평 

방미 터 해서 이 것올 비교해 볼 때,• 과연 이

렇게 돼야 되겠느냐, 학생들이 시간을 선용 

하고, 보다 그 전인교육올 위해서 학생들의 

활동의 장올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인 

메 그 러 한 취 지 에 어 긋 나는 게 아-닌 가 , 그 래 

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그 관장 

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했는데 그런 것도 다 

관련이 연상되면서, 원가 좀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그 관리실이 10개입니다. 

보니까, 전844평방미 터를 10로 나누어 보니 

까 , 하 나 가 184 평 방 미 터 가 되 는 레 이 게 학 

생둘 자료열람실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두배 

씩 됩 니 다 ，관리실 한개 가.

물론 관리실이 사무실도 있고 변소도 있 

고 ，뭐 숙직실도 있고 여 허가지 있습니다 마 

는 관리실을 두기위해서 학생외관이 있는건 

가, 아니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리실 

이 있는 건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여푸어 봅니다.

이것으로써 제 질문 그치겠습니다.

이 상 입니다.

스 외장 김영세 : 장충호위원 질문하시

기 바람니다.

〇 장중호 위현 : 에 ，장충호위원입니다.

저는 도 .  농간에 격차를 해소해서 될 수 

있으면 도시나 농촌의 균형적인 교육의 발 

전을 염려하기 때문에 두가 지 질문 올 냈 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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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런 지억특성을 고려한 학교교육비 배정 

? !행 학교교육비 배정 실래롤 보며는 학교 

당 692만원, 학급당 66만 원 씩 으 로 ，이러한 

획 일적 인 배분 방법은 지 역간, 즉 도시와 

농 촌 지 역 , 또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이렇게 

교육발전 에 저 해가 된 다고 사료되 는 바 ，이 

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 그에 다라 

종 래 배분방식 을 지억 실 대 ，학교규모 등을 

고 려 , 적절히 배분 되도록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 요?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기 전 

에 미리 공부를 좀 못해서, 사실은 이와 좀 

다르다는 걸 느 껴 가지고 제가 오늘 질 문울 

안할려고 했지 만, 그 게 다론 위 원님둘에 게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 학교 통 • 께합에 따른 문 

제점, 농손에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  • 폐합의 원칙은 찬성하나, 지 역특성을 

고려하여 이 원칙이나 기분을 완화할 용의 

는 없는가, 또한 현행 학구를 행정구역이 

아닌 학교중심으로 구역올 재조정해야 한다 

고 사료되 는 바, 이 건 도간, 교육 청간에 합

외 로 이투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 

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응봉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 

니다.

이 두가지 모두 저로서는 질문을 안하려 

고 생각율 했었는테 이 유인물이 각 위원 

앞에 돌아 갔기 때문에 참고로 다론 위원님 

들께도 좀 이것올 설명올 해 주십사해서 제 

가 다시 한번 말씀올 드린겁니 다.

이 상 입니다.

〇 의정 김영세 : 에, 수고하섰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질문올 마치도록 

하고 내일 제2차 본외의에서 집행기관의 답 

변율 둘온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울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 습 니 다 ."하 는  위원 많음)

에, 그러면 별다른 외견 없으시므로 오늘 

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외 충청북도교육위원의 임시 

회 제1차 본회의 산의롤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 )

〇 출석위현 : 11명； \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홍신회, 김용복, 

이 근수 , 김사수 , 박 병 해 , 권 혁 풍 , 장충호 .

〇 출석공무권 : 18명

교육감 정인.영，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흥영창, 중등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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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응,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택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헌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 

교직과장 김 재 성 ，중등장학과장 윤 획 중 ，중등교직과장 심대섭, 과학기 

술과장 전태식, 사외교육체육과장 김 상 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 영, 시설과장 박성근.

〇 의사일 정(안) : 별첨 1.

ᄋ 중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지 및사무직 현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안) : 별첨 2.

ᄋ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 ) : 벌첨 3.

ᄋ '92 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관리대상물품쥐득및 처 붇(안) : 벌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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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화

본 회 의

제 2 호

회  의  톡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2 3 월 27일 ( 금 요 일 )  10시 00분

의 사 일 정 ( 제 8화 삼시획 제2차 본 회 의 )

i .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 의  된 안 건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 답변(계속)

(10시 개의) 어제에 이어 오 늘 도  집행기관에 대한 교

ᄋ 의정직무대행 김광수 : 좌석을 정돈 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겠 습니다.

성 원 이 되 었 으므로 체8회 충 청 북도교육 위 먼저 어 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

원회 임시회 제 2차 본 의 의 를 개의하겠 습 니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

디.. 과 답변이 진행되시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그리고 내일과 모래 2 일간은 휴회가 되겠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사회 다만 내일은 직속기관 방문이 계획되어져

롤 보게 되었습니다. 있는메 학생회관과 교육연구원율. 방문하실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것이 처음이기 계 획 입니다.

때 문 에 좀 미 숙 하고 서 분 점 이 있 더 라도 양 이 상 입 니 다 .

해해 주 시 기 바람니 다. (10 시 이분)

그림 의사과장 보고말씀 있겠습니다. 2. 교육행 정 전반에 관한 질문 ♦ 답 변(계

〇 의사고1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 속)

다. 〇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의사일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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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 렇게 봤습니다.

정 하 겠 습니다. 그래서 따진것이 총체 대상인원 4 9 6 명중

(의사봉 3 타) 에 하숙을 하고 있는 분이 8분 ，사택 거주

그러며는 어제의 질문에 이어 오늘은 집 하는 분이 2 2 4명, 전세 7 명 ，자택에서 거주

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2 1 4 명 ，계 4 5 3 명 해서 상주율

답변은 교육청 직 제 순에 따라 하여 주시 율 9 내로 봤습니다.

기 바 람니다 . 그래서 국민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분리

참고로 어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 해서 말씀드리 면 국민 학교 대상인원 총 315

변이 다 끝난 후, 보충 질문을 받기로 하겠 명중에 청주 모충국민학교 이재춘 교장선생

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 라 며 ，바로 답 님 이 별세하신 다음에 3 1 4 명으로 봤습니다.

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숙을 하고 계신분이 5 명

관계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사택에 상주하고 계신분이 166명, 전세 살

고 •계 시 는 분 이 2 명 ，자 택 에 서 다 니 시 는 분

(총 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이 1 24명 •해서 2 9 7 명, 비상주자가 국민학교

〇 총무고卜장 이근수 : 총무과장 이근수 1 7 명입니다.

입 니 다 . 그래서 상주 근무윤이 9 的, 그리고 중학

먼 저 어 제 질 의 하 신 내 용 증 긴 광수 부의 甘 교가 n o 명증에 병 설：,k 가 있 어 서 대상은

님 께 서 질 의 하 신 학 교 장 근 무 지 상 주 실 래 에 102명 따졌습니다. .

대 한 답변 말씀을 드 리 겠 습 니 다 . 그래서 하숙한 분이 3 명, 사맥에 3 4 명,

도 내 초 • 중 • 고 교장 4 9 6 명 증 헌 재 근무 전세 2 명 자택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4 7 명 ,

지내 상주하고 있는 교장은 하숙이 8 명 ， 게 8 6 명, 그래서 상주 근무율은 로 봤습

사택거 주 2 2 4 명 , 전 세 7 명 , 자택거 주 2 1 4 명 니다.

그 리고 근무지 내 상주 교장은 도내 초 . 중 그리 고 고등 학교는 총 7 2 명중 에 사택 에

• 고 교장의 91표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2 4 명, 전세 3 명 ，자택 3 5 명, 계 6 5 명으로

있습니다. 해서 8的에 상주 근무율이 나와있습니다.

도내 근무지 상주를 저의들이 따진것은 학교장 근무지 상주 실태를 이상으로 말

같은 군내며 는 ，청원군 내는 청주시 시내에 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추가질문은 이따가

거주하고 있으면 그것은 상주하는 걸로 이 추가하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하 실 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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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의 장 직 무 대 행  김 광 수  : 에 ,  일 괄 답 변

하 신  다 음 에 .............

〇 총무고I 장 이근수 : 다음은 박병해

위 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학교 일 . 숙직은 

각 1인씩 근무하면서 일직하는 여교사와 야 

간에 순시하는 남교사 모두가 공포감에 근 

무하는 실정인 바, 현행법상 2 인으로 할 수 

는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신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 ♦증등학교 당직근무규정(교육부 훈령 

제482호, '91.8.20)  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당직근무자는 2 인 이상을 원칙을 하고 있으 

나 ，교원업무 경감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 해 서 지 금 현 행 국 민 학교의 경 우 에 

는 학급수가 30학급 이하일 때에는 당직 인 

원을 1인으로 할 수 있고, 중학교에서는 남 

자 직원이 20명 이하일 경우에 1인이 할 수 

있도록 규정율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지역 여건이나 북 성 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것 이 지 금 저 희 듈 지 역 교육 청 에는 에산 

형편상 이 규정에 외해서 30학급 미만짜리 

들은 1명씩밖에 에산확보를 안했울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싶 어도 못하는데, 

제가 과거의 예로 봐서는 청주시내 감은 경 

우 30학급 미만이라도 시 중심에 있기 때문 

에 한 사람이 근무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돼서 교장선생님이 요청했을 경우는

두사람씩 에산확보를 해서 지원한 일도 있 

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에산올 

지원 요청율 탐아가지고 두사람씩 근무토록 

하는 것온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 당직관계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 

습니다.

〇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그럼

다옴 또 ..........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〇 초등교육국장 봉영청 : 초등교육국장

홍영 창 입니다.

먼저 김광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울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시 • 군교육청에 교원인사 담당 

자를 일반직으로 배치하는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일반직 배치 이유와 운영 

방 법 ，둘째는 장단점, 세번 째에 타 시 •도  

의 실재, 내번째는 향후 게획 순으로 말씀 

율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 에 ，일반직을 배치한 이유는 교원 

인 사의 기 초자료 정 리 롤 일 반직 이 분 담하므 

로써 교육전문직이 장학업무에 전님하도록 

하기 위 한 시 책 이 었습니 다.

운영방법은 자료 정리는 일반직이 하 고 ， 

집행문제, 의사 결정은 교육전문직이 하도 

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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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장 점 은 ，교육전문직이 장학업무에 

전넘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를적인 장 

학 업두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써는 다소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이해 부 족 이 아닌가 해 서 이 문 

제는 계속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타 시  •도의 실매는, 일 반직 이 

인사담당을 하는 사 례는 없습니다.

내 빈 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 대 로• 교 원 인 사 담 당을 일 반직 이 맡도 

록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개선하 

겠습니다.

두번째는 교육대 학에 여 학생 이 9的이상 

되 는 메 어! 이 어j 따른 문 제 점 과 대 책 에. 대 한 

말씀을 드미 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에 있어서 아동들이 성격 형 

성에 있어 서 여성 하 경향이 우려됩니다.

두 번 째 는 , 다수 의 가 임 여 성 들로 조 직 됨 

경우 장온 휴가와 휴직등으로 교육얼 이 약 

화될 우려가 있슴니다.

세 번째는- , 육 아 자녀교육 • 근무지 여 건등 

사정으로 되직융이 높아질 경우, 교육안정 

저해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대 책 을 말씀드리 겠습 니 다 .

대책의 첫째는 우수한 남학생이 교직을 

선호할 수 있는 전 국•민 적 차원의 •유인책 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민교육 차원에서 남 • 여 분 

할 모집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번 째 는 ，교육대학이 북 차 모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번째는 , 본도 출신 지 역 벌 균 형 모집 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에 따라서 저회 집 행 부는 청 주교육 대 학 

구붕수 학장님과 3월 17일과 3월 25일 두차 

레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고, 교 

육대학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 

다 •

또 이 에 아 율 5] 서 교 옥 부 에 서 도 이 내 가 

지 대안에 대한 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세 번 째 , 교 장 임 기 에 의 장 단점과 운 영 방 법 

에 관 해 서 만 씀 드 리 겠 슴 니 다 .

장 점 으 로 는 교 장 승 신 기 히 의 확 대 효 과 가 

장점이 되 겠 슈 니 다 .

단점 은 , •첫 째 조기승신 외 피 경 향으로 젊 

고 유능한' 경 영 자 배출 기 대가 어 렵습니다.

두 번째는 임기 직 공 두 원으로 서 명예되 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제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째, 교 장 승 진  평균•연령 문제는 57.6 세 

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임경우 잔여 년수에 관계되는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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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 9조의3 제1항 "4 년미 

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한 

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륵별한 결격 사유가 무엇이냐" 하 

는 문제입니다.

이 것은 교육부령 218호 '91 년 9월 20일 자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며 는 그증에 임기 제 실 시 업 두 

처리지침 제4 항에 보면 "건 강 " ,  두번째는 

’’ 관리 능력이 부족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잔여 년수가 4 년미 만, 다시 말하 

면 6 개질이 남더라도 재임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드 릴 것 은 , 현 재 우리 도 내 

교장선생님들 연령 분포가 어먼가 하는 것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317명의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중에 4년이내에 있는 분이 127명 40.1* 

에 해당이 됩니다.

8 \ i 이내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136명 42,9 

* 입니다.

그다음 에 8 년초과 54명 17.0$ 에 해 당이 

됩니다.

54명 교장선생님온 4 년 임기가 끝나며는 

교사로 재임을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교원의 수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옥전관내 신규배정 문■제와 아울러

서 시 • 근  벌 신규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 ，하는 문제입니다.

3월 20일 현재 청주 신규 두사람, 충주 

7, 제천 8, 청원 1, 보온 3, 옥천,영동은 

없습니다.

진천 4, 괴산 3, 음성 5, 단양 5명해서 

38명 신규 발령율 했습니다.

두번째는, 정원 초과일 경우 타 시 . 근으 

로 전보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올 드리겠습 

니다.

옥전온 학급 감축으로 인해서 정원에서 

6명이 초과 되었습니다.

이 6명을 인근 영동으로 전보 조치한 바 

가 있습니다.

어면 기준에 의해서 6명을 전보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본도 인사관리규정 제15조 1항에 의하여 

" 정원 조정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전보한다."

이 렇 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동일군 최 장기근속자 순으로 정 

원이 초과되는 근에서 부족되는 군으토 전 

보 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근무기간이 감은 때에는 다옴 

순 에 의 한다.

•첫째，근무성적이 하위인 자, 무번째 교 

육청 경력이 하위인 자, 세번째는 연령이 

적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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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세번째에 타 시 • 군  전보 언한 말 

씀이 게셨는태, " 몇 년이 돼야 타 시 • 군 

으로 가느냐" 하는 문 제 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전입할 수 있는 언한은 

대 개 5 넌이 돼야 됩니다.

그러 면 청 원군은 3년이상이 금년 3월 1일 

자 전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 경 합 타 시 . 도는 2 년이상이 

면 전보가 가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 전 과 영동은 경합 이 세 고 , 

인원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는 5 닌 

이 돼도 전보할 수 가 없어서 희 망지 에 따 

라서 연한이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에 내번째 , "동 일교 4 넌 이상 근무 

교사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일교 4 년이상 근무자 교원수 청주 19, 

충주 17, 제찬 24, 청원 15, 보은 9, 옥천 

26, 영동 21, 진전 14, 피산 18, 음성 17, 

단양 7, .계 187명 이 되 겠-各니다.

다음에는 이 재희위 원님 께서 질 의 하신 것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일 선 학교 에 증 치 교 사 배 치 

변경 이유입니다.

제전 지 역의 에를 들겠습니다.

의림 48학급에서 50학-著 사이에 있기 매 

문 6fl 증•치 교사 4 명올 배치 했습니다.

또 동명과 남잔은 46학급에서 47학급 사

이이기 때문에 당초 3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메 그뒤에 정2 년 3월 5일 학급을 재 

조정 올 했습니다.

재조정을 했는테 작년 제작년에는 학급이 

감소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3학급이 늘어 

났습니다.

그 래서 부득이 증치교사가 있는 학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충을 하지 못했습 

니다.

금닌도에는 결원 보충이 어려움올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 , 교원 정기 이동시 교장과 교감 2 

명 동 시 이 동에 대한 말씀 을 올 리 겠 습 니 다 .

첫번째로, 교 장 .  교감이 동시 전보는 가 

급 적 약 제 함 이 교육 여 건 조 성 상 타 당하나 , 

동 일 교 근무 년 한 , 정 년 • 명에되 직 , 송 진 ,

기 타 부 늑 이 한' 사 유 로 동 시 전 보 사 레 가 .있 

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시 전보는 가금적 억제 

하도록 하고, 교감 전보권을 가지고 있는 

시 • 군  교육장에 게도 동시 전보가 되 지 않 

도록 지시 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학년도 3월 1일자 동시 전보 

한 학교는 도 발령에 의한 베가 3개교, 시 

군에서 교감 전보를 했기 때문에 동시 전보 

가 된 베 가 11개교가 있습 나다 .

시 •군 에 서  한 것은 왜 그래야 되는가 물 

론 앞에 여러가지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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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발령올 후에 하고, 교감과 교사를 미리 

발령 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 전보롤 에건온 다소는 합니 

다마는 불확실 하기 매문에 이 런 누를 범하 

는 사례가 생기는 것 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억제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어K 이상일 위 원님 질의 에 대헌: 답번 

말씀올 드리 겠습니 다.

내용은 도내 벽지학교수와 등급 구분, 두 

번째는 벅지학교 근무자에 대한 발령기준, 

세 번째는 동 점 자 처리 기 준 ，내 번째는 여 교 

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 도내 벅 지학교수 초등의 경우 

94개교가 있습니다.

등급 구분은 도서 벅지 교육 진 흉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가 , 나 ，다,라 지역으로 4등 

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는 나 지역에 해당되는 학교가 1 교 ， 

다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가 8개 교 ，라 지  역 

에 85개교가 있습니다.

다음 에는 벅 지 학교 근무 자 에 대 한 발 렁 

기준•입니다.

첫째는, 본인의 희망에 의한 순위명부 순 

에 의거 지역 교육장이 임기를 치정하고 있 

있습니다.

두 번 째 는 ，신규임용 교사는 가급적 벅지 

에 배치하지 않음올 원칙으로 차고 있으나,

학기 도중 이 나 회망자가 없는 부득 이 한 경 

우는 신규 교사도 벅 지 재 치 를 하게 됩니다

다음 에는 동 점 자 처 리 기 준 입 니 다 .

본도 초등교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 7항을 

준용해서, 첫째는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두 

번째는 동일교 장기근속자, 세번째는 동일 

교육청 관내 장 기 근 무 자 ，그 다음에는 경력 

이 많은 자, 고령자, 상기 순으토 조정올 

해서 전보룔 하게 됩니다.

그 다옴에, "벅지 못가는 여교사 가산점 

부여로 승진기회 확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북벌한 우대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서교사‘ 강습 차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서 교사 강습은 본도에 서 정0년도 1회 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노력은 했습 

니 다마는 , 대 학 사서학과가 있 는 교수 님둘 

의 저항에 부딪쳐 실시를 하고 있지 못합니 

다.

이 것은 분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차출기큰을 말씀 드 리 면 ，학교 도 

서관을 보유하고 있 고 ，사서 자격 중울 소지 

한 교사가 없는 학교로서 학생수가 많은 학 

교, 장서 보유량이 많은 학 교 ，다음에는 현 

임교에서 장기간 근두할 수 있는 교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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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사무분장상 도서관리 업무를 부여 

받은 교사, 다음에는 본 연수틀 희망하는 

교 사 ，다음에는 경합시 교육경력이 많은 자 

롤 우선 차출 했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실시한 강습 이수차 수, 

‘ 90년도에 실시한 강습 이수자 시 • 군별 

현황입니다.

청주는 초등,중등 각 각 7명, 충주는 4 명 

씩 , 제 한은 3명 초등 입 니 다.

정 권 초등 3명 , 보은은 초등 2, 중등 4, 

옥 '？I 은 초등 2 ，중등 1 , 영동 초등 2 ，중등 

4, 진건 초등 1, 중등 3, 괴산 초등 중

등 3 ，음성 초등 2 ，증 등 3 ，단양 초 능 2 ， 

중등 1명, 각 30명씩 해서 的명을 '90 닌도 

에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에는 박 병 해 위 원 님 께 서 질 의 하 신 내 

용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교원연수 2,766명을 실시했는 

데 , 이 중 에 " 교 육 과 정 에 서 국 가 관 확립과 

도덕 성 에 대 한 교육량은 몇 « 나 되 는 가 “

그 다음에 "언수가 끝난 다음에 학교로 

돌아와서 전달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전달교육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는 

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번째, " 국가관 확립과 도덕성에 대한 

교육량이 몇 표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교사는 10-20표, 교감,교장

온 20-30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공무원훈련법시행규칙 제2 

조의 규정 에 의 거 일 반직공무원은 20표를 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교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는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수강한 

자신의 자질 향상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달보다는 자신의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러나 이왕 교육을 받 

았기 매문 에 직 장에 돌아가면 각 직 장기관 

별로 직장교육이 있-含-니다.

이매 소양교육이나 직무연수등에서 전달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에 교 육 결 과 에 대 한 확 인 임 니 다 .

첫 깨 는 장학 형 의 나 사 무지도 감 사 등 에 서 

실 시 하고 있는가, 안 하 고 있는가 룰 감 사 를 

통해서, 또는 장학협의룔 통해서 결과믈 확 

인하고 있습니다.

이 전 달교 육 확,인 보 다는 교 ■윽■ 을 실 시 하 

는 기 관 어j 서 이 프 로 테 이 지 를 준" 수 한 교 육 

과정을 편성했는가 안했는가 여기에 역점올 

두고 확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전국 시 * 도 교육연구원 공동 

과 제 학습 자료개 발 8개 영 역 중 1개 영 역 올 

각 시 • 도 교육연구원에서 담당 개발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와 활용문제에 질문 말씀 

이 계셨습니다.

이 8개 항을 시 • 도가 나누어서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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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과제는 무엇이냐, 15개 시 ♦ 도. 

언구원에 공동과제는 학습자료 개발입니다.

그중에 본도 언구원에서 선정한 과제는 

기본 생활습관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기본 생활습관 지도 

자료를 만드는메 , 그 내용 덕목 8 개를 선정 

한 것입니다.

우리 가 그 8개 덕목온 본도에서 제작하고 

자하는 기본 생활습관 지도 속에 있기 때문 

에 모두 포함돼서 자료 개발올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된 자료의 활용문제입니다

교사용 지도서는 각급 학교 교사가 지참 

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읽기 자료 

가 있습니다.

이 임기 자료는 도덕과 보조 교과서로 활 

용을 하게 됩니다.

그 책 명 은 •‘ 바르 게 사는 길 " 입 니 다 .

다음에는 권헉풍위 원 님 께서 질 의 하신 내 

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 째 로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상 제 가 

산점이 넌 단위 에서 월 단위로 바험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율 보며는 I 년 미만올 절 

상,절하의 불공평이 시정되 어서 사실상 근

무기간 산정으로 공정 성 유지가 되 어 장점 

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원 누탁경력 인정현황 초등 

분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건수는 258건으로써, 인정 건수는 

219건 입니다.

84.9포에 해당이 됩니다.

불인정 건수는 39건으로 15.1«에 해당이 

됩니다.

불인정은, 왜 불인정올 하는가 하는 문제 

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 읍 • 면장이 확인증을 발행 하 고 ，저 

회둘이 전력 조회를 해서 확인이 되면 인정 

올 하 게 되 는 메 ，이 시 ♦ 읍 • '면 장 의 확 인 증 

올 람지 못해;서 인정을 못받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세에 대한 그 대장 관리가 5 

년이라고 합니다.

5 년이 초과됐올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영수증을 가졌다거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에 본인의 명의로 등재가 되어서 그 사실을 

시 • 읍 ，면장에게 확인 요청율 하고, 그 사 

실에 대해서 시 • 읍 ，면장이 확인증을 발행 

하면 되는께, 이것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39건이 지금 불인정 건수토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및 인사 

관리원칙 의 제정 근거 에 대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공무원 송진규정 제정 근거

-  5 9  -



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대통령령 제4393호에 의한 것이고, 교육•공 

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근거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대통 령 령 3877호 ) 및 교육공무원 인 

사관리 규정(교육부훈령 255호)등 제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 하 고 자 해 서 인 사관리 원 칙 올 제 

정 하 게 됩니다.

다옴으로 조폐와 규칙의 한계에 대한 말 

씀이 게셨습니다.

조 례 는 법 령 의 범 위 안 에 서 지 방의 회 의 의 

결올 거 쳐 야 되 고 , 규칙 은 법 령 이 나 조 태 가 

위 임 하는 범 위 안 에 서 정 하도록 되 어 있 습 니 

다.

그 런 데 본 도 에 서 시 행 하 고 있 는 인 사 관 

리 규정 을 저 의 들은 조 례로 하지 않고 있습 

니 다 . '

. 이 것 은 아까도 설 명 말씀 드 린 제규 정 과 

15개의 시 • 도가 다 아직 조례로 규정올 

해서 인사관리 규정올 정하는 데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내용 결정권 증 앞 

으로 6 차교육과 정 에 대한 존비 사항입니다.

초등의 경우 저의들이 준비할 경 우 ，저의 

들시 즌비 할 사항이 3가지 가 있습니 다 .

첫째는 "우리들은 1 학년",  두번째는 학 

교 재량시 간 ，세번째는 지역단원 설정 문제

입니다.

첫번째 "우리들은 1학년"에 대해서 말씀 

올 드리겠습니다.

1 학넌이 3 월에 입학을 하면 70시간에 해 

당하는 시간올 교과학습 이 전에 문제로써 

다무게 됩니다.

이 것은 현재도 시 행 올 하고 있고, 또 앞 

으로도 6 차교육 과정에서도 실시한다고 해 

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 째 학교 재 량시 간 운 영 온 , 제6 차 교 

육과정에서 새로 설정된 내용입니다.

이것온 국민학교 3 학년에서 6 학년까지 

주당 1시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 기 에 대 한 대 비 문 제 입니다.

학교 재량 시 간 에 는 그러면 무엇 을 가 르 치 

느 냐 하는 영 역 인 메 , 여기서는 영어, 컴퓨 터 

한 자 ，노 작 등 을 선택해 서 운 영 하 도 록 되 어 

있 습 니 다 .

그 러 면 본 도 에서는 여 기 에 대 한 대 비 책 으 

로 우선 영어 문제입니다. •

영어는 3 년차 계획으로 모든 학교에 한명 

이상씩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겨울방학에 n o 명을 1차 

연수를 시킨 바 있고, 내년 •후년해서 330 

명 이 상 교육을 시 킬 게획 입 니 다.

또 여기에 아울러서 미국 치 코대 학에 현 

지 연수를 합니다.

작 년 에 12명 ，금 년 에도 12명 에 정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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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습니다.

컴퓨터 언수는 각 학교가 지금 활발하 진 

행되고 있어서 거기의 대비에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옴에 사회과 지역단원 문제입니다.

이것온 이미 '90 년도부터 본도에 관한 것 

그러니까 4 학년에 지역단 원을 한 단원 설정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

이미 본도. 연구원에서 그 단원에 대한 교 

과서틀 개발해서 교과서 주식회사에 보내면 

사회과 4학년 교과서를 건찬할 때, 충북에 

관한 지역 단원율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이것도 계속 연구하고, 우리 충북에 맞는 

지역단 원 교재 제작에 최선율 다 하겠 습니 

다.

다음에는 미국 ETS 시험 결과에 있어서, 

충북의 학교중 시 험 대상 지 정 교 는 ，시 험 관 

리 방법, 결과 분석어r 대한 질의 말씀이 게 

셨습니다.

여 기 에 대 한 말씀을 올리 겠습니 다 .

ETS라고 하는 것 온 영 어 어! 이 디 케 이 셔 날 

께스팅 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 

- e ) 에 머 리 물자를 딴 내용으로써 미 국■의 

교육평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첫째, 충북의 학교중 시험대.상 지정교 말

씀을 드리 겠습니 다.

국민학교는 제천 남안, 중원 금가, 옴성 

원 남 ，중학교는 옥천중, 보덕중, 영동중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온 모든 학교 에서 추전을 하며는 

증앙교육평가원에서 지정올 하도록 되 어 있  

습니다.

그 다옴은 시험관리 방법입니다.

첫 째 ，시험과목은 국민학교는 산수,자언 

중학교는 수 학 ，과학, 일자는 국민학교는 

'90년 5월 19일이고, 중 학 교 도 ，90년 5월 

2〇 일 이었습니다.

감독은 책임자 소집 교육후 실시요강에 

의해서 해당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감독울 

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문제입니다.

검사 후 중앙교육평가원에서 산수,수학 

문제에 주관식 채점 테스트 화일을 만들어 

카나다 전산처리 센타에 보내며는 거기에 

검증을 받아서 작성한 디스켓과 검사지롤 

본도에 송부하고 검사결과는 과목벌로 문항 

내용 영역, 행동 영역, 유층별로 결과 분석 

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분석 내용입니다.

한국이 국민학교는 수학이 71.77토 전 세 

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온 67 .16으로 1위입니다.

언 령 온 9세 아동 입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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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에 증학교는 13셰 학생 으로 서 수 

학이 71.87로 2위 입 니 다.

과학은 77.4로 1위룔 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평 

가 원 에 _서 하 는 데는 점수에 다 소 차 이 가 있 

습니다.

저 희 는 중 앙교 육 평 가 원 에 서 실 시 한 결 과 

책자를 입수해서 거기 에 의한 분석 보고롤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년 한국이 왜 세게에서 국민 학교는 

다 일등을 하고, 중학교는 1등 , 2등을 했는 

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 는 그 렇 게 생 각읍 합니 다.

첫 째는 , 교육 열이 한국이 대 단히 높다.

두번째는, 어렸을 때 부모님몰 교육열에 

의 해 서 집 증 교육 읍 실 시 하 고 있 타 고 생 각 이 

됩니다

세 번 째 는 ，모든 학교가 사고력 이 나 탐구 

학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이 

렇게 생각을 합니다. _

다음으로 초 • 증 등 교사승진 가산 점 산 정 

시 국립 학교 근무 교사에 게 우 선 점 ，그러 니 

까 우 대 점 〇! 죠 .

가산점 부여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 

문 제 점 과 대 책 에 대 해 서 말씀 이 계 셨 습 니 다

먼저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 근무 교사에게 우선 엄; 가산 점

입니다.

가산점을 부여힌: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34조 I 람 5호 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언구학교는 

근무 월당 〇. 〇21 점씩 가산 점을 부여하도록 

되 어 있습니 다.

따라서 부속학교는 연구학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언구학교규정 교육부렁 제594호 

'91 년 3월 16일 자에 저j 8조에 의 하여 국립학 

교의 부속 국 .  중 .  고학교는 교육부 지정 

언구학교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 

하 고 ，기타 우대 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늘 것으로 말씀을 

올 리 겠 습 니 다 .

이 상 보 고 말 씀 名- 렸 슈 니 다 .

ᄋ 의 § 직辛대앵 김 ？J 수 : 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 증 등 교 육 국' 장 발• 언 대 로 나 음 )

〇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 세 응 입니다.

우선 제일먼저 김광수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 실래에 

대해서 말씀율리면, 저의들 본도에 유해업 

소 현왕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체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학교수 

가 888개교이고, 피해대상 학교수는 39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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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 중에서 정1년도에 총 유해업소가 60개 

업 소 였 는 데 ，7개업소를 이전 또는 폐쇄시키 

므로 인 해 서 현 재 53 개 업 소 가 남 아 있 습 니 

다.

거기에는 8개 종류의 유해업소 입니다.

그래서 이 53개의 유해업소는 '95년 12월 

30일까지 완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집중적 

으 S-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거 기 에 대 한 대 책 분 야 에 대 해 서 말씀드 리 

며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점검반 

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에방 . 

계도 활동을 강하해 서 학생선도위 원회 를 구 

성 하고 , 반상회 를 통한 유해업 소 이 용 안하 

하기 운동을 계도하고 있고, 또 ••학교주번 

환경정화의 날 ‘' 을 지정 운영하는데 이것이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관계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시 키 고 , 학교 입 지 선 정 의 적 정 화를 시 

도하고 있습니다.

무번째는, 전국소년체건 대비 훈런실태와 

에 산 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 년동안 중단됐던 전국소년체전이 부활 

돼사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4 일간 개최됨 

니다.

금년도에는 4 개지 역에서 실시를 하는데 

우선 대구에서 7개종목, 광주에서 7개종목, 

경기도에서 4개종목, 전북에서. 8 개종목해서

국민학교가 13개종목, 중학교가 26개종목올 

개 최 하 는 메 ，저희들 본도에서는 전종목 선 

수 675명, 임원 125명, 계 800명이 참석을 

하 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훈련 사항온, 국 •중 학  

교 ，체육록기학교 육성종목벌로 학교장 책 

임 하에 열심히 기량을 닦도록, 이렇게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에는 12월서부터 2월까지는 

지 역 교육 청별로 자체애산을 확보해 서 실시 

를 하 고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서는 월 10 

일 간씩 65일 간의 합숙 강하훈•런을 실시합니 

다.

그리고 5월 8 일서부터 9일까지 도 소년체 

전 에 서 우승 하는 팀 에 게 30일 간의 강하훈 런 

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 훈•런비는 2 억4 전700만원 

이 됩니다.

본 교육청에서 에산 에 확보 해 놈은 것은 

9 전758만4 전원 입 니 다.

부족액이 1억4전900만원인데, 도 체육회 

지원에산이 4전451만원, 체육청소년부 보조 

에산이 3 천654만3전원, 나머지 부족액 6전 

800만원은 추경재원으로써 에산을 율렸습니 

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고 그 다옴에 

세번째, 시 • 군 단위 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율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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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회들 도의 도서관 현황은 12개, 그러니 

까 각 시 ♦ 군에 전부 다 도서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 주 하 고 ，증원 근이 하나씩 있 기 

때문에 1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4 석은 5천3기석올 확보해 있고, 

그 다옴 에 도 서 는 , 장서 입 니 다 .

20만5전100권의 장서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산현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인건비가 [1 억2 찬2백만원 됩니다.

도서 구 입 비 가 4 찬 8백 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에 기 타 운 영 비가 2 억 7 산 만 원 입 니 

다.

그래서 계에 M 억3 찬394만2 천원의 에산이 

소요됩니다. ,

이 용 자 수 , 작 년도 1 닌 동 안 에 이 용 현 항 

을. 말 씀 }三 리 면 . 학 생 들 이 나 일 반 주 민 뜰이 

이용한 것이 85만3 전85명이고, 또 이용한 

책 권수는 39만2전704권으로 종계가 나와 

있습니다. '

다옴에 내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우르 과이 라운드 ( U • R ) 대비의 교 육 강 화 

방안에 대해 서 우 선 말씀 을 드리고, 저의들 

6개 농고 , 순수농고 4 개 농고와 농공고등학 

교로 변한 2 개 농고를 합쳐서 6 개 농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우선 우르과이 라운드 

(U • R) 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분•야를 흥

보 개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됩

다.

거기에 따라서 통보교육은 유인물이나 

또는 훈화나 교과지도 시간율 이용해서 실 

시 하 고 ， 그 다옴 에 농 민교육씬터 운 영 올 

통해서 시범 포 운 영 이 라 든 가 ，농기구수리 씬 

터 라 든 가 ，농민 교육장올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기술교육의 차원에서 자 

역 고소 독 작물지도, 농 기 계 기술교육 강 화 

자 영 희 망자 기 술 지 도 , 졸 업 생 추수지 도 , 이 

와감이 3단계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대개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주로 사 과 ，베 • 매실 

신선채소류 • 버성류 . 하홰 • 약용작물 • 양계 

양돈 * 양잠 이것이 아마 가장 고가의 수출 

품으로서 적절한 농산물로 •재택이 되어 있 

습 니다.

이것에 대한 종류를 세분해서 우선 말씀 

爲" 드 리 너 는 ，청 주 농 고 에 서 는 심 비 디 움 •

품 란: • 백 함 이 것 을 우 선 집 중 적 으 로 학 생 들 

에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충주농고에서는 

프 리 지 아 • 느 타리 • 표고 버 섯 , 그 다옴 에 

제?1농고에서는 두름 • 취 나 물 ，진?1농고에 

서는 진미 • 장 안 ,  영동농공고에서는 심비디 

음 .  방 율 토 마 토 ，이런 베에 더 교육을 강화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고소득 재배 작물에 

대한 재배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에, "전교조의 실체는



무 엇 인 가 ",  여기에 대해사 간단히 답변말씀 참고적으로 말씀 올립니다.

올리 겠 습니다. 그리 고 저 희 들 이 거 기 에 가 입 됐다가 탈되

처음 1989년 5월 28일날 이 전교조 문제 한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가지 .의건이라든가

가 나 타났습니다. 이 런 것은 공정적으로 밤을 분야는 수용을

그 배 당시 에 저 희 들 본 도 에 거 기 가 입 한 하고 있습니다.

선생 님돌은 202명 이 었습니 다. 그 다음에는 이 상일위 원님 께서 질문하신

그 중에서 여러가지 계도와 또 적극적으 도내 벽지락교에 관해서 말씀올 올리는데

로 비 합 법 적 인 단 체 임 올 주시 해 서 거 기 에 서 아까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올 드

탈되를 하 고 ， 역시 아무리 개도를 하더라도 렸기 때문에 중등분야에 있어서는 다만, 해

탈되롤 못한 22명만 해직을 당했습니다. 당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올 드리

22명 . 겠 습니다.

그리 고 현 재까지 나머 지 는 전부들 탈되톨 저의들 중등에는 한수증학교하고 영춘중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교원노조라고 할 수 없 학교 , 영 춘중 벌방분교 , 단산중 • 고 이 렇

을 걸로 봅니다. 게 5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간접적 으 거기는 라 등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로 무슨 여 러 가지 , 22명 해 직 자가 전국 적으 그래서 벅지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

로 천642명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 해서는 가산점이 월 0.05점이 가산점으로

습니다. 부여돼서 승진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복직 운동을 전개하고 있 습 동점 자 처리에 관계되는 것은 초등하고

니 다. 같기 때문에 생략올 하겠습니다.

그리 고 세 .개 노동조 합에 가입 할 것올 지 다음에는 이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앞

금 투쟁올 하고 있습니다. 으로 고교입시증 과학실험문제를 출제 할

그래서 1단계, 2단개, 3단계, 4 단계로 해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

서 4 월--5월이 1단개, 그래서 12월말까지 거 리 겠습니 다.

기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께 ，교 총과 교 이 것이 혹시 중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

육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가 입 에 대 한 것 올 다마는, 우선 저의들이 금넌도 12월달에 실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를 이무고 있 시하는 '93 넌도 고입 출제를 일전에 말씀드

습니다. 린 대토, 신문에 보도난 대로 수학능력 테



스트에 입각해서 실시를 할 계획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학실험문제를 출제한다 

고 하는 것 ，즉 현장에서 실험올 한다고 하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 대두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평상시에 한 사람이면 답 

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 

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 t ! 외위 원님 께서 질 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가. 옥 전 교육 청 의 교사 내 신 서 변 조 

의특과 청구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대상 선생님은 부강공업고등하교에 근 

무 하 고 있 는 강경 식 선 생 님 입 니 다 .

그 강경 식 선생 님 온 중등 1 정 화공자격 증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마 찬 가 지 로 고등학교 체 제 개 편 어! 따 라 거 

공고, 즉 실업계 고등학교를 50 대 50으로 

다가 조절을 하고 실업.계 .분야를 더 늘리는 

그러한 마 당 에 자 원이 부족합니다.

공 업 계 에 기게 과, 전 자과, 전기과 이 분야 

에 대 해 시 는 선생님들이 부족 하 기 때문에 

각 중 한 교 나 인 문 고 등 학 교 어] 기 술 을 담 당 하 

고 있는 선생님들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 고 또 현채 농고는 자꾸만 쇠 되하고

있기 때문에 농과 선생님들이 문제가 생김 

니다.

그래서 농과 선생님들을 작년 겨울방학 

동안에 40명을 기술과를 지도할 수 있는 연 

수를 시 켰습니다.

그 래서 그 연수를 받온 선생 님중 에서 우 

선 각 충 •고 등 학 교 에  있는 공과 자격증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발탁을 하고, 그 

자리를 기술과 선생님으로 보충했습니다

그 대상의 한 사람이 강경식 선생님입니 

다.

그 래 서 강 경 식 선 생 님 이 옥 •안 안 내 중 학 교 

에 서 기 술을 담 당하고 있 는 래 ，분 인 의 자 격 

은 화공과 입니다.

충남대 학교 화공교육 학과를 나오 셨는테 , 

그 래 서 또 그 분 〇1 컴 퓨 터 분 야 에 도 조 에 가 

있고, 또 청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컴퓨터과 

률 나 와 서 석 사 하 위 까 지 도 가 지 고 계 시 기 

때 문 에 그 강 경 식 선 생 님 을 부 강공 고 화공 

과로 발탁을 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개재가 되 

지 않았다해 서 교장선생 님 과 교육 청 에 항의 

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회 둘 분 청이나 교육부에다가 

고충심사위 원의에 고충심사 의뢰를 해와서 

엇그저께 저회들 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합의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진술을 듣고,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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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본인이 현재 여러가지 가정 형건상 옥천 

에 서 부 강까지 근무하기 가 조금 어 립 지 마는 

참고, 또 자기가 ' 그  박교에 와서 근무를 

하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든다' 이래서 그 

것은 일단락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청주남중 럭비선수 강 

제차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입생이 746명충에서 국민학교 때 

체력이 종고，운동 선수로서 경력이 있는자 

증에서 35명올 I 차 차출을 한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 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릭비 선 

수로 서의 적 성 여부를 테스트 하는 과정 에 

서 부형들이 일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23일날 학생이나 학부형 

이 감이 럭비선수로서 반대하는 분들은 다 

께 고, 순수 본인와 희망에 의해서 또 학교 

에서 심사한 결과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22 

명의 선수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 야학지원 방안, 자활학교 

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에는 자활학교로서 9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 회들 본청에서는 

애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도청 청소\i 과에서 청주

시의 무긍화자활학교 외 4개교, 충주의 건 

국자활학교 외에 2개교, 제천의 청진자활학 

교해 서 9개교가 있는테 거기 에. 백 만원씩 해 

서 9백만원, 학생수는 21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옴에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 

리겠습니다.

총선전 도교육청 에서 잇 단 행사의 적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생회관의 그 설립된 경위는 이미 

조 래 개 정 때 에 다 알고 계시 기 때 문 에 생 략 

을 하고, 다만 집요년도 1월 1일 학생회관 

조래가 공포 됐습니다.

1월 27일날 학생 회 관 관장이 취 임됐고 ,

2월 15일날 학생 회 관 하부조직 직 원올 발령 

을 했습니다.

3월 1일자토 학생의관 전문직 직원율 발 

령을 했습니다.

전문직은 초등에 언구사 한분, 중등에 언 

구사 한분, 운영과에서 모든 프로그램올 담 

당하는 언 구사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절차가 이무어 

지고 했기 때문에 3 월 1 일서 부터 19 일까지 

한 20일가까이 주변환경 정리를 해서, 그래 

서 20일날 개관식율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애당초 계획에 입각해서 그대로 

추진을 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체육고등학교 기공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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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년 완공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 

다만, 그 체육고등학교가 건립되는 부지 

속에 만5전970평방미 터가 도유지로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올 못보다가 '92년 3월 17일 

청 주시 로부 터 건축 업의가 릉보가 돼 서 그래 

서 우 선 현 재 금전고등 학교 하고 갑 이 온합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간에 생활문제도 

있 고 , 여 러 가지 학교 운 영 에 어 려 운 점 이 

있고 해서 작년서 부터 이전한다, 이전한다 

해서 학생들을 기만한 그러한 상대가 되었 

니다.

그 래 서 이것을 하무라도 속히 학생 둘 한 메 

보 여 주고 , 시 민 들 한 테 거 기 에 대 한 애로사 

항을 홍보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3월 25일부 

터 착공 할 것 을 전 제 로 해 서 기 공 식 을 갖 계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에는 김응복위원 님 께서 질 문하신 

수학능력 평가제도롤 충 북 에 서 타도에 앞 서 

실 시 하려 는 데 거 기 에 대 한 답 변 말씀 올 리 겠 

습니다.

첫째 교육적 인 효과는 무엇인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현재 중학교 졸업생둘은 고등학 

교 에 거 의 가 다 진 학하는 프 로 테 지 룰 차 지 - 

하고 있습니다.

그 러 한 가운 메 에 서 ' 94 학 년 서 부 터 대 학 에 

수학능력 레스트로다가 변함에 따라서 우선 

저희들 도 에 서 는 거 기 에 대 비 하 기 위해 서 •

고등 학교 입 시' 서 부 터 서 둘 러 보 자 ，이 래 서 

작 닌 도서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왔습 

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도 1 년 동안 준비를 하 

고 작년서부 터 실시 를 하려고 계획 은 했 었 

습 니 다 마 는 ，조금 시기가 너무 빠르다 해서 

1 년 간을 더 연 기 해 서 금 년 도 서 부 터 실 시 하 

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것이 언어능력과 수리 - 

탐구능력,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 이렇게 

3 단 계 구분을 해 서 하 는 테 ，전 교 과가 해 당 

이 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차래에 걸쳐서 학생 

들 한 테 직 접 문제를 교 육 연 구 원 에 서 온 행 식 

문제를 제작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평가까지 

도 다 했 습 니 다 •

또 거 기 어! 따 르 는 .7,1 수 학 •含- 방 법 에 대 한

세미나도 초 • 증 ■ 고 보 해 서 3 차 혜 나 작 년
， \

에 선생님들읍 모시고서 협의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래 서 저 회 둘 도로 서는 이 만큼 했 고 ，또 

금년도의 계획에 의하면 4차레 실험•평가가 

2차 례 에 서 6차 례 를 실 시 할 계 획 올 가지 고 

있 고 ，선생님들에 대한 세미나를 2차레 가 

질 계획올 가지 고 있 습니 다.

이러면, 금년도 내월달에 실시하여도 학 

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첫째는 이 교육과정의 정상화 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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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로써 그냥 두며는 이것이 교육 

과정 운영의 정상화는 말로만 되지 실제는 

이투어 질 수 없다고 봅니다-

수학능력 테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북별활 

，동도 활성화가 되고, 또 다방면에 다양힌: 

프로그램에 의해서 초학년 적이고, 탈교과 

적이고, 통함적으로 돼 있기 배문에 어느 

분야에서 출재가 될지 모르기 메문에 책 읽 

올 사람 책 많이 읽 고 ，또 골고무의 교과틀 

습득하는 그러한 가운 메 에 서 출 제 가 되 고 

하기 매 문 에 사실 상 고등 학교 입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 없 고 ，다만 중학교의 교육과정 

만 성실하게 이수한다고 하면 무난히 고등 

학교에는 인학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루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더 상세히 좀 말씀 

올릴까요 ?

〇 김 응복 위 퀀 ： 됐 어요 .

〇 중 등 교'육 국 〇 나 세 웅 : 김 사 수 위 원 님

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 

리겠습니다.

록수목적고등학교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 

해서 저회들 도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재로서는 다섯개, 5 개교가 있습니다.

충 북 과 학 고 ，청 주 의 국 어 고 ，충주에 있는 

중산외 국 어고, 그 다음에 청 주기개공고에 

이 미 설립 되 어 있는 정 밀기 계 과 ，，그 다옴에 

보은농공고에 자 영농과 이 렇 게. 5개교가 룩

수목 적 고둥 학교 입 니 다 .

지금 저 회들의 체육 고등학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일 반고등학교로 되 어 있는베 금 냔도부 터 

교육부로부터 체육고등혁*교 하고 애술고등 

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올 하며는 륵수목적 

고등학교화 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체육고등학교는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북과학고 

는 30명씩 해서 60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테 외국어고등학교는 이것이 잘 P . R
/ '

이 안돼 있 는 지 ，또 학생들의 생각이 약간 

좀 다릅니다.

외 국 어고둥학교 에 입 학하는 학생둘온 갑 

은 계열의 외국어대학에 입학올 하지 않으 

면 해택올 입 지 못하기 때문 에 , 가장 우수 

한 사람, 두뇌가 좋은 사람은 이 외국어고 

등학교 에 기 피 현상올 가지 고 있 습니 다 .

그 건 사실 입 니 다.

왜냐, 법과계통이나, 경상계통, 상경계통 

으로다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직까지 

도 인문분야가 높기 때문에 아마 좀 미달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75점이상의 점수를 득 

한 학생이 합격하도록, 그렇 게 규정이 되 어 

있습니다.

그리 고 증산의국 어고등 학교는 초창기 이기 

때문에 애 당 초 에 는 ’ 159점을 커트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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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을 했습니다 마 는 ，원채 인원 미달사 태 

가 많기 때문에 추가 모집 할 적에는 145점 

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황을 청주의국어고등학 

교가 240명 인께 지 원자가 206명 이 돼서 현 

재 각 학급에 26명 기준으로 참말로 이상적 

인 그러한 학교로 구성이 되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의국고등학교는 200명 모 

집 인 원 에 지 원 자 는 84 명 이 었 습 니 다 .

그 한 메 추 가모 집을 해서 약 40 명 정 도 가 

까이는 확보를 했 습 니 다 ，

그 다음에 청주기계공고는 245명 모집에 

265명 , 보은농 공고 자 영 농 과는 40 명 모 집 에 

38명, 2명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록해 조치는 아 까 말씀 드 린대로 감 온 계 

열 의 대 학에 입학 할 적 에 비 교 평 가 하고 

내신성 적 에 대 한 우 대  f - 받는다고 하는 그 

런 특해 조치 가 있습니 다 .

■ 거기에 대한 여러 가 지 헤 백 , 금 전 적 인 해 

택은 충북과학고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고 보온농공고 자 영농과는 100용 국가 

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본인 부담은 1 

정도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본인 부담은 즉 피복대, 또는 그 분야 

에 10« 로 입 니 다 .

기 숙 사 에 식 사 비, 그래 서 이 것 은 .농수산 

부 또는 내무부, 또는 본청, 이런 기관에서

험조를 해서 자영농과반 학생들에 대한 모 

든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 

는 체육청소년부에서 급 식 비 하고 피복비틀 

지 원 받고 있습니 다 .

그런베 과학고 학생들에 대한 학비감면 

특 헤 조 치 에 대 해 서 말씀 올 하 셨 는 데 ，현재 

로서는 30명 단위로 해서 원래 록수목적고 

등학교의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원하는 에 산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서 

그 학생들까지에 대해서 장학금 제도를 둔 

다 든 가 ，또는 경재적인 목 헤 조치 는 어 려 우 

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에 중 앙고 에 대 해 서 앞으 로 의 계 

획은 어떠냐, 현재 언구증에 있습니다.

지 금 현 재 증 앙 고 둥 학 교 에 에 능' 게 열 6 학 

著하고 , 7학규입 니 다.

7학급하고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 인 

문과 9학급-이 있습니다.

그 9 학급 이 졸 업 밤으 며 는 내 년 에 가 서 는 

미 술 과 한 학급 이 졸 업 맡고 하 며 는 내 년 에 

가서는 9학급이 됩니다.

됐을 적에 이것은 에술 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꿔 서 운 영을 해 나갈 것 이 냐, 또 그 렇지 

않으면 전신인 중앙고등학교 체제로써 현재 

체제와 감이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 온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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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 보충수업 및 학원수강 규제에 관하여 

규제이후 현재까지의 보충수업 실시와 학원 

수강 실태는,  규제 지시대로 안되고 있다면 

교육청의 앞으로의 규제 방법은 "

첫째가 보충수업에 대해서 *80 년 7월 30 

일 조치로 인해서 입시학원 수강을 전면 금 

지롤 했다가 그다음에 내9년 8월 이후에는 

1년동안에 5개 월 ，여름방학 하고 겨울방학 

5개 월 만 현 재 인 정 올 하고 있 습 니 다 , 수 강 

을 •

그 래 서 애 당초에 3개 시 . 도 , 서율과 

충북과 그 다옴에 부산 3개 시 . 도에 이것 

을 개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 * 검토를 

하겠다고 교육감님 회의때 말씀을 하신 것 

감습니다.

전 교육감님때요 .

그리고 나머지 시 • 도는 디 연구 •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15개 시 • 도가 학 

원을 개방한 도는 한근테도 없습니다.

저희들 도도 제가 학원을 전부 다 충주 . 

제전 ♦ 청주의 입시학원을 전부 순방을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면서 거기 에 대한 연구 •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청주, 충주, 제천 지역만 개방을 

할 것 이 냐 ，또 전체적으로 안할 것이냐 하 

는 것은 더 먼밀히 좀 검토를 해서 개방을 

해 야 될 거 라고 이 렇 게 생 각 이. 돼 서 심 사

사 숙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 자 율 학 습 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학 

교장 재량에 위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 역에서 그 학교에서 참말로 

보충지도다운 보충지도를 하려고 한다하며 

는 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즉,  저희둘이 여기에서 보충지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방안인 것을 하 

지 말라, 본인에 회망에 외해서,  또 능력별 

로 반편성을 해서 우수자는 우수자둘끼리,  

또는 중간온 중간끼리 , 또는 하위자는 하위 

자들끼리 반편성올 해서 본인의 회망 교과 

에 한해서 보충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올 했습니다.

우 선 학교 장의 교육 열과 또는 그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회망과 부형님 의 여론과 

이 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실시하 

는 걸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실 

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 

립니다.

고교 입시제도 변경에 관해서는 전에 김 

옹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감은 맥락 

아기 때문에,  다시 말씀올 올릴까요 ?

김사수위 원 님 .

〇 김사수 위현 : 언제부 터 이 런 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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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겁니까, 그전부터 한 겁니까.

〇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러니까 작

년 도 서 부 터 ..........

ᄋ 김사수 위원 : 그런게 아니라..........

O 중 등 : 3육국장 나세웅 : 재작년도부터

구상을 해서 작년에 실험평가까지 다 했  3-.

〇 김사수 위원 : 글쎄, 일 선 학교서도

여기 어i 대한 뭐라고 할까 관심이 크고, 또

학부형들도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제도를

멀인간에 변경을 해서 질문을 해 본건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변경을 한다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래서 그런것인데 한번 더 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 쯤 해 주채요.

ᄋ ■중봉교육국 장 사서，! 웅 : 더 구체적 으

로 설 명 말씀을 올렬 까요 ?

스 김 사 구 위 普) * 에 •

〇 중 능 liV 육 국 장 나 세 웅 : 우 선 뭐 냐 하

며 는 ’ 94 학 년 도 의 대 학 입 시 에 대 해 서 수 하 * •
능력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발표가 

나 편 서 부 터 고등 학교 의 입 시 에 관 한 것 도 

서 서히 끔를 거 렸 습 니 다 ，사 실 상 온 .

그 래 서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그러한 작 

업으로 들어간 것은 재작년도에 거기에 대 

한 방 향 에 대 해 서 좀 II 의 가 있 었 고 , 그 다 

음 작 1d 도에는 우선 교육 연 구원에다가 수학 

능력 례 스 트 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은 

행식 오 다 ( O rder) 룔 던져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작을 해서 3외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또 ■평가개발원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 고 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선생님들까지 "교수 학습 

방 법 에 대 한 전 환 '’ 이 라는 계 미 나를 아까 

말씀드 련 대 로 초 • 중 • 고 선생 님 별 로 해 서 

토론회롤 가졌었습니다.

본청 강당에서요.

■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금 년 도 게 획은 우

선 금 년도 중 학교 신 입 생 에 대 해 서 일 단 수

학능력 테스트에 입각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74 은 뭐냐 하면 중학교에서 반 편성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자료이고, 그 다음 

어1 국민학교에서 각 중학교로 평준화 지역, 

청주지역은 평 준 하 지역이고, 여러 가 지 참 

고 로 하 기 위 해 서 테 스 트 롤 했 습 니 다 .

앞으로도 네번, 그 다 음 에  비교평가까지 

하 게 뒤 다 고 하 며는 여섯 번을 실 시 할 그 러 

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들에 대한 세미나도 두번 가질 계획을 가지 

고 있고, 또 금년도 3월달에 교육감님께서 

초 • 중 • 고 교 장선생 님 들과 간담회률 하는 

석상에서도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 기 에 서 도 교 장 선 생님 둘 간에도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 한다든가 

이러한 여론은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제가 수행을 해서 다 너 봤 는 데 ，그 래서 11

-  7 2  -



재 부형 님들이나 학생둘이나 선생님들은 

1년동안 여러번 그러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 

에 금년도 12월달에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 고 ，다만 언구 

원에서 이 출제를 참말로 수학능력 테스트 

에 입 각'한 출 제 냐 ，아니 냐.

이 것 이 제 일 어려운 문 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곰 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혈올 지곰 기율이고 연구를 하고 있고,

요 일전에는 대학 교수님을 초청율 해서 

수학능력 평가에 대한 강언도.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〇 김사수 위원 : 좀더 의문사항 있는데

보충질문때 질의 하겠습니‘다.

ᄋ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에, 그 다음

에는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 

해서 답변말씀 울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에. 있어 우수학생 조기 선발 

및 체계적 지도와 관련하여 '체계적 지도' 

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수학생 조기선발은 이것은 지금 

교육과정 에 반영 이 되 어 있는것 이 국민 학교 

4 , 5 , 6 학년,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은 연간 

2시 간 , 5학년은 4시간, 6학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학교 4•학년, 5학년까지 

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무 엇 이 냐 ，이정도 

롤 만져보는 상매입니다, 교육과정상에.

그 다음에 6학년에 가서 연간 8시 간을 다 

무 게 된 다고 하 며 는 ，아마 지 금 중 • 고등 

학교 학생듈이 다루는 베이직 정도의 기초 

초보까지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조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는 그런 한도까지가 현 

재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헌상입니다.

그런메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너꾸나 강 

해가지 고서 학부 형님둘이 강해 서 국민 학교 

학생들도 전문대학 출신에 컴퓨터를 배운 

학생 수준에다 끝어 올리려고 하는 욕심에 

서 이무어지는 현상도 많다고 이렇게 봅니 

다.

그래서 학원에를 보낸다, 야단법석율 하 

는데 사실상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컴퓨터라 

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되리라 

고 봅니다.

다만, 컴퓨터를 체계적으로 이수시키는메 

있어서는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30시간, 둘째 단계가 60시간 

3단계째가 122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 교사가 체육과를 막론하고 전 교사가 전 

부 다 컴퓨터 요원이 되고, 컴퓨터에 대한 

문맹 자가 되 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 3단게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언수를 시키는 것이, 그 

말율 "체계적" 이라고한 말율 인용한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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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초급과정은 컴퓨터와 친숙해지는 

과 정 이 고 ，중급과정은 컴퓨터의 조작기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급과정은 컴퓨터 언어 

에 대해 서 이 야기 하는 그 런 과정 입 니 다 .

이 3단계를 "체계적" 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옴에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 

겠 습니다.

“ 교원 컴퓨터 연수에 있어 고교 310명의 

이 수 시 간 은 ，초 •증 교 사 는  컴퓨터 연수 대상 

에서 제외된 것인가, 초 • 중교사도 언수한 

다면 몇명인가'’

고 등 학교 교사 310 명 의 이 수 시 간 온 아 까 

말씀드린대로 전 교원이 검퓨터 에 대한 문 

맹 에 겨 탈 피 시 키 기 위 해 서 기 초 과 정 32시 간 

심화과정 68시간, 전문과정 내2시간, 이렇 

게 해서 기초과정은 200명, 심화과정 50명 , 

란문과정 30명해서 280명, 그 다음에는 자 

격언수를 위해서 360시간 30명, 그 30명은 

현재 상업계 교 사토 서 컫 퓨 터 분 야를 전 담 

하 고 있 는 선 생 님 들 온 상 치 교사라 고 하 는 

레테르 ( le t t e r ) 가 붐기 때문에 선생님들올 

360시간 이수를 시켜서 부전공 자격을 주기 

위한 연수입니다.

이 것 이 310 명 에. 대 한 연 수 이 고 , 그 다음 

에 초등과 중학교 교사 컴퓨터 연수는 전 

12 명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민 

학교에 기초과정이 445명, 심화과정이 316 

명, 전문과정이 80명해서 841명과, 또 중학 

교에 기초과정 95명, 심화과정 54명. 전문 

과정 22명해서 1기명, 이것은 교육청 단위 

로 각 교육청에 컴퓨터 씬타가 운영이 되고 

있 기 때문 에 교욱청 의 에산을 가지 고서 실 

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수 여비가 4 인190 

만원 초 등 이 고 ，중등온 873만원이 소요된니 

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울 

올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비치된 학생용 컴퓨터는 대부 

분 사 장회 고 있 으며, 그 이유로는 전 담지도 

교사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로 보아 

컴퓨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실시 

되고 있는 교원 컴퓨터 언수비를 대폭 受-여 

서 실 기 교 사 를 채용, 지 도 롤 한 다 면 현 행 법 

상 가능한지"

지금 컴퓨터가 사장이 돼 있다고 하는 말 

씀 이 나 왔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해서 말씀을 

을 리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율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에 국민학교는 한국틈신공사에서 

컴퓨터를 ᅳ96년도까지 1003! 보급하는 걸로 

추진올 하고 있 고 ，그래서 아마 40$가 지금 

저희둘 도는 루진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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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니 다 .

그 다음에 중 • 고등학교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실 업 게고등학교는 교육부의 실 업교육과에 

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문게고등학교 

는 교 육 부 의 과학교육과에서 에산지 원율 하 

고 있습니다.

거 기 에 따라서 저 의 듈 도내 상고는 거 의 

가 다 컴퓨터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와 인문게고등학교는 아직도 

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5년도까지 컴퓨터 보급 

완료가 완성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회들 도 

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어느정도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선 숫자상으로 말씀 

I - 올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교사수가 4 전973명입니다.

거 기 에 대 해 서 컴퓨터를 다 조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르는 대상자가 역시 똑같 

이 4 천973명입니다.

그런데 ，90년 이전에 2천56명이 이미 30 

시간 이상의 연수를 밤았습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 금년도 계획까지 

님으면 2 전364명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금년도 게획 841명을 넣으 

며는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4 천420명이 컴퓨 

터 연수를 다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받온 그러한 통게는 . 8 8 . 입니다.

그리 고 충학교는 3 전15명중 에서 대 상 

선생님은 909명입니다.

이것은 우선 뭐 냐 ，실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과 수학과 • 과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둘은 전부 컴퓨터를 조작할 능력울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분둘까지 해서 100* 

입 니 다 . 중 학교는 .

전부 다 탕았습니다.

증학교는 909명이 초과해서 현재 숫자로 

말씀드리면 천141명이 됩니다.

이중으로 자꾸만 탐고 해서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3 전387명증에서 497명 

이 대상이 되는데, 역시 여기도 715명이 반 

았습니다.

100* 해당자 선생님들은 거의 컴퓨터에 

대한 30시간 이상의 연수를 다 받았다고 하 

는 숫자상의 통계입니다.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 

는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각 학 

교에 계시는 선생님돌이 컴퓨터를 지도 못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있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장한다거 

나, 또는 우리 학교는 컴퓨터를 지도할 선 

생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책 

임 이 라고 저는 생 각합니 다.

어느 학교를 다 보아도 국민학교도 전부 

컴퓨터 연수를 거의가 다 받은 상래인레,

왜 컴퓨터를 언수를 받았지마는 기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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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져오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과 후 

에 특별지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 메 

문에 그런 현상이 간록 있는 걸토 알고 있 

습니 다.

그리고 그 애산을 가지고서, 연수하는 에 

산을 가지고서 실기 교사로 대체하면 어떠 

냐 하는 말씀 이 있 었는 테, 현재 실기 교사는 

상 업 과 • 능 업과• 공과에는 실기교사가 있습 

니다.

실기교사는 교단에 서서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다만, 조교로서 실습에 도움을 출 수 있 

는 조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실기교 

사이기 배 문에 현재 공고나 농 고 에 지 금 계 

시는 실기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난처한 입 

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는 본인들 보고 대 

학을 다 니 는 지 » 대 학 원 을 나오 든 지 해 서 -S* 

인 스스로가 검정고시를 동해서 자격을 취 

득 하는 방방 으 로 유 도 들 하 고 있 습 니 다 •

이러한 차 원 에 서 국 민 학교나 중 • 고 등 학 

교 실기 교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법으로는 

국" 민 학 교 는 못 두 게 . 되 어 있 습 니 다 .

국■민 학교에는 룩수학교, 룩수학교에는 실 

기에 선 둘 수 있 으되,•기타 국민 학교는 특 

수교사는 둘 수 없 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 층 • 고등 학교 에선 실 기 교사는 농 • 공 • 상 

분야에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매문에 아마 실기교사 

이용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 

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본도에 연수 상재로 봤을 적에는 능히 

다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선생님들이 갖추 

고 있다, 이렇게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옴에 내번째 답변에 대해서 말씀올 

울리겠습 니 다.

"전국■소년체전 선수의 훈련과 선수의 확보 

는 초 .  중 • 고 별 ,  종목벌, 지억별로 체계적 

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람니 다"

첫째, 선수훈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올 올 

리겠습니다.

우수선수 200 여명을 선발해서 월 10일간 

씩 6P 일 간 합숙 강 하훈 련을 실 시 하고 있습 

니다.

단 체 종목은 학교 자 체로 강하 훈런을 실 

시 하고 , 5원 8 일 , 9 일 의 도 소 년 체 전 에 서

우수한 팀에게 30일간의 玄-련비를 지 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고 개 인 경 기 본 선은 20일 간 훈런을 

실시를 할 그 러 한  계획올 가지고 있고, 또 

선수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각 경기 단체별 

로 경기 실적올 참고해서 200여명의 선수를 

선발 확보 했습니다.

단체 경기는 각 •경기 단체별로 평가의룔 

거쳐서 역시 5 월 8 일, 9 일 도 소년 체 전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할 개획올 가지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지역별 종목 계열화는 지역별 

종 목 군 , 그러니까 초 • 증  • 고 를  연계해서 

이무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예룔 들면 옥건지 역은 배구 • 농구, 충주지 

역은 배드 민 턴 * 테니스* 여자 체조, 제한지 

역은 하 키 • 배 구 • 사격, 음성지 역은 정구 * 

싸이 클 이런 경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강하 훈•런올 할 그턴 게획올 가지고 있습니 

다.

다섯 번 째 ，"고교생 2 학년 학생들에 대한 

단재교육원에서 수련하고 있는 그 학생둘에 

대해서 가치관 교육과 운리 도덕성 교육 온 

총 교육시수 증 몇 «가 되 며 ‘' , 거기 에 대한 

답변은 총 38지 간 증에 8시간을 국•민운리， 

도 덕 성 교육 에 대 해 서 시 간올 배 정 하고 있 

습니다.

약 2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교 후 동료 학생들에게 여하히 

전달되는가", 뒤 교 후에 전체 조의 시간이나 

또는 몸 런 ( H . R) 시 간 또는 특활시 간을 이 용 

해서 학급벌로 또는 학년 단위벌로 보고회 

롤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 음 에 / " 그  결과룔 한번 확인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수련생으로부터 수런 소감 

을 우선 밤습니다.

작년도에는 수탄 학생수가 2 천520명이 단 

재교욱원에서 수련을 받았습니다.

거 기 에 대 해 서 수 런소 감을 받고 , 그 다옴 

에 명내 지 15명 이 한시간 에 그 소 감을 발 

표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다짐 

전지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각 학교에 돌아 

가서 또 역시 2 전520명 학생 이 다짐편지를 

단재교육원의 언수지도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구사님이 그 다짐편지를 전부다 

숙독을 하고 해서 6 개월 후에 본인들 한 메 

다시 환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해 

서 아마 단재교육원에서 수련올 받고 가는 

학생들은 스스로 그 학교 나롬대로 흉보가 

되는 걸로 저의들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수런 활동 언 인원 16만520명, 사회 

체육과 15만천명, 중등장학과 9천520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등교직과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관 

교욱과 은리 도덕성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토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야영장에서 수런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첫째가 청소년의 심신율 수련하고 

정서를 순화한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학생 스스로가 행동한다는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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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스스로 전막을 친 다 든 지 ,• 취사 

롤 한다든지 취침하는 그 자체를 중요과정 

으로 이렇게 이수률 시키고 있고, 자연히 

가치관이나 운리 도덕교육은 벌도로 이 수 

련장에서는 항목에다 님지 않고 전 프로그 

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취득로록 단체 

생활을 통해서 협동심을 통해 서 이 루 어 지 

도 록 ，이 렇 게 자 체 프로그 램 에 의 해 서 정 서 

순 화 , 가치 관 함양올 기 대하고 있습니다.

그 산음에 피교 후에는 학생들 거의가 다 

그 학교의 동학 년 전원이 다 진 전종합야영 

장이 나 각 야영 장에 서 수 련회 를 실 시 하기 

때문에 지도후에 특별히 전달교육은 없고,

서 로 동 료지 간에 있어 서 서 로 가 수련 생 환 에 

대 한' 대 하 를 통 한 , 그 러 한 흥 보 교 今 으 로 활 

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 섯번째 질문에 대해 서 말씀 

올리 겠습니다.

. "  '  92 학 년 도 생 활 지 도 계 획 에 국 민 성 신 . 

도 덕 성 분 야 와 근 면 성 교육 이 삽 입 되 었 으 면 

합니 다" 하는 데 대 해 서 우 선 생 활지 도 계획 

에 독람적으로 시 "국민정신 도덕성 분 야 ",  

또는 "근면성" 이것을 독립적으로 님지는 

않았습니다.

건전생활 태도 확립에 가치관 정립 지도 

시 에 교과와 언계지도를 할 수 있 게끔 , 어 

느 교과든지 전부 다 언계지도를 할 수 있 

게 했 고 , 또 초 청 인 사를 초 빙 을 해.서 지 도

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 

련활동, 또는 야영활동, 또는 생활관 교육 

이런데에도 이 모든 정신교육이 다 프로그 

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도로 단원 

설정을 안했습니다.

이 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 제 에 대 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1 교 1 기 란 도 에 서 육 성 종 목 을 지 정 한 것 

인지, 각 학교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학교벌 종목은 알고 있는지 "

우선 학교별 육성종목 지정은, 이것은 교 

육법시 행 령 제69조 3항과 동법 제112조 11 

항에 의거해서 교 육 감 이 지 정할 수 있 게 되 

어 있습니다.

그 래서 본도에서는 금년도 에 국민 학교 

112개교, •系•학교 76개교, 고등하•교 55개교 

름 욱 성 종 목 으 存- 지 정 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 ：.rt 】기란. 각 학교의

통 종 목 으 로 ，전 통적으로 증 점 육 성 시 켜 

나아가는 종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를 들면, 덕성국민학교 • 대성중학교 • 

청주 상고는 축 구 ， 내수 곡 • 내수 증은 체 조 ， 

일 신 여 중 . 고는 앤드볼 , 이 렇 게 연 계 해 서 

지도하는 그러한 것을 1 교 1 기라고 이 렇게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정 종목을 받지 않는 그러 

한 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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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의해서 그 학교 특성에 따라서 1교 

1기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〇 김응복 위 권 : 아마 한 2시 간을 끝었

는 메 12시 도 되고 해 서 ，오전 질문 듣는건 

이 걸로 마감을 하고서 점심시 간 갖은 다음 

에 오후 2시부터 다시 개의 하기를 동의합 

니다.

ᄋ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알았습니

다.

그런데 자금 중등국장님이 답변올 하고 

계시기 매문에 이것은 마치고 할까 싶어서 

그했는테요,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습니 

까 ?

6 이상일 위원 : 너무 지무해서 좀 쉬

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ᄋ 의 장직무대행 김 광수 : 그러면 12,시

가 다 되 어 가는테요 , 지 금 박병 해위 원 님 

답 변을 지 곰 하고 계시 는베 박병 해 위 원 님 

그 답 변 만 끝 나고 서 , 이 렇 게 하는 것 이 어 멸 

까 싶은베요.

r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〇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두가지가 남

았습니다.

ᄋ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그래요,

公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러며는 "1 인 

1운동은 각 학교별로 어면 방법으로 실시되 

고 있 는 지” 에 대해서 말씀 율 율 리겠습니다.

1인 1운동은 국민학교 상급학년부터 학교 

교육을 통하여 평생체육의 기를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학생 각자의 취미와 소질 

에 따라 서 동 -6：인물럽 율 조직 해 서 방과후 

또는 휴일, 또는 토요일 오후에 자발적인 

참여로 활동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당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율\

올리 겠습니 다'.

"양호교사 정원 24명이 배정되면 각급 학 

교별로 몇 $ 나 확보되는 것이며, 언제 확보 

가 가 능 한 가 ，양호교사는 현행법상 보건위 

생 에 대 한 수 업 지 도 가 가능 한지 " 에 대 해 서 

답 변 말씀 올 리 겠습니 다 .

저희들이 전체 국" • 충  • 고  •룩수학교까지 

해서 45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9개교가 되어 있 고 ，내2 

년도에 확보할 계획은 24명 양호교사를 확 

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께 4 월 】일 

자로 17명이 확보되리라고 이렇게 볼니다.

.그래서 현재는 42.7«가 확보돼 있는께 이 

것이 대통령 보고사항으토 되어 있기 때문 

에 '92년도 금년도 8월달까지는 중등 분야 

에서 확보를 한다고 하면 아마 70-80« 는 

가능하지 않 을 까 ，이렇게 전망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호교사에 대해서 •'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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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업지도가 가 능 한 지 “ 에 대해서 답 

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호교사는 학교 보건법 제15조 및 감은 

법 시행령 제6조 저11항 여기에 의해서 양호 

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 고 ，또 양호교사는 

보건위생에 대한 지도를 학교보건법시행 령 

제6조 2 항 제1호의 양호교사 직무에 명시되 

어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만은 

지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 습 니 다 ，법 으 

로 b .

그런데 대개가 일선에서 경험율 한 결과 

로 과서는 중■•고 등학교，고등학교는 교련 

과 선생님들, 중학교에는 가정과 선생님들 

이 계 시 기 때 문 에 아마 양-立 교 사를 교 단 에 

세 우 는 일 은 극 히 드 문 걸로 알 고 있 슴 니 다 .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ᄋ 의 g 직무대행 김끙수 ： 수고하셨습니 

다.

장시 간 수고하셨습니 다.

개의 하고 이 제까지 휴식시 간을 안 무고 

장 장 두 시 간 을 이 렇 게 했.습 니 다 .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 

다-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14시 00분)

〇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오전에 계속

해서 오후에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병해위원의 답변까지 듣 고 ，권 

헉풍위원 슨서가 되겠습니다.

중등국장님온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 

기 바람니다 .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음)

신 중 능 교 육국 〇 나 세 웅 : 게속해서 답

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권헉풍위원님이 질문하신 첫째 문제 

로 서 “ '92학 년도 교 감자직 연수 대 상자 선 

발기준 및 현왕과 과목 별 배 정 인 원의 합리 

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을리겠습니다.

선 발 기 준 은 과 목 t 로 자 격 언 수 대 상 자 

순 위 명 부 에 의 거 해 서 20 명 을 지 명 하 되 , 그 

다음에 과목별 최고 득점자에게 1명씩 u 명 

음" 배 정 했 습 니 다 .

그 중에서 타 과목과 비교해서 점수가 현 

저히 낮은 과목은 교련과하고 가정과, 두과 

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은 제외를 시켰습 

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고교 체제로 인해 

서 상업게 고등학교 공립이 7개교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교감 자격증 소지자가 

극소수이여서 현재 배정을 못하고 있기 때 

문 에 상 업 과에 한명을 추가했고 , 그 다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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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에는 또 역시 교감 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수학과에 1명올 추가해서 내명 

을 배정을 했고, 그 나머지 5명온 전문직에 

서 5 명율 배정을 했습니다.

그 전문직은 잔여인원이 상응직 경 력이 

2 년 이상인 전문직 중에서 장학사 3명 ，언 

구사 2 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있어서, "교원의 누락경력 

인정 현황은" 중등 분야에만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총 신청건수가 469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한 것이 400건이 처리되었 

고, 60건은 증빙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했습니다.

세번째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충청북도 학생의관 시설에 대해서 어저께 

관리 실 의 프로 테 이 지 가 너 무 많다는 메 , 사 

실상 다시한번 확인 검사한 결과 불과 190 

m: 로 서 轉 이 고 기 타 휴 게 실 및 보 일 러 실 , 

전 기 실 ，화 장 실 ，소회의실, 숙직실, 물탱크 

실 ，기타해서 계단이라든지 통로등이 포함 

한 부 대 시 설 까지 를 합치 며는 39표가 됩 니 

다.

그 부대 시설이 3的가 돼서 실지로 관리 

실은 轉 입니다.

테번째 답변으로서 " 내5학넌도 교육과정 

내용 결정권 40웠 지방이양에 대한 준비 상 

황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는데

*95학년도 부터 시행하는 6차 교육과정은 

'92년 6월 에 확정 고시 될 에정입니 다.

거기에 따라서 총 단 위 수 가 .2(M 단위충에 

서 교육부에서 공통 필수과목으토 86단위 

42* 입 니 다.

시 ，도 교육청에서 과정 별 필수과목 106 

단위 52J} 입 니 다.

그 다옴에 학교에서 교장 재량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할 수 있는 단위수가 12단 

위 的, 이것이 확정 고시가 된다고 하며는 

저회들 본 청 에서도 거기 에 대응해서 각 필 

수과목의 결정올 위해서 교과별 및 전문위 

원회틀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 언구 

활동올 추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 

습니다.

"고입성적 분석표 공개 결과는， 그리고 

그 성적이 저초하다고 담당 교사 등에게 책 

임을 추공하는 것은 전인교육에 위배되는 

것 은 6|• 언 가 " 하 는 질 문 이 었 습 니 다 .

'92년도 1월 10일날 4시 일 반계 고교 신 

입생 선발고사 합격 자 발표를 위 한 지억 교 

육청 고 입 담당 장학사 회 의시 에 지억 교육 

청 별 로 ，92학년도 고 입 선발고사 학교벌 , 

과 목 별 ，성적 일람표를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것은 장학 자료나 학교에서 학교관리에 

참고토록 그렇게 올렸는데, 아마 일부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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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교과 담당 선생님 올 불러서 좀 충고 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상세히 하겠

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습니다.

이 것 은 교육 열 에 입 각한 방법 이 라고 이 렇 지금 현재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

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의들은 하나의 수용되는 것은 전원이 다 수용된다고 하더

장학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기 배문에 그 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것올 추긍한다 해서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저 희 들 도 에  금년도에 92#입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자기 그 래서 현재 단순지식 강제 편충된 고입

학교에 학생 들 이 상급 학교에 전원 입학할 제도에 거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

수 있는 하나의 교육 열 이 라고 이 렇 게 생 각 해결력 , 사고력 중심 의 고등정신능력 평가

이 됩 니 다 . 로의 전환을 통해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

그 다음에 이 질문은 "교육공무원 숭 진규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서 중학교 교육의 정

정상 체 가산점 계산이 년 단위에서 월 단 상화 에 기 여 한다고 이 렇 게 생 각 이 됩 니 다 .

위 로 바 멈 에 따 른 문 제 점 " 이 것 온 초 능 국* 장 그 래 서 ' 94학 년도부 터 시 행 되 는 대 학수 학

님이 답변올 하셨기 때문에 중등도 감기 때 능 력 시 험 에도 전 향적 으로 대 처 하는 과 정 이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학교배서부터 미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승 진규정 및 인 사 리 그런 :空r 을 닦 아 놓 는  것이 든도의 대

원칙의 제정 근거"도 초등,중등이 감기 때 학 입시에도 큰 영향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

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니다.

. 그 다용에 승진가산점 산정시 국립학교 두번째 " 작 교과의 군형적 발전을 잃어

교사 우 대 근거 도 초 • 중등 이 감기 ■때 문 어! 관중 지도의 염려는 없는가 " 영어능력,

생 략하 겠습니다. 수리.탐구능력，외국어능력으로 나누어서 평

또 한가지는 아까 김 응복위 원님과 김사수 가 되었지마는 증학교의 전 교과목에서 출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 셨 던 사 항을 제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언뜻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더 구체적으 는 수학 • 국어 • 영어에 편중되지 않나 이런

로 제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염려도 됩니다마는 중학교 12교과를 통털어

' 93 학 \1 도 본 도 에 서 실 시 하 는 고교 입 시 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우려

를 수학 능 력 평 가 로 하 고 자 하 는 베 있 어 서 에 지 나 지 않는 가 , 이 렇 게 생 각 이 됩 니 다 .

우선 김응복위원님 이 u교육적 인 효과는 무 세번째 "이 제도를 확정하기 까지•에 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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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와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수럼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 리 며 는 학 년 도  초 

부터 전문직 언수에 그 세미나를 틈해서 전 

수 해왔고 , '91 학년도에는 8월야일 날, ! ! 월 

30일날, 2월14일날 3회에 걸쳐서 실험평가 

틀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차례의 평가지도 제 

작 보급을 하고, 2차래의 실험 평가를 실시 

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세미나틀 

2 번 실시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수 

학능력시험 연찬외를 2 번율 통해서 일선의 

의 건을 적극 수용해서 보완해 나아갈 것입 

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번째는 "일부 신문 보도 

에 학생과 학부모둘의 반대 의 건이 있다는 

베 겨;기에 대 책 은 무. 엇 인 가 ",  엇 그저께 수 

학능력 테스트 평가에 의한 심의회를 마지 

막으로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중등장학과 

에서는 증 학교나 교 육청에，이달 말까지는 

세부 지침이 하달이 될 걸로 봅니다.

그 렇 게 됨 에 따라 서 거 기 에 따르는 여 러 

가지 여론과 이런 것 올 저 회들이 수용 올 하 

고, 그 다음에 언 찬 회 ，교수학습 방법 개선 

세미나, 각종 흥보 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 

를 해서 이해가 부족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것은 

작년도서부 터 실시 할려고 했 던 것 이 I 년 이

더 언기 됐기 때문에 저회들 도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와를 

도모하고, 또 말성 이 많은 보충지도를 서서 

히 없애는 그런 방향도 되지 않 을 까 ，그리 

고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특벌한 지도가 필 

요 없다고 이 렇게 봅니다.

중학교 전 교육과정올 정상적으로만 운영 

이 된다고 하며는, 고등학교 입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무속히 시행하 

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 

씀올 올립니다.

그리고 김사수위원님께서 "조급하게 정4 

학년부터 실시할 이유는",  역시 아까 말씀 

드 린 대 로 ，91학 년 도 ， ，92학년도 2 년에 걸쳐 

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조급하지 않 

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 상 답 변말씀 올 렸습니 다 .

〇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수고하셨

습니다.

다른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 다 .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〇 관 리 국 장 김 근 학  : 관리국장 김근학

입니다.

먼저 김광수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의장님 께서는 "학교 릉 • 폐합에 

따른 버스운영 사항과 학교 통 • 폐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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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장 단 점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적극 권 

장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 

다.

하교 통 • 께함의 추진 재경은 '80년대 

후기 고도 산업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농촌 

인구가 급격히 격감하고 따라서 지방에 있 

는 학교가 영세화 되 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인 성 발달이 나 사외성 계발•등이 대도시 에 

있는 학생들에 비 해서 상당히 멸어지는 경 

향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도 에서는 ' 80 년 대부터 소규모 

학교 에 대 한 봉 • 께합과 분교 장 적 하를 적 

극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 

이 것 이 교 육 부 에 서 도 상 당 히 좋 은 시 책 이 라 

고 해 서 전국적 으로 확산 되 기까지 이 르른 

시.책 사항입니다.

，82년서부터 '9 2 vi 3월까지 통 • 폐합된 

학교의 실적을 보며는 분교장 격하가 90개' 

교 이 고 ，께 교 된 분교 장 포함해서 학교는 66 

개 교 되 겠 습 니 다 .

학교의 통 •쇄 합 에  따른 통학버스 운행 

사항은 승 합 버스 48 대를 구입을 해서 607

명 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 • 께 합에 따른 장 ♦ 단점 을 비 교하며는 

장점으로서는 2복 식 , 3복식 수업의 해소로 

교육과정 운영에 정상하를 기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인력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을 기하고 얘산에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측으로 과서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재학하므로 인해서 인성 발달 

이나 원만한 교우관계등 사회성 계발에 상

당한 도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 

통학버스를 운행하므로 인해가 지고 교육과 

정과 관런한 각종 행사 및 고적지 답사시에 

버스를 활용하는 이 러한 편리점도 많이 있 

습 니 다 .

단점이라고 하며는 도로 여건이 불량한 

곳 에 교 통 사 ：it 의 위 험 성 이 상 존 하 지 않 는 가

이 렇 게 생 각 이 들 고 , 또 폭 우 나 4  설 로 起

빙시 운행 문란으로 수업 결손이 에상이 되 

는 사항 입 니 다 .

저의 늘 교 뉴 청 에 서 卷- 베 에 는 소 규 모 학

교의 릉 ♦께합 시 책은 상당히 바 람 직 한 사 

항 으 로 보 기 때문에 앞 으 로 는 계 속 해 서 통 

• 쇄 합의 장점을 계속 살려 서 , 통 • sfl 합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여건을 감인:해서 문제점 

은 보완하면서 통 •쇄 합 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통 . 폐합을 적극시 한다고 해가지 

고 그냥 일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 

게 또 합 리 적 으 로 ，이렇게 통 . 폐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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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일 위원님께 서는 교실에 연탄 

및 장작난로 대체 게획, 숙직실 난방, 학교 

운동장 배수로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 

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광수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 

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이 걸들여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디-.

재래식 하장실의 수세식 개량 문제는 농 

촌에 일률적으로 이것율 하실 문제가 아니 

고 상 . 하수도 설치등 개량 여건이 조성된 

읍지억을 대상으로 해 서 ，이 렇게 하장실 수 

■세식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의 연탄 및 장작 난로 대체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지역 실정을 감 

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90년도부터 

시작한 환경개선 륵별사업비로 연료를 대체 

하는 문 제 가 있 었 습 니 다마는 , 저 회 들 도 에 

서는 이 증 창 설치를 하는 것이 여러가지 장 

기적인 안목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서 이중창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상당 

히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 류 난로는 내구 언한이 짧고 편 

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 내구 연한이 짧고 

열량이 낮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 

서 저 희돌이 지 역실 정 에 따라서 언료대책올

학교장의 재량으로 마련하도록 이렇게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직실 난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축직실 난방 관게는 연탄을 사용하는 학 

교수는 전체 479개교증 287개교가 연탄' 보 

일러를 숙직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연탄가스 사고 건수는 

2 건이 되겠습니다.'

피 해 상황온 삼성중 학교 에 1명 이 연 탄가 

스로 증독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즉시 병 

원에 입원율 해서 의복이 됐 고 ，또 노은국 

민학교에 있는 1명온 현재 다른 합병증이 

있어서 현재 치료증에 있습니다.

연탄가스 사고가 난 학교에 대해서는 즉 

시 저희둘이 유류보일러로 교체토록 행정지 

도를 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광수부의 장님 께서 말씀하셨던 , 

"심야전기 난방시설을 적극 권장하라"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회들이 행정지도 

룔 통해서 학교장 판단하에 적극 설치토록 

권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일위 원님 께서 당직비 인상에 

대해서 말씀이 개셨습니다.

"다른 시 • 도에는 전부 5전원으로 당직 비 

가 인 상이 됐는께 , 우리 도만 3전원으로 되 

어 있다.

따라서 이것율 타 도와의 근형울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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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 원 으 토  인 상 할  용 의 는  없 느 냐 " 는  말 씀 이 으 로  금 액 은  1 억 3 전 746만 원 이 며 ,  용 역 업 체

있 었 습 니 다 . 는 공 간  • 구 성  • 당지 건 축 사 무 소 등  3개 업

이 문 제 는  저 희 들 이  제 1회 추 경 시  검 토 를 체 입 니 다 .

하 고  있 습 니 다 . 공 사  설 개 용 역  현 황 은  서 던 으 로  답 변 올

추 가 경  정 얘 산 시  에 5 전 원 으 로  인 상 하 도 록 드 렸 기  때 문 에  참 고 하 시 면  감 사 하 겠  습 니 다 *

스1 렇 게  해 보 겠 습 니 다 . 그 리 고  이 재 의  위 원 님 께  서 는  제건 여고의

그 리 고 아 까  이 상 일 위 원 님 께 서 말 씀  하 셨 강 당 과  보 은 농 공 고 의  체 육 관  신 축 과  관 련

던 " 기 존 학 교 에  배 수 로 가  없 어 서  우 천 시 나 하여 말 씀 이  계 셨 습 니 다 .

해 동 시 에  배 수 가  안되 어 상 당 히  불 편 을  느 " 강 당  * 체옥 관 신 축 에  따론 기 준 은  어디

끼 그 있 는 데 이 것 온 언 제 쯤  시 설 되 며 ,  신 설 있 느 냐 "  , 또 " 제 전 며 고 의  강 당  신 축  에 있 어

락'교 에 는 배 수 로 가 시 설 되 도 록 했 으 면 좋 겠 서 체 육 관 으 로  설 계 번 경  용 의 는  없 느 냐 "  하

다"  는 말 씀 이  계 셨 습 니 다 . 는 말 씀 이  계 셨 습 니 다 .

기 존 학 교  에 대 한• 배 수 로  설 치 는 에 산 이 강 당 이 나  체 육 관 의  설 게 는  교지 면 적 이 나

상 당 히 소 요 되 는  문 제 이 고  하기 때 문 에  저 건 물 의  배 치 도 ,  주위 시 가 지 등  전 체 적 인

희 들 이  적 극 적 으 로  검 토 틀  했 습 니 다 만 ,  당 조 하 면  에서 학 교 장 의  의 ? ! 올  충 분 히  저 희 들

장 시 행 석 부 는  말 씀  드 리 기 가 어 렵 고 , 신 이 반 영 을  해서 이 렇 게  설 계 를  하 고  있 습 니

설 학 교  에 대 한 배 수 로 시 설 관 계 는 저 희 듬 다.

이 이 미 신 설 학 교 에 는 배 수 로  룹 시 공 토 록 따 라  서 제 화 여 고 는  현 재 250 평 으 空_ 설 계

해 서 불 편  올 최 소 화  시 키 도 복 하 고 있 습 니 를 해서 시 공 중 에  있 습 니 다 .

다. 제 전 여 고 강 당 에 는  배 구 .  농 구  경 기 는 가

그 리 고 다 음 은  이 재 의 위 원 님 께 서 질 의 하 능 토 록  이 렇 게  시 공 이  돼 있 고 ,  보 온 농 공 고

신 사  항 에  대 해 서  말 씀 을  드 리 겠  습 니 다 * 는 384평 으 로  설 계 를  해서 지.금 시 공 중 에

이 재 희 위 원 님 께 서 질 의 하 신 사함•중 첫 번 있 습 니 다 .

깨 가  •’ 내 1년 도  시 설 공 사 중 에  설 계 용 역 을 아 마 ,  보 은 농 공 고 는  보 은 지 억  에 체 육 관 이

준 공 사  현 황 은  얼 마 나  되 며 ,  용 역  업 체 는 나 강 당 이  타 지 역 에  비 해 서  상 대 적 으 로  적

어 디 인 가 ” 하 는  말 씀  이 있 었 습 니 다 . 기 매 문 에  규 모 를  상 당 히  키 워 달 라 는  지 역

'91 년도 시 설 공 사 중  설 게 용 역 을  준 공 사 사 회 의  주 민 들 이 나  동 문 들 의  요 구 가  있 었 습

는 충 북 체 육 고 등  학 교  신 축  설 계용 역 의 9 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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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들은 재원형편상 규모를 늘리 

는 것을 상당히 좀 주저한 바 있었습니다마 

는 지역사회나 동문의에서 I’ 일반회계측에서 

추가로 더 고1원을 받아가지고 경비를 부담 

토록 하 겠 다 H 하는 간곡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규모를 늘 렸 습 니 다 마 는 ，만일 일 

반회계에서 전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우리가 작년도에 충주농고 강당을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충주농고 강당 짝이 

나지 않 올 까 ，이 렇 게 걱정 이 되는 사항입니 

다.

충주농고 강당도 상당히 처음에 규모를 

키워가지고 바닥면적도 넓히고 상당히 여러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재원 조달이 안돼 가지고 몇 

년 끌다가 나 증에는 높이도 낮추고 충주 농 

고 실습지를 매각을 해 서 ，이렇게 공사를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 회 돌온 이 러 한 지역 사 회 요 망 이 나 이 런 

데 상당히 부응올 해서 애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으며는 해드렸으며는 좋겠는레 현 

재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께서 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부 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이재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 '91 년도 입찰공사중 전부 하청이나 

도급을 준 공사는 얼마나 되’고. 앞으로 전 

부 하청을 막올 대책은 무엇인.가" 에 대한

말씀이 게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건설업법 

제25조 의 규 정 에 의 거 해 서 건 설 업 자는 그 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 

자에게 하도급을 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 

습니다.

'91 년도에 입찰공사증 전부 하청이나 도 

금올 준 공사는 저회들이 승인힌: 사실온 없 

습니다.

그리고 전부 하청이나 도급울 막을 대책 

은 계약 할 적에 공사도급 계약시 하도급 

제한규정을 주 지 시 키 고 ，공사감독 등을 통하 

여 하도급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반사례가 발건 될 때에는 에산회 

계법 시 행 령 제130조 제1항 저19호의 규정 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의법 조 

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회돌이 제전여고의 공사관계룔 저희듈 

이 보니까 현장 기술자의 수첩은 계약업체 

가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회위원님께서는 “ 내1,시설사 

업중 설 계용억 현 황과 그 사유 및 표준 설 

계도면 활용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는 

말씀이 게셨습니다.

설계용역 현황을 보 며는, 총 설개용역 건 

수는 11건에 설계용역비는 1억4 천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개용역 분야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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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실, 기 숙 사 ，강당, 급식소 등 표준 4  

계도면올 •석용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시설 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사 유 는 ， 법적 근거는 건■축 법 제 

5조 및 저16조,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해서 설 

.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대상 건축물의 설게는 건 

축사 가 설 계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도면 활용 실적은, 교실 

증 - 개축과 변소 개량등 간단한 사업에 대 

해서는 표준 설계도면 을 저의들이 활용 올 

하고 있 고 ，표준 설계도의 활용 실 적 은 ，91 

년도에 3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확 정 ，활용해 온 표준 

설계도면온 그동안외 교육여건 변화를 감안 

할 베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내용이 많아서 

시. 설 사 업 에 산 편 성 시 설 계 용 역 비 룔 계 상 하 

여 발전된 교육시설을 제공토록 이렇게 하 

고 있는 사 항 입니다.

그 러 나 저 희 들 이 간부 회 의 에 서 교 육 감 님 

께서 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 는 공 사 가 잘 된 

표준 설 계도면이 없다하더 라 도 ，공사■가 잘 

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군데 

롤 표본으로 적출을 해서 그것을 다른 학교 

공 사 현 장 에도 저 희 둘 이 적 용을 할 까 ，이 렇 

게 검 토 를 하고 있습니다 •

또 이재희 위원님께 서는 "청주 • 충 추 ，제 

전시 에 중학교 추 청 에 의 한 학구제를 적용

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 학교 무시 험 추전에 의 한 학교 배 정은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기 하 고 ，세 

칭 일류학교등 특수학교를 선호하는 이러한 

경향과 또 좋은 학교에 집중화 되는 현상을 

방지 해서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처옴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학구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 중학교 두시험 추첨 제를 시 행 하는 본 

래 목적에 좀 어긋나지 않는가，이렇 .게 생 

각이 돼 서 중 학교 추첨 학구 제를 에지하기 

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학구제를 정한다고하며는 현재에. 있 

는 남 • 여 중하교가 남자중학교, 여자중학 

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올 남 .  여 공 학 으 로  전면적 개과되 어야 되 

는 것이 •社 체 九 되지 않 느 냐 ，하는 문 제 가 

나올 수 가 있 고 , 또 시 지 역 에 소 재 한 중 학 

교 간 의 거 리 와 학생분 포 가 일 정 하 지 않 기 

때 문에 학구 설정 에 상 당 히 또 어려움이 에 

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들이 도심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고 또 외확지역 에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데는 또 기피를 하고, 또 일부 학교에 

는 집중화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위장 전입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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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논의 할 

문 제 가 아 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 리 고 ，다음은 홍 

신희 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 

씀올 드리겠습니다.

홍위 원님 께서는 산남국민 학 교 ，율량국민 학 

교 ,가경국민학교등 신설학교 개교 춘비가 

미흡해서 언론에 보도 돼 물의를 일으킨 것 

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회들이 '92년 3월 1일자로 

청주시내 3개 국민학교틀 개교 하게 되었습 

니다.

개교함에 따라서 저회들이 교사 본관이라 

든지 교실등은 완전히 준공 됐습니 다마는 

담장이라든지 기타 운동장 조경이 약간 덜 

됐기 때문에 준공 검사롤 하지를 않 고 ，또 

일부학교는 개교일자와 준공날자가 겁쳤기 

때문에 동일.자로 준공검사를 하지' 못해서 

신문에 닌: 바 가 있 #  니다.

그러나 산남국민학교는 3월12일자로 미비 

된 사항이 정비가 돼서 준공검사 처리를 했 

고, 가경국민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 

교일과 준공처리 일자가 증복돼서 이 일로 

미 준공처리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경중학교는 에산이 부족하기 때 

문에 담장 및 장문을 설치하지 못해서, 추 

후 추경애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한 후에 준

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실이나 본관 교사는 하등의 학업에 지 

장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신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 해 답 변말씀 드리 고 , 다옴은 김 

사수위원님 건, 아까 중등국장님께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옴은 권헉풍위 원 님 께서 질의 하신 사항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헉풍위 원 님 께 서 는 시 간외 근무수당 집 

행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어f 대해서 말씀율 

하셨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명칭 그대로 근무 

시간외에 기관장의 명올 받아서 근무한 사 

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명에 의해서 체욱록 

기생을 지도한다든지, 특별활동올 지도한다 

든지, 교외생활 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선생 

님 에 대 해 서 ，시 간의 에 근무하는 선생 님 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다른 비목으로 수당이 나갈 경우 

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이 안되는 걸 

로 되 어 있습니다. •

지금 저의들이 볼 때에 시간외 근무수당 

은 에산책 정액 보다는 지출액 이 상당히 적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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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 

무를 안하시기 매문에 이렇게 지출이 안된 

것 이 고 ，해서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 

습니다.

그리고 이것온 절차상의 문제도 학교장의 

명을 반아서 근무를 하고, 당직자가 근무한 

사실이 확인이 되며는 월말에 일관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걸로 이 

렇 게 생 각 이 됩니다.

그리고 권 혁풍위 원님 께서는 학교안전공 제 

외 에 산 집 행 기 준 의 하 향 조 정 가 능 성 어! 대 해 

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 학교 

外전공제외가 발족돼서 &영 할 당시에는 

기곰 올 둔 후 에 도 더 조 정 各 해 서 대 험 사 고 

가 터 졌 을 경 우 어! 대 비 하 는 족 면 에 서 만 

원 이 하는 지 급 안하는 겁 로 .이 렇 .게 한 적 이 

있습니다.

그러 나 저 희듬이 교육행 정 간담의라든지 

가타 출장시에 일선 학교에 선생님들의 의 

견을 수럼 한 결과 그 " 상한선 • 하한선을 

둔 것은 여러가지로 문체가 있다" 하는 말 

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듬이 금년 1월 n 일 

에 학교안전공제최 이사회룔 개최를 해서 

보상 곰 지급 규 칙 을 개정 했습니다 •

그 래 서 성2 년 3 월 1 일 부 터 는 보 상금 액 에 

서 하 한 액 을 없 애 고 소 액 의 사 고에 대해 서 

도 보상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8 

일 까지는 보상금 신청을 하려며는 상당히 

구비서류가 여러가지 제출돼서 복잡한 사항 

이 었습니다마는, 절차를 간소하 하는 차원 

에서 구비 서류가 8종 되던 것올 4종내지 2 

종으로 이 렇게 간소화 해서 그여러•복잡한 

문제를 간소화 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장충호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사항에 대해서.발씀을 드리 겠습니다.

장충호위원님께서는 "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 교 교 육 비 배 정 " 에 대 해 서 질 의 틀 하 셨 습 

니다.

우 선 학 교 교 육 비 배 정 현황 올 말씀 드 리 면 

학 JS 교 욱 비 는 교 당 경 비 가 초 ，중 • 고 공 히 

692 만 원 나 가고 있습니다.

'91 년도에는 629만원이 배정됐습니다마는 

，92 년 도 에 는 10* 인 상 된 애2 만 원 으 보 이 렇 

게 인 상 해 서 배 정 하 고 있 습 니 다 •

그 리 고 급 당 경 비 는 초 • 중 • 고 공 히 66 만 

원 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91 년도 에는 60 만 원 을 . 배 정 _했 습 니 다 마 는 ， 

'92년도에는 1的 인상된 66만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당 • ■급•당 경비를 학교 지 역특성을 고려 

해서 재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뫼들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마 는 ，문제점이 있는 것 

으로 사료 돼 서 당장은 그 렇 게 하기 어 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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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본다고 그러며는 각 시 * 군별로 

학생수 및 학교수, 그리고 소유 재정 규모 

가 상 이 하 여  재원 배분에 있어서 형평 유지 

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와 감이 배정하는 것 

이 지 억 교육청 간에 형 평도 유지 가 되고 

하지 않 는 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감이 배정을 한다 하더라 

도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도내 전체가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를 보 

며는 도내 전체가 116만 원 인 메 ，청주는 75 

만9천원이 되고, 단양지 역을 보며는 1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학교운영비를 비교해 

보니 까 도내 전체는 10만원인께, 청주는 4 

만7전5백원이고, 단양지 역은 13만9 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 1인당 교급당 경비도 저 

회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도내 전체는 1인당 

3만원이고, 청주지 역은 만9 천 원 ，단양지 역 

은 4 만7천원, 이렇게 되니까 참고 하시기 

바 람니 다 .

그리고 장위원님께서는 국민학교 틈 • 폐  

합에 따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개셨습니 

다.

"통 ， 폐합의 기준올 완화 할. 용의는 없느

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또 "도간 경게 

에 있는 학교의 학교중심 학구조정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나다.

통 • 폐합 기준 완화의 경 우 에는 아까 김 

광수부의장님 질의 답변시에 말씀을 드렸습 

니다만, 저의들이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이 

것을 획일적으로 운영올 하지 않고, 지 역 

실정이나 여러가지를 감안올 해서 탄력적으 

로, 용통성 있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기 때 

문에 현재 사실상 기준보다는 완화해서 적 

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간 경게에 있는 학교의 학교중 

심 학구조정 용의는 없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섰습니다.

현행 국민학교의 학구는 학교중심으로 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도간에 통학 구억을 님어서 교 

육을 실시할 때는 교육법 제8조 제5항과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 교육청 

간에 협의로 학구조정이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간에 합의가 전제가 되 

지 않는다고 하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 도 경개에 았는 학 

교에 았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도하고 협의룔 해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의 애토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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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 句■.

o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관리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님들의 답변이 골났기 때문 

에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이 되겠 

습니다.

쯤, 보충질문은 의사를 취합해서, 그리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룔 

했으면 하는 데 어떻 습 니 까 ?

( "좋 습 니 다 "하 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외를 하겠습니다.

( 의 a}■ 봉 3 타 )

m 시 45분) 

(15시 00분)

〇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좌석을 정돈

해 주 시 기 바랍니다.

그러며 는 속개 룔 선 언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을 들 으 신 

다음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위원님은 보충질문을 해 주 

저 기 바람니다 .

앉은 자 리 부터 이럼 게 말씀을 해주시 는 데 

이 재 희 위 원 님 말씀 해 주시 기 바 람니 다 .

〇 이재틔 위권 ： 제가 질문한 '사항은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메 제가 말씀 드립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 관계관둘도 전원이 간부급은 

참석이 됐고해서 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 

을 예를 들어가지고 좀더 진지하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 려봅니 다 .

제가 관리과 소관으로 입찰공사중 전부 

하도급 에 대 한 말씀을 드 렸고，또 시 설용역 

에 대 한 말씀을 드 렸 는 메 제 가 이 번 에 , 제 

안시 에서 시내 포장공사를 하는데 그 깊이 

룰 60전을 파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런 데 그 관내 시 의 원 둘 이 줄 자를 가 지 

고 다 니 면 서 지 적을 했 습 니 다 .

업자들한테.

그럼 어느 지역은 한 20cm 밖에 안팠습니 

다.

그 러 니 까 시 건 설 과 장 철- 러 다 .가 호 통을 

쳐 가 지 고 즉 각 즉 각 시 정 하 는 것 을 봤 는 데 

앞으로 기초단체에서의 등사갑은 것은 전부 

하도급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근절될 것으 

로 봅니다.

그 런 레 저 도 일 선 학교 에 좀 다니 면 서 공 

사하는 것을 봤는 디1，저 피 교 육 청에는 그 

교육청 관리과에 저설계 직원도 적고, 본청 

에도 적 기 때문 에 사실 상 시 간 • 인 력 이 문 

제 입니다.

그런께 일선의 현장에 가보면 교묘하게 

전부 하도급올 받아도 현장 소장 하나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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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증만 받고 그러면, 그게 다른사람 수사권 

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위장이 되고 

그러는 적이 허다하 게 많은 께 ， 그래겨 이 

관리계통에는 각물 학교 교장선생 님 들하고 

수시 언락하시며는 대개 지적사항을 적발 

하실 수 있올 것으로 봅니다.

그 런 데 제 가 드 리 는 말씀온 기 초 단 체 이 

런 메 서는 아주 그전 하도 곱 공사 가 일 절 

중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은언중에 그렇 

게 되고 있다고 하며는 이것도 좀 문제가 

안되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말씀 드리 

고, 그 다옴에 설계용억에 대해서 지난해 

나간 금액이 1 억 4 전만 원 가까운 액수가 지 

출 이 됐는 데 , 아마 이 게 매 년 특수지 역 에 

건 물 을 신 축 하 다 보 며 는 ■설 계 용 역 을 주 게 

마련일 겁니다.

그런때 보통 약 한 7급기사, 잘 모르겠습 

니다.

기사 한분 1년 인건비를 보며는 약 한 

3 전만원 정도, 차라리 인력감사를 다시 해 

가지고 교육 본청에 기사 정원을 해가지고 

자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시 면 수 

시로 필요할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안좋을까 하고 말씀을 드 려봅니 다 .

이건 부탁이지 질의가 아닙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ᄋ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감사합니

다.

질문은 우리들이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요 

점 만 간단하 게 해 주시 기 바람니다 .

홍위원님. ,

〇 봉신희 위권 ： 없습니다.

公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그림 김

사 수 위 원 님 .

〇 김사수 위원 : 제가 질문한 2항 보충

수업과 학원 수강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 

습니다.

중등국장님 말씀이 "가담을 안했다" 이렇 

게 말씀을 하 셨 는 베 ，헌 실 온 학 원 에 지 금 

전부 출입올 하고 수강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올 

그대로 묵과하고 묵인해 둘 거냐, 그렇지 

않으며는 공신력올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강 

력하게 단속을 할 거냐, 원가 교육청으로서 

의 의사 결정도 하고, 여기 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올 해 주시 

고 ，다음은 고교입시 개선 문제인 메 지금 

중등국장님께서 추가로 한참 설명을 해주셔 

서 이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답변하신 것은 소틀하고 

해서 좀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다가 답변•을 또 해주시고 해서 질문은 하지 

않고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개선하여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올 하고 이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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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리 가 이 •세 간 에 서 떠 들 기 를 문 교 정 책 은 

조 령 모개 다.

이 래서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데, 특히 

입학■시험에 대한 개선문제는 이러한 의사를 

결정하는 메는 교육감의 의사결정을 하는 메 

는 그야말로 신증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 

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직접 관계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그양빈:들 

의 여론 올 의식해야 됩니다.

해서 그 의견이나 모든 좋은 방법을 수럼 

을 해서 더 근다나 처음 충청북도에서 시도 

해 가 지 고 입 시 제 도 룔 개 선 하 는 것 이 니 만 큼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 

어 갑 니 다 .

아두쪼록 여기에는 시험 문 제 내 용 이 라든 

지., 방법이라든지 연구를 아마 할 것이 많 

으리 라고 믿 습니 다.

더더욱 연구를 하셔 서 참 종 은 입 시 제 도 

였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추가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〇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감사합니다.

박 병해 위원님.

〇 박병해 위권 : 에 ， 컴퓨터 지도관계

한가지만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국장님 께서 말씀하실 베에 초 • 중 • 

고 교사들의 개인당 이수시간 이런 것 까지

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섰는데 저의들 

이 아는 바에 의하며 는 그것을 받아 가 지 고 

그냥 학교에 들어가 있으며는 거의가 다시 

활용할 수가 없다고 이 런 얘기를 들었 어요.

그 배운 뒤에 컴퓨터를 자기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계속 훈•련을 해야 겨우 가르쳐 

줄까 말까 하는 정 도 인 데 ， 학교에 와서는 

일체 그것을 할 사이도 없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올 너무 열심히 하다보면 그 학교의 

모든 지도는 자기 부담으로 돌아오기 업고 

하기 매 문 에 학교 에 서 는 일 체 훈 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베 이 교육청에서 생각 할 때에는 이 

렇 게 이 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다 충분히 가 

능 하 다 ，이 렇 게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그렇 

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한번쯤 감안을 해서 

실업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을 정말 

로 좀 상세히 알아서 실기교사를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며는 어면 방법으로든지, 그 국 

가적으로 아주 절실히 느껴지는 컴퓨터 교 

육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어면 방안을, 대 

책을 세워줘야 될것 아닌가.

우 리 가 얘기 하는게 " 학교마다 그렇지 않 

은데 왜 자꾸 지금 안된다고 얘기를 하느 

냐 " 이 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리고 어면 대책을 제도화 할 정도로, 그 학 

교에는 어느분 어느분은 컴퓨터를 정말로 

애들한레 가르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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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업을 좀 덜 하더 

라도 이런걸 좀 열심히 가르쳐 주게 하는 

이런 제 도 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말씀올 해 주 시 고 ， 

또 하나는 학생들 야영훈련을 한다든지 학 

습 원에 가서 어면 교육 올 받는다든지 할 때 

도 학생 들 역 시 똑감이 20«면 20또로 , 30표면 

30* 에 해 당하는 윤리 도덕 성 • 가치 관에 관한 

이 런 어 면  강의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 

가, 저는 그렇 게 느 껍니다.

그 래서 실 제로 애들하고 협동정 신울 이끝 

고 실 건을 해보고 여 러 가지 그 가운메 다 

느끼고 한다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도덕 

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거기서 찾아내기는 

적 어려을 겁니다.

그 래 제 생 각에는 억 시 록수 한 어 면 시 간 

을 좀 공간올 만들어서 제도화 해서 아주 

우리 도내에는 이런 훈련장에서도 이러한 

한도내 에 어 면 윤 리 . 도 덕 ，이 런것 온 강의 

롤 해야 되겠다.

이 런 정 도로 이 게 될 수는 없는건가 이 렇 

게 말씀을 드리고, 셋째번에는 1인 1운동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 

금 이 게  달리 답변이 된 것 감 은 테 ，지금 

초 • 증  • 고를 막론하고 운동선수 외에 자각 

해서 자기가 운동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분 

분이 나약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학교의 전체 착생들이 벗

고 나와서 마스게임을 할 때 한번 보세요.

남학생인지 여학생 인지 알 수도 없을 정 

도로 아주 비대한 아이들이 제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래해서 강건한 학생들은 그 학 

교에 대개 몇 나 되느냐,하는 것은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강건하게 키우려 

고 하지 않 고 ，체육교사들은 체육시간에 아 

이들올 가르치는 것 의에는 그 학교의 규정 

종목을 육성하는데 물 급하지 전체 학생들에 

게 1인 1운동을 권장도 안하고，권장을 해 

도 말로만 권장율 하고 있어요.

이럴때 우리나라의 아이둘율 그렇게 가정 

에 서 나 학교 에 서 나 이 렇 게 기 른 다고 하 며 는 

아거 어떻게 될 거냐.

만일 어면 사래가 기울어졌율 때, 북하고 

남하고 애들올 비교해 본다며는 참 큰 문제 

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토 절실히 요망되 

는 강건한 체력율 기르는데 학교장들이 1인 

1운동율 어면 방법으로든지 적극 추진이 되 

도록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세가지만 부탁율 드립니다.

〇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감사합니

다.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 

람니다.

ᄋ 권 역풍 위현 : 제가 한가지 만 보충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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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하고 나머지 또 부탁말씀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수학능력 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 

리 충청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참 대학입시에 

'94 년도부터 적용되는 수학능력 평가에 언 

계를 해서 우리도가 먼•저 한'다는 선도 성 이 

라고 할까,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 집니다.

그 래 서  새 롭 고  기 대 가  많이 가 는  방 법 이  

아 니 냐 ,  이 현 게  보 여 집 니 다 .

그 래 서 좀 전 에 단 순  암 기 력 평 가 에 서 고 

등 정 신 능 력  평 가 로  바 면 다 는  그 런  시 도  자 

체 가  우 리 도 토 서  상 당 히  앞 서 가 는  교 육 이  

아 니 냐  하 는' 의 미 에 서 핑 장 히 좋 게 보 여 집 

니 다 .

그 러 나 좀' 우 려 되 는 것 이 있 고 ，으ᅵ 문 되 는 

것 이 있습니다.

' 첫 제 는  무 엇  이 냐 .

우 선 수 학 능 력  평 가 가  탈 교 과 적  이 고 통 합 

교 과 적 고 초 한 년 적 이 다 .

이 런 성 티인 테 그 렇 게 되려며 는 어면 통 

합교과가 먼 처 정 리 가 되 고 , 정 립 이 된 상 

태가 펼요 한 것 아니냐.

에틀들 면 "사회 " 할것 감으 며는 " 일 반사 

외 .  국 사 .  도 덕 ” 이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 

어서 통합사외과가 완전히 정립이 되어 서 

실제 학교에서 적용이 ■된다든가 하는 상매

가 되  어 있는가, 과학"하며는 "생물 •물리 

‘ 화학 • 지 학"이 런 것 이 완전히 통 합돼 서 

제대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준비상매가 되 어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의 심 스 럽 고 ，그 다옴에는 그렇다 

면 어면 "초 학년적" 이다 할 때 어면 대학에 

서 보는. 학점제도 갑은 것이 있어서 3년 동 

안에 배울 것을 어떻게 조기 졸업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하는 것이 하나 또 

의문입니다.

또 한가지는 단순한 수학능력 평가라면 

어면 인지력, 이해력, 종합력, 평가력, 분석력 

같은 이 런 정 신 능 력 만 평 가 하는 건 가 , 아 니 

면 태도라든가 행동평가,도덕.성，정서력 뭐 

이 런 것 까지도 척 도 가 개 발이 돼 있 는 가 하 

는 정 이 종 세 가 지 가 의심스러워 서 보 충 질 

문 을 드 립 -i 다 .

그 다 음 에 부 탁을 드 리 고 싶 은 것 온 어 제 

도 제 가 말 씀 을 ■드 렸 습 니 다 마 는 ，교 육 의 전 

문 성 관 계 입니다.

f t  법 에 이 런 3】 조 갑은 조 항 이 있 어 가끼 

고 교육의 전문성을 규정한 것은 상당한 의 

미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냥 벌다른 의미 없이 규정된 것은 아니 

라고 봅니다.

헌법정신에 전문성, 중립성, 독자성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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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 일반행정에서 분류룔 시 켜서 

교육행정을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교육 

중에서도 또 교사의 전문성올 상당히 중시 

를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 교사의 사명, 

교사가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즉 전문 

직 할것 감으면 에톨 들어서 기술자라든가 

의사, 변호사, 법관, 이 렇 게 얘기롤 하는 메 

뭐 기술자 할 것 감으며는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보입니다.

옥은 의사，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죠.

혹은 법관도 역시 어면 질서를 파괴한 사 

람을 교정을 시켜주는 방법，뭐 이런 것인 

베 교사의 역할은 월씬 더 전문성올 요구하 

는 것 아니냐, 즉 사람을, 인간을 형성시킨 

다 ，사람올 바르게 만늘어 놓는다:

이것이 그야말호 법관이나 의사보다도 월 

씬 앞저가는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야 

말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직 

업 이 바 로 교 사 라 고 보겠 습니 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는 웬만하면 된다.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다，학생은.

물론 ，어느정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 

는 것이지, 하는 보통의 얘기들이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때, 좀 깊이 생 

각해 불베 정말 저도 제자를 길러 봤습니다

마는 어떻게 학생을, 정말 인간형성울 만 

드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때 

가장 전문성 이 요구되는 것이 ■교사가 아닌 

가 •

교사가 잘만 가르쳐 놓으며는 외사도 펼 

요없고, 법관도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

그렇게 볼때 교사가 가장 중요한 직업중 

에서도 가장 신성하고 전문성이, 고도의 전 

문성 이 요구되는 그런 직 업 이 교사가 아'̂ } 

냐 ­

이 렇게 볼때, 그래서 현 법까지도 이 런 규 

정을 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볼때 그 중요한 교사의 전문성을 

우리 교육행정 스스토가 무너뜨리는 이러한 

현실이 요사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교육행정은 교사의 전문성울 가장 앞서서 

보장율 해주고，또 이끌어 주고，물론 교사 

들의 전문성이 부족한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숫자도 많다보니까 제대로 참 언구한 교 

사가 회피하고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 

니다마는 그러한 현실을 보다 바람직한 현 

실로 바꿔놈는 그런 작용, 그런 힘 이 교육 

행정에서 우러나온다고 과야 될 혜 교욱행 

.정부터가 교사의 전문성율 가장 보호 해주 

고 키워주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올 저는 핑장히 피부로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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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일선,  옥은 교육청 레벨에서 볼때 이 

교사들 숫자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조건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차 

원 혹은 정치적인 오염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 고 ，참 교육은 백 년대계라고 하는 메 정 당 

표는 백년대계까지도 안가지 않습니까.

어 면 권불십 년 이 라고 해 서 십 년 이 넘 어 가 

면 정권도 바뀌고 정당도 바뀌는데 그러한 

정당 차원에 간섭을 받고 해서는 교육이 제 

대 로 교육으로서 사명 올 다 할 수 없 는 거 

아니 냐 .

교육은 적어도 의연 하 게 정당을 이끌어 

가고 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 

육이 되어야 할 탠 베 ，지금 헌재 론 그렇 지 

못 하 다 하는 생 각 어I 서 우리 교육청,  우 리 

다감은 교육가폭으로서 어떻게 하면 교사의 

전문성음 가장 보호해 주고 존중해 주느냐.

여기에 우리가 최대 힘을 기율여 줄 필요

가 있지 않느냐.

교 사 가 에 룔 들 어 서 제 대 로 대 우 를' 탕 지

못 하 고 교 권 을 인 정 받 지 못* 할 때 에 는 그 사

람이 기분이 나 4 서 정말로 학생들을 상대 

로해서 제대로 교육열을 발휘할 수 없는 그 

현상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는 최 대한 모든 힘을. 교사의

교 권 확 립 ,  교 사 의  존 증 ,  여 기 에  모 든  힘 을  

기 율 여  주 어 야  될 필 요 가  있지 않 느 냐  하 는  

것 을  역 설 을  하 면 서  우 리  다 갑 온  교 육 가 족  

끼 리  교 사 를  위 해 서  모 든  힘 을  보 태 주 자  하 

는  그 런  부 탁 말 씀 을  드 리 겠 습 니 다 .

이 상 입 니 다 .

〇 의 창 직 무 대 행  김 광 수  : 에 ， 감 사 합 니

다 .

다 음 에 는  장 충 호 위 원 님 .

〇 S 숭 호  위 원  ： 장 충 호 위 원 입 니 다 .

2 6 일 과 2 7 일 양 일 간 에  걸 쳐서 박 부 교 육 감  

을 위 시 해 서  국 장 님  , 실 • 과 장 님  모 두 들  고 

생 많이 하 셨 습 니 다 .

상 당히 피 로  하 시 겠 지 만 서 도 끝 으 로  제 가 

질 문 하 나  하 고  , 또 건 의 말 씀 을  드 리  고 자  

합니 다, • -

질 문 은  벅 지 학 교  라 해 서 등 급 음  줘 가지 고 

지 금  현 재  기 준 이  돼 서  있 는 데 ,  이 제 정 된  

것이 언 제  제 정 된  것 이 며 ， 또 그 것 이  중 간  

에 요 즘  말 하 자 면 시 대의 변? !  과 교 통  수 단 

의 발 달  이 런 걸 로  해서 변 경 이  개 정 됐 다 든  

지 ,  했 다 면  최 근 에  언 제  그 것 이  이 무 어  졌 

는 지  이 것 좀  알 고 싶 고 ,  첫 째  저회 단 양 감 은  

메 는  벅 지 학 교 로  지 정된 4 가 많이 있 습 니  

다 마 는 ,  그 러 나  어 면 곳 은  이 치 에  어 긋 나 서  

과 거 에  벅 지 이 지 만 서 도  오 늘 날 에 는  교 통 수  

단이 많이 발 달 해 가 지  고 서  과 거  에 벅 지 아 닌  

배 이 상 못 지  않 게  편리 한 곳 도  생 긴 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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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올 해 

주 시 고 ,  끝으로 건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온 

제가 두가지 질문서를 냈습니다마는,  어저 

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무식 

하고 공부를 딜한 점에서 그런 질문서를 내 

게 된 것입니다.

실제 일선 교육청에도 가서 물으니까 저 

에게 잘못 알켜 줬어요.

그래서 질문서를 내게 됐 는 데 ，내용을 듣 

고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될 수 있으며 는 농 

• 어촌 학교에 f  평을 유지할려고 많은 애 

롤 쓰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사람도 적거니와 또 잘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역시 사람이 많이 살고 하 

기 매문에 부자도 있고, 독지가도 흔하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우리 교육청 에산 밖이라 

도 그러한 독지가라든지 간접 투자하실 분 

들올 발견하시 며는 이 농 .  어은 학교에도 

좀 투자를 하도록 권유를 해서 간접 투자가 

이무어 지 도 록 ，그렇 게 힘써 주시 면 고맙겠 

습니다.

이 상 입니다.

〇 의 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는 좀 뭣합니 다 

마는,  저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 근무지 상주에 관해서 아까 답변율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군내에 거주하는 것은 

상주하는 거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말씀올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급적이며는 그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기 보다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외지라고 과집니다.

그것울 그렇게 좀 해주시고,  거기에 의해 

서 사맥을 짓고 있 는 데 ，그 사택이 앞으로 

는 전교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집니다.

지금은 그 연고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 

에 사택이 필요 없는 교장선생님도 있으리 

라고 봐 집 니 다 마 는 , . 전 부  지어준다고 볼적 

에 지금 현재 사택올 짓고 있는 것은 규모 

가 적어서 상당히 입주를 하지 않는 그런 

교장도 있는 것 감고, 불건울 느끼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감습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옴에 일반직이 인사담당울 하고 있 

다는 문제에 대해서 초등국장님으토부터 답 

변울 둘었습니다마는,  "타 시 • 도는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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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우리 도만이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율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년전부터 이것을 시행해 

오고 있었는메,  지금으로 과서는 계속해서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제 

가 들을적에는 일선 학교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있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읍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좀 외지 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옴에 교장 임기제에 외해서 4 년, 4 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건강이 나쁘다든가 

또는 부득이 피임율 하여야 할 그런 교장에 

한해서는 지금 명에되 직 제도가 일 반 교 사 

에 한해서는 명애 피 직 이 허 용이 되는 테 교 . 

장은 명애피직이 안되기 매문에 그건 좀 문 

제가 되 고 있는것 감습니 다.

아율러 서 건강이 나쁘다든가 조 건이 나쁜 

사람이 억지로 그런것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 각이 들 어 집 니 다 .

이런 것둘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아마 

지 금 당장에는 문 제가 안되 는 것 같은레 다 

음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치가 있지 않겠는 

가도 그 렇 게 생 각 이 둘 어 집 니 다 .

그 다음에 금년도 신규 교육대학 졸업생 

들이 38명 만이 신규 발령 이 났다고. 하는테

금년도 졸업생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수 

물 관계가 어 떻게 될 것 인지 , 이 것 이 좀 알 

고 싶고요.

그 다옴에 " 장기근속자가 옥전군에서 6명 

이 영동군으로 인사이 동이 됐다" 이런 얘기 

롤 하는데 그것은 초등국장님 말씀에 이러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했노라고 하는 답변 

을 들었습니다.

그러 나 이 게 장기근속이 라고 해서 위 에서 

차례로 물리게끔,  이렇게 끊는것이 참말로 

바람직한 것인지 어면 점 으 토 과 서 는 그 학 

교 군내 에 근무성 적 이라든가 사고가 있 는 

교사라든가 , 옛 날에 우리 들 이 불것 같으며 

는 근평이 나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 

는 그런 교사를 벅지로 보내고 또는 오지로 

보내고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 

다 •

오 히 려 경각 심 을 주기 위해 서 이러한 선 

생들울 타지로 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 

는 생 각이 들어 집 니 다 .

그 다음에 운동선수 선발 관계인데 박 병해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 년체.전이 금 년도 6월 12일부 터 16알까 

지 대구 • 광주 . 경기도 등지에서 실시가 된 

다고 하는 레 어 제 제가 질 문 한 요지 는 두 엇 

이냐 할 것 감으면 구기종목 감은 단체선수 

가 필요한 것 이 런것이 사실상 조그만 학교 

에서는 안되고 큰 학교에서 한팀 이렇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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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되는 베 이게 뭐 솔직한 얘기가 도간 에 

경쟁이 되고 이래서 우수한 선수를 발골하 

여야 할 뜻도 있는 것 아닌가 봐 져서 그 학 

교말고 이웃 학교에 우수한 선수가 있다고 

할 적에 그 선수도 발골할 용의는 없는가, 

그냥 그 한 학교에 있는 선수둘만 가지고 

이렇게 하 는 건 가 ，그것을 좀 더 말씀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관리국장님，통학버스 운영 

실태에 관해서 지금 통 • 폐합을 하고 있는 

것이 좋았노라고, 조그만 학교에서 학생둘 

수업하는 것 하고, 또는 그 학생둘을 큰 학 

교로 통학 할 적에 그 수업 관계라든가 여 

러가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울 들었습니 

다.

그런데 이제 버스 운영에 관해서 문제가 

되는께 앞으로는 이렇게 내다볼것 감으며는 

버스가 지 금은 48대 인레 앞으토는 더 많아 

지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이 교통사고가 그 동안에 한 건도 없었는 

지 , 가장 문 제 가 되 는 것 이 교류사고 입 니 다 .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는 그러한 나라로 돼 있는데, 이것올 

참 심 사숙고하 여 잘 운 영 을 해 야 할 그 러 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과집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선생 그 문제좀 말씀 드릴까 합니 

다.

마침 옥전 안내중학교에 있다가 요번에 

부강공고로 온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롭니다마는, 이 선생님이 전보 

발령 받고서 옥천서는 상당한 하제가 됐습 

니다.

교장선생님이 밤에 마음놓고 잠올 못자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을 자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증요합 

니다.

언고지, 지금에 와서는 인사이 동을 언고 

지 중심으토 이렇게 인사이동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이 내신하지도 않았 

는메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런 다론 학교로 

가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본인은 도저 

히 뜰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에 이 강경식선생과 감온 이 러한 불 

평 을 하고 있 는 선생 이 사 실 상은 인 사 이 동 

이 될 때 마다 , 비 단 이 사 람온 고충 신 청올 

내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신문에 내고해서 

문 제 가 되고 해서 문 제 가 됐습니다 마 는 ，그 

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선생이 비단 그 강 

선생 하나 뿐 만은 아니라고 과집니다. 

모쪼록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좀 철1
저하고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와 감이 두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혜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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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는 기타 선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1〇분간 정회를 선

생님들올 연고지 우선해서 인사를 하고 있 포하겠습니다.

는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이 ( 의사봉 3타)

런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 (15시 38분)

가 봐집니다. (15시 49분)

일반 교사중에서도 본인은 내신을 안했는 ᄋ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그러면 속개

테 또 갑자기 인사 이동이 된 경우도 있고, 를 선포합니다.

또 어면 분은 청주로 내신을 했는레 옥천이 ( 의사봉 3타)

나 영동으로 멸어진 경우도 있으리라고 봐 보충질문에 의해서 관계관님 나와서 답변

집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개인의 사정읍 충분히 잘 인사 보충질문이기 매문에 요지만 간단하게 말

당국에서는 충분히 고려도 하고, 개인의 실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과가면서 하리라고 과집니다마는 그래 (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도 더 이것을 살펴 줘야지만이 되지 않겠는 〇 초등13 육 국장 봉 영장 : 초등교육국 장

가 봐집니다. 통 영 창입 니 다.

자 기 생 활 기 반 이 안 정 이 돼 야 지 교 육 도 김 광수부의 장님 께 서 보충질 의하신 내용 에

마음놓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봐져서 이 대 한 답 번 을 율 리겠 슴 니 다 .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 첫 째 ， 교 장 임 기 제 시 행 에 따 라 서 명 에 되

치겠습니다. 직 제 가 없어 졌 습 니 다 .

그러저며는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이 에 따 라 서 " 건강이나 기타 근무할 수

다 끝난 것 감습니다. 없는 테도 불구하고 무리한 근무 룰 해서 교

관계기관에서는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 육 에 막대 한 지 장을 초 래 하는 사테가 없지

는 것이 좋 을 까 요 그 대로 계속해서 답 번 울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 올 드리겠 습

하 실 수 가 있 습니 까 ? 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상호험의중) 명에되직자가 없기 때문에 저의들은 의원

한 10분간 정회틀 해드릴까요 ? 면직 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〇 부 .73 육 강 박 동 기 : 에 ，그 렇 게 하 죠 . 금닌에 의원면직시킨 사래말씀을 드리겠

公 의 장 직무대행 김광수 : 에, •그러면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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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산 칠성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의원면 

직을 시컸고,  중등도 미 원중학교 교장선생 

님이 의원면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실기교사 임용 관계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대학 졸업자가 본도에 응시해 

서 합격한 인원이 78명입니다.

이중에 오늘 현재 임용된 사람이 38명이 

있습니다.  .

나머지 인원이 40명인데, 이 40명은 9월 

1일자 8월 말로 정 년되직 하는 교 장 , 교감 , 교 

사 포함해서 29명 이 있고, 명 에되직 2 명을 

에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의 원 면 직 ，또는 사망에 

의해서 여덟 사람을 보며는 9월 1일자에 전 

원이 임명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옴에 세번째,  옥천군내에 장기근무 

한 선생님들이 정원 초과가 되기 때문에 영 

동으로 6명을 강제 전보시킨 테 대한 말씀 

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강제로 전보시키기 전에 본인둘이 옥 

천 관내에서 타 군으로 자진해서 전보희망 

자가 있으면 참말로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 

까.

불행히도 타 시 • 근 으 로  가고자 하는 선 

생님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도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올 적용, 강제로 

전보 시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래가 있을 매에는 

회망자가 있도록 유도도 해보고, 근평 이나 

다른 문제로 해서 장기근속자를 제외한 나 

대한 선생님을 전보하는 방법은 언구 •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렀습니다.

O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

다.

다옴 답번해 주십시요.

( 증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〇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증등교육국장

나세응 입니다.

보충질문에 있 어서 김광수부의장님 께서 

질의하신 "운동선수 선발에서 이웃학교와 

합쳐서 온선시키는 방법이 어떻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년체전 출전자격은 대외일로부터 1년 

3개월전에 전입하도록 되어야 하고, 국민학 

교로 말씀 드리면 3-4학년에 전입이 되어야 

하고,  또 개인경기는 7개 종목으로서 육상 

수영,  복싱,  레스링, 역도, 태 권 도 ，싸이콜 거기 

는 관게가 없습니다.

온선경기는 매니스나 정구등 해서 12개 종 

목인데 거기도 관개가 없고요.

다만,  단체 경기인 단일경기 축구, 야구, 농 

구 ，배 구 ，핸드볼, 럭비,하키는 단일학교에서 

만이 선수를 양성할 수 있게 되 어 있기 때 

문 에 이 웃학교 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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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규정상.

그렇 게 말씀올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김 사수 위원님께서 학원에 재 

학생 수강 단속 여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 셨 는 테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 

가지로 1 년 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5 개월 

만 수강을 허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 • 근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적곡적으로 협력올 해 

서 일 체 재학생들에 대한 학기 재학도중에 

는 수강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절저히 하겠 

습니다.

그 다음에 박 병해 위원님께서 추가 질분 하 

신 컴퓨 터 지 도 관계 에 대해 서 내실있는 방 

안으로서 지금 현재에 저 회 듬 각 시 • 근 교 

육 청에는 컴퓨터를 담당할 수 있는 파견 교 

사를 가 저 • 근에  한분씩 배치 를 하고 있습 

니다.

그 선생님이 그 시 • 근에 대한 씬타로써 

컴퓨터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 

받침을 해주고 있고, 현재 컴퓨터에 대한 

전문직을 각 시 • 군  교육청에 한명 씩 전문 

직을 배히하도록 증원 요청을 지금 하고 있 

고 ，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초 • 증  • 고  지정을 해서 좀 환성 화를 기 하 

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으로 대두된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인상도 깊어 

지고 본인이 언수롤 받고와서도 꾸준히 컴

퓨터에 광증이 걸리다시피 컴퓨터를 친구삼 

아 서 매달려야 만이 이게 발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적곡적으로 지도 하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국민정신교육,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단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 

는거 나 또는 교사 연수 에 있 어 서는 프로테 

이지가 10포 내지 20« 책정이 돼서 강의를 

하도록 되 어 있기 메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는 수 련장 , 야 영 장 에 서 실 시 하는 레 있 어 

서도 다시 연구 . 검토를 해서 이것도 도덕 

성 교육에 프로테이지를 가산을 해서 강의 

시 간에 넣 토록 적극 노 력을 하겠 w  니 다 .

그 다음에 1인 1운동 안개 권장은 이것은 

참 종•은 말씀이십니다.

저 의 돌 이 증 간 체 조 시 간 이 나 방과후 나 학 

생 듈 예 게 원 가 한가지는 초 • 중 • 고  12년동 

안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시 기 에 있 어서 참 말로는 이 렇게 되 어 있 

지만 학교에서 사실상 중간체조에서도 곤봉 

놀이를 한다든지 또는 졸남기를 한다든지 

이 런것을 하고 있는 학교는 얼심 히 하고 있 

습니다마는 개중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



다.

그 다음에는 권헉풍위원님께서 수학능력 

평가에 대한 탈교과서적, 통합교과, 초학년 

적인 그 언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 

습 니 다 .

"탈 교 과 서 적 "이 라 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입 

시제도에 있어서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골 

자 하나도 를리지 않게끔 이렇게 문제를 냈 

었습니다. .

그 런 레 지 금 " 탈교과서 적 " 이 라고 하는 

말은 그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를 내지 않고 

교과서 밖에 것이나 또는 교과서의 내용과 

달리 출체를 한■다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 

에 "통합 교과적"이라고 하는 말은 전 교과 

에서 에를 들어서 언어능력을 레스 트 한' 다 

고 할 것 갑으며는 국어만 해당하는게 아니 

라 작문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음악도 들어 

가 고 ，미술도 들 어 가 고 ，사회도 들 어 가 고 ， 

과학도 들어가고, 도덕도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 그런 전 교과에서 언어능력이나 수리 

람구 능력율 레스트 한 다 ，이렇게 출제한다 

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초학년적" 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3학년에서 배운 교과가 70«， 2학년에서

20*, 1학년에서 배운 교과가 1〇« 이렇게 프 

로 메이지 가 책정이 돼 있어서 그 범위 내에 

서 출제를 하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

니 다 마 는 ，"초히•년적 "이 라고 하는 것은 그 

러한 비율이 없이 1학년, 2학년, 3학년 그 

과정 전체를 묶어서 임의토 언 어수용，탐구 

능덕, 외국어능력으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서적 도덕성 또 행동평가도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의한 문제출제가 되 

리 라고 이 렇 게 봅니 다.

참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만, 실제 언구원 

에서 이 문제를 만드는메 있 어 서는 참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시도하여 연구사님들 

이 고생올 많이 하고 계십 니 다마는 , 또 더 

많은 것올 언구를 해서 저회들 도에서 처음 

으로 시행하니 만큼 참 부끄럽지 않 고 ，훌 

름하다고 하는 평을 받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언구원하고 협력해서 추진을 해 나 

가겠습니다.

이 상으로서 제 답변말씀 올 렸습니 다.

〇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애, 수고하셨

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ᄋ •관리국장 김근학 : 보충질문에 대한

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번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장충호위원님께서 "도서 벅지학교의 등급 

지정온 언제 됐으며, 최근 조정은 언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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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 기 에  대 한  답 변 말 씀  드 리 며 는  도 서 벅 지  

에 의 무 교 육  지 원 을  위 해 서  정 부 입 법 으 로  

도 서  • 벅 지 교 육 진 흥  법 제정 이 1 9 2 7 년 도 에  

됐 습 니 다 .

그 당시 처 음 으 로  도 서 벅  지 학 교  에 등 급  

처 정  이 된 바 있 습 니 다 .

그  후 에  1981 넌 과  1990 년 말 에  2 회 에  걸 

쳐 서 개 정 이 돼 서 등 급  이 조 정 돼 왔 습  니 다 .

〇" M 은 조 정 하 는 기 준 온 내 무 부 하 고 총 무 

처 교 옥 부  이 3 개 부 처 에 서  협 의 를  거 쳐 서  

현 치 를  직 접  방 문 해  서 거 기 체 크 리 스 트 를 

가 쳐 와 서 점 수 화 시 킵 니 다 .

대 字- 기 큰 名- 보 며 는 , 그 도 로  에 서 의 도 보 

거 리 가 얼 마 나 되 는 가 .

또 인 근  학 교 는  어 떻 게  돼 있 는 가 .

또 버 스 운 행  외 수 는  몇 번 이 되 는 가 .

또 산 지  면 적 의  비 율 은  어 면 가 .

. 또 근 청 소 제 지 와 의  거 리 라 든  지 , 전 화 보  

금 비 율 이 라 든 지  하 는  것 을  체 크 리 스 트 로  • 

해 서  이 것 을  점 수 화  시 켜 서  3 개 부 처  합 동 으  

로 조 정 을  하 고  또 법 으 로  지 정 을  하 고  있 

습 니 다 .

] -  렇 .게 하 고 있 습 니 다 마 는 ， 급 격 한 교 통 

통 신 의  발 달 로  인 해 사  당시 지 정 한  상 황 과  

현 재  상 항 은  수 시 로  달 라 지 는  걸 로  생 각 이  

됩 니 다 .

이 문 제 는  아 마  3 개 부 처 가  합 동 오 로  가 까

운 시 일 내 에  등 급  조 정 을  하지 않 을 까  이 렇 

게 생 각 이  됩 니 다 .

이 상  장 위 원 님  말 씀 에  대 해서 답 변 을  드 

렸 습 니 다 .

그 리 고  김 광 수 부 의 장 님 께 서  추 가 로  질의 

하 신  학 교  통 • 께 함 에  따 른  버 스 운 영 상 에  

교 통 사 고 가  없 었 느 냐  하 시 는  말 씀 이  있 었 고  

앞 으 로  교 통 사 고  없 도 록  철 저 히  예 방 에  주 

력 을  했 으 면  좋 겠 다 는  밀' 씀을 하 셨 습 니 다 .

현 재 까 지  다 행 스 럽 게 도  교 통 사 고 는  한 건 

도 없 었 습 니 다 .

앞 으 로 도  운 전 자 나  승 차 하 는  학 생  듬 에 게  

철 저 한  안 전 운 행 과  안 전 지 도 를  실 시 해 가 지  

고 교 봉 사 고 에 방 에  주 력  토 록  하 겠 습 니 다 .

그 리  고 김 광 수 부  의 장 님  께 서 는  그 " 각 급 학  

교 에  사 택 이  전 부  보 급 되 도 록  하 고 ,  또 규 

모 륜  科 대  해 줬 으 면  좋 겠 다 " 는  말 씀 이  계셨 

습 니 다 .

저 희 듈  도 관 내  에 서  청 주 • 충 주  ‘ 제 천 시  

지 역 과  청 원 근  일 부  지 역 을  제 외 한  각급. 학 

교 에  사 택 은  나 름 대 로  전 부  마 련 이  돼 있 습  

니 다 .  ,

에 산 이  허 용 하 며 는  허 용 하 는  범 위 내 에 서  

시 지 역  에도 사 택  보급 올 확 대 하 는  것 을  검 

토 토 록  하 겠 습 니 다 .

그 리 고  규 모  확 대  에 있 어 서 는  저 회 들  교 

육 재 정 이  열 악 한  관 계 상  교 욱 부 에 서  내 시 하  

고 있 는  기 준 은  유 감 스 럽 게 도  천 7 백 만 원  뿐



이 되 지  않 고  있 습 니 다 .

그 러 나  저 회 들  본 도 에 서 는  여 기 에  약 간  

좀 보 매 서  2 천 3 백 만 원 율  이 렇 게  사 택 동 당  

기 준 액 을  확 대 하 고  있 습 니  다 .

그 리 고  우 리  도 교 육 청 에 서 는  이 렇 게  하 고  

있 습 니 다 마 는 ,  교 육 청 별 로  자 체  재 원 이  허 

용 한  교 육 청 에 서 는  지 역 교 육 청 에 서  에 산 올  

더 좀  보 태 가 지 고  규 모 를  확 대 하 고  있 는  실 

정 입 니 다 .

그 리 고  제 가  한 가 지  더 사 택 과  관 련 해 서  

한 가 지  말 씀 을  드 리 겠 습 니 다 .

영 동  고 등 학 교 에 서 는  사 택  올 처 음  지 으 려  

고 하 다 가  아 파 트 를  사 겠 다 ,  아 파 트 를  사 는  

데 에 산 을  전 용 을  해 달 라 .

그 리 고  아 파 트 를  사 려 고  하 며 는  에 산 을  

더 보 태 야  될 탠 데  어 떻 게  하 시 겠 느 냐  하 고  

교 장 선 생 남 하 고  협 의 를  했 더 니  교 장 선 생  님 

말 씀 이  동 창 회 에 서  협 조 를  얻 겠 다 .

이 왕 사 택 을 마 련 하 는  데 그 교 육  청 에 산 

이 어 렵 다 고  하 며 는  동 창 회  협 조 를  얻 어 서  

규 모 라 도  좀 확 대 해 야  하 겠 다  해서 저 희 들  

이 에 산 을  2 천 3 백 만 원 만  지 원 을  했 습 니 다 마  

는 ,  그 영 동 고 등 학 교  동 창 의 에 서  전 3 백 만 원  

올 지 원 을  해 서 규 모 를  한 2 0 여평 짜 리  아 파  

트 로  이 렇 게  구 입 한  사 래 가  있 습 니 다 .

참 고 로  말 씀 올  드 립 니 다 .

이 상  관 리 국  소 관  사 항 에  대 한  보 충 질 문  

에 대 한  답 변 말 씀 을  마 치 겠 습 니 다 .

〇 의 장 직 무 대 행  김 광 수  : 수 고 하 섰 습 니

다 .

( 부 교 옥 감  발 언 대 로  나 음 )  .

〇 부 교 육 감  박 동 기  : 부 교 육 감  박 동 기

입 니 다 .

김 광 수 부 의 장 님 께 서  추 가 로  질 문 하 신  " 각  

시 • 군 교 육 청 에  일 반 직  인 사 담 당 자 를  배치 

하 므 로 써  여 러 가 지  문 제 점 이  야 기 되 고  있 

다 "  라 고  하 는  이 런 말 씀  .

사 실  일 반 직 을  배 치 한  것 은  전 유 성 종  

교 육 감 님 께 서  전 국 적 으 로  처음 특 색 있 게  시 

도 하 는  하 나 의  방 침 인  걸 로  알 고  있 습 니 다 .

이 것 은  바 로  아 시 다 시 피  지 역 교 육 청 에  전 

문 직  수 가  적 고 ,  또 업 무 가  상 당 히  폭 주 되  

고 전 • 문 성 을  제 고 할  이 런  시 간 여 유 가  별로 

없기 때 문 에  이 를  돕 기  위 해 서  인 사 보 조 자  

로 서  배 치 한  걸 로  이 렇 게  알 고  있 습 니 다 .

그 러 나  일 부  지 억  에 서 는  일 반 직  이 흡 사  

인 사 를  전 담 하 는  것 처 림  이 런 오 해 를  하 고  

착 각 을  하 는  이 런 것 도  간 옥  있 는  것 감 습 니  

다 .

그 래 서  그 런  문 제 점 을  일 부  교 육 청 에 서  

얘 기 가  오 고 가 고  하 는  이 런  사 례 도  없 장 아  

있 던 걸 로  알 고  있 습 니 다 .

그 래 서  사 실 이  그 게  아 니 다  하 는  것 율  여 

러 위 원 님 께  말 씀 을  드 리 고 ,  앞 으 로  초 등  •

증 등  계의 상 • 하 에  재 치 를  해서 순 수 하 게  

인 사 보 조  하 는 테  역 할 분 담 올  할 수 있 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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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력 하 게  조 치 를  하 겠 습 니 다 . 개 넘 을  가 지 고  이 거  국 어  ♦ 한 문 만  된 다 라 고

그 리 고  배 치 된  인 원 온  6 급 이  하 나 고 ， 기 하 는  이 런  관 념 을  버 리 기  위 해 서  국 어 는  물

능 직  하 나 ,  두 명 으 로  되 어  있 습 니 다 . 론 이 지 마 는  사 회 ♦ 과 학 * 실 과 • 음 악 . 미 술

그 래 서  우 리 가  배 치 되 므 로 씨  우 리  장 학 직 전 교 과 에  의 해 서  언 어 가  다 내 포 가  되 어

전 문 직  에 대 한 업 두  경 감 에  상 당 히  도 움 을 있 습 니 다 .

받 았 다 고  하 는  이 런  장 점 도  많이 있 다 고  하 말 을  하 므 로 써  읽 을  수 가  있 고 ,  륨 으 로 써

는 것 올  말 씀 올  드 립 니 다 . 쓸 수 가  있기 때 문 에  그 것 이  전 교 과 를  다

그 리 고  아 까  수 학 능 력  고 사  문 제 에  대 해 해 야  되 게  됩 니 다 .

서 여 러위 원 님 들 께 서  많 은  공 금 증 올  가 지 섰 그 래 서  우 리  언 구 원 에 는  작 년 에  이 걸  개

고  또 우 리  중 등 국 장 께 서  소 상 하 게  말 씀 을 발 하 기  위 한  연 구 위 원 을  6 0 명 위 촉 을  해서

드 렸 기  때 문 에  입 시 제 도 를  개 선 한 다 고  하 는 시 도  해 봤 습 니 다 .

것 은  상 당 히  어 렵 습 니 다 . 그 리 고  금 년 도 에 도  그 연 구 위 원 을  위 촉

그 러 나  언 젠 가 는  이 런  곤 욕 올  한 번  치 러 해 서 출 제 돌 하 고 있 습 니 다 •

야 만 이  하 기  때 문 에  다시 말 씀 을  드 려 서 그 래서 탈 교 과 이  기 배 문 에  교 과 서  내 용

' 94 학 년 도 에  대 학 학 력  고 4 가 개 선 이  되 는 그 대 로 나 는  게 아니 기 i대 문 에 그 교 과 서 룔

이 런 맥 락 을  해서 중 학 교 에  적 용 된 다 고  하 역시 과 정 을  정 상 적 으 로  이 수 하 며 는  그 지

는 거 부 연 해 서 말 씀  율 드 리 고 ， 그 래 서 200 식 율  가 지 고  포 괄 적 으 로  다 평 가 문 제 를  해

점 만 점 에  2 0 점 은  체 력 검 사 고  180점 을  기 준 결 할 수 있 는  이 러 한  능 력 을  기 른 다 는  메

으 로 해 서 언 어 영 역 에 8 0 점 을 배 점 을 하 고 초 점 - ! '  맞 혔 다 고  하 는  것 을  다시 부 연 에 서

수 리 에  얘 점 ,  탐 구 영 역 에  5 0 점 ,  영 어 에  25 발 씀 을  드 립 니 다 .

점 180점 으 로  배 점 을  했 습 니 다 . 그 리 고  또 부 의 장 님 께 서  강 경 식  선생 말 씀

수 리 하 고  영 어 에  배 점 올  적 게  한 그 뜻 은 이 계 셨 는 께  잠 깐  해 명 을  해 드 리 겠 습 니 다 .

여 러 위 원 님 들 께 서 항시 노 파 심  에 서 걱 정 하 물 론  연 고 지 로  배 치 하 는  걸 원 칙 으 로  하

고 게 신  그 내 용 이  영 • 수 학 원 이 라 고  하 는 고 있 습 니 다 .

또 는  영 • 수 에  너 무  지 나 치 게  치 중 하 는  이 불 리 하 게  인 사 됐 다 라 고  하 는  사 항 은  금 년

런 경 향 을  막기 위 해 서  이 배 점 을  줄 었 다 고 도 에 는  없 는 걸 로  이 렇 게  알 고  있 습 니 다 .

하 는  것 을 말 씀 을  드 리  고 ， 또 언 어 영 역 이 나 이 강 선 생 의  경 우 에 는  저 회 들 이  화 • 공 과 를

수 리  탐 구  영억 이 비 단 언 어 라 고  하 는  용 어 설 치 한  학 교 가  세 학 교 가  있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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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공고,  보온농공고,  단양공고 이 세군 

께에 화공과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중학 

교 인문고등학교에 하공과가 배치되어 있는 

수가 몇명 안됩니다.

그런께 화공과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 

에 중학교에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그 공고 

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배치된 사람중 한 사람이 바로 강경식 

선생님이십니다.

그 분만 한 것이 아니라, 단양공고에도 

단양에서 발탁율 해서 단양공고에다 배치를 

했고, 보은농공고는 보덕중학교에서 그러한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탁해서 보온농공 

고에다 배치를 했고, 또 이 강선생님온 옥 

천 안내중학교에 개신 분인데 부강공고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인사는 불리한 인사라고는 저의들이 

생각하지를 않고, 또 수급 조절상 도리가 

없기 때문에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 

로서는 영전입니다，발탁올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자기 의사대로 발령이 안났 

다라고 하는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고충심 

사위원회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고충심사위원외를 할 때에 본인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얘기가 됐고, 또 본 

인도 공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갔다고 하는 

것올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〇 의 장 직 무 대 행  김 1 수 :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〇 권 역 풍  위 현  : 제 가  조 금  더 질 문 좀

해 도  될 까 요 .  ?

〇 의 장 직 무 대 행  김 광 수  : 아니 글 쎄 요 .

지 금 까 지  질 문 을  하 고 ， 보 충 질 문 에  답 번  

울 해 주 셨 습 니 다 .

보 편 적 으 로  대 체 적 으 로  원 만 한  질 문 에  원 

만 한  답 변 이  되 셨 으 리 라 고  과 집 니 다 .

그 런 테  만 부 득 이  꼭 " 이 런  에 기 는  꼭 해 

야 되 겠 다 "  추 가  질 문 이 라 고  할 까 요 ,  또 이 

런 말 씀 을  꼭 드 려 야  겠 다 라 고  하 는  그 런  

위 원 님 이  계 신 다 며 는  말 씀 해  주 시 기  바 람 니  

다 .

말 씀  계 세 요  ?

ᄋ 권 역 풍  위 권  : 말 씀 드 려 도  될 까 요 .

〇 의 장 직 무 대 행  김 광 수  : 에 .

o 권 역 풍  위 원  : 죄 송 합 니 다 .

수 학 능 력  평 가 가  상 당 히  중 요 한  것 이 기  

때 문 에  자 꾸  참 말 씀 이  되 는 데 ,  수 차 에  걸 

친 답 변 을  들 어 서  듣 기 전 에 도  제 가  취 지 라  

든 지  내 용 을  몰 라 서  묻 는 것 이  아 닙 니 다 .

충 분 히  이 해 를  하 고  있 습 니 다 마 는  이 것 이  

뭐 가  문 제 냐 ,  현 장 에 서  상 당 히  이 것 을  월 까  

두 려 워  한 다 고  할 까 ,  처 음  실 시  해 보 는  것 

이기 때 문 에  핑 장 히  든 란 올  갖 고  있 는 걸 로  

알 고  있 습 니 다 .

그  왜 그 러 냐  하 며 는  즉 ,  입 시 제 도 가  그 렇

1 0 9  -



게 바뀌며 는 학교에서 평상시 시험도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아 

가게 되 는 데 ，그러면 즉 시 험 방 법 입 시 제 도 

방법은 통합식, 탈교과식, 초교과식 이렇게 

하는 께 과연 현장에서 그렇 게 할 수 있는 

준비 태도가 되어 있느냐.

즉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교 

과 즉 사회하면 국사 . 도덕 . 일반사회 이 것 

이 종합교과로서 교재가 아직 나와있지 않 

온걸로 제가 알고 있 고 ，과학 • 생물 . 물리 

지 학 이 형 식 적 인 통 합은 돼 있 습니 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 계 않고, 물론 그렇게 교재 

는 안돼 있습니 다마는 수업 내용에 있 어서 

수업 할 때 통합식으로 물론 할 수도 있는 

걸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도 그러한 

준■비가 되서 있 지 않은 상대에 서 종 전 처 럼 

그러 한 분과식 시 험 을 현장에서는 하면서 

입 시 제 도 는 통 합 식으로 한다 할매 여 기 에 서 

은란 이 오 는 게 아 니냐 그것이 문 제 이 고 ，또 

아까도 초 혁* vi 적 이라고 하는 것 이 무슨 1 학 

년에서 몇 !“  2학년 몇 3학년 ^  %, 뭐
V
그 것 을 단순 히 그 런 뜻 이 라기 보 다는 좀 더 

종 깊이 영재교육 차원에서 월반도 시킬 수 

있고, 록온 부족한 학생은 낙제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대학에서 학점 취득하는 방법 

으로다 그렇 게 할때 비로소 의미가，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의문이 그렇게 두가 지가 납 

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흡족한 답 

，변이 라고 생 각이 안돼 서 다시 드리 게 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과 항상 연결시켜 불 때 현장에는 그 

런 준비가 안된 상태인 메 그냥 입시만 그렇 

게 하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 

문스럽 습니다.

〇 의 장직 무대 행 김 광수 : 권위원님 어

떻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ᄋ 권 역 풍  위 fd • 물 론 입 니 다 .

〇 의 장  직 무 대 행 김 광 수  : 에.

〇 권 역 풍  위 원 • 잠•낀: 좀 들 었 으 면 .  그

런 준 비 가 산 되 어 있 는 것 인 가 .

〇 의 장 71 무 대 행 김 광 수  : 그 러 며 는  답

변 을  좀 해 주 시 기  바 람 니 다 .

( 승  등 교  육 국  장 발 언 대 로 나 옴 )

〇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권혁풍위원님

께서 또 추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서 답 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1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현재 수학능 

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이렇게 어 

렵 게 생 각을 하지 않 도 록 ，이 렇 게 홍보가 

돼 있습니다.

즉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며는 그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 없는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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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서  즉 말 하 자 면  전 인 교 육  차 원 에 서  

현 재  교 육 과 정 을  무 시 하 고  이 무 어  지 고  있 

기. 때 문 에  현 재  중 학 교 에 서  13가 지  과 목 이  

정 상 적 으 로 만  이 무 어  진 다 고  하 며 는  수 학 능  

력 테 스 트 에 는  큰 문 제 가  없 는 걸 로  저 회 들  

온 보 고  있 고 ,  또 그 렇 게  될 걸 로  보 고  있 

습 니 다 .

그 래 서 적 어 도 금 년 도 의  문 제 를  어 떻 게 

내 느 냐  하 는  것 이 처 희  들 의  고 심 입  니 다 .

그 래 서  그 것 만  해 결 이  돼 서  앞 으 토  계 속  

이 무 어 져 서 2 - 3  년 만 이 것 이 정 착이 된 다 고  

하 며 는  증 학 교 의  교 육 과 정 은  정 상 화  되 리 라  

고 이 렇 게  보 고 ， 그 다 음 에  지 금  중 학 교 ，에 

는 월 반 제 나  또 는  낙 제 제 도 를  할 수 가  없 습  

니 다 .

의 두 교 4 차 원 에 서  낙 제 를  시 킬  수 는  없 는  

실 정 이 고 ,  또 학 교  내 에 서  월 반 을  시 킨 1다든 

지 했 을  적 에  모 학 가 가  하 신  말 씀 普  제 가  

기 억 이  납 니 다 마 는  " 고 등 학 교 며 !  월 반 하 고  

보 니  까 나 중  에 성 인 이 돼 서 상 당 히  기 초 학 

력이 멸 어 지 더 라  " 이 런  얘 기 를  들 어 서  월 

반 이 라 고  하 는  것 은  그 렇 게  썩 좋 은 것 만 은  

아 니 다  이 런  것 도  본 적 이  있 고 해 서  제 생 

각 도  적 어 도  중 학 교  과 정 에 서 는  정 상 적 으 로  

기 초 학 력 만  받 아 주 면  그 것 을  이 용 해 서  응 용  

력 • 사 고 력  • 추 리  력 이 런 것 올  기 르 는  것 이 

아 닌 가  이렇 게 생 각이 되 어 서  그 렇 게  답 변  

말 씀 올  올 립 니 다 .

〇 권역풍 위원 ：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 

기말 시험같은 것 볼 때 에 는  어면 종전 그 

대로가 유지될 것 감습니까 ?.

〇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러니까 학

교에서는 과목별로 돼냐지요 ?

ᄋ 권역묻 위현 : 또 이 건 또 . _____

ᄋ 중등교육국장 나세융 : 그래야 평가

.가 나 오 죠 .

〇 권역풍 위원 : 그게 어려율 것 갑습

니다.

ᄋ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에볼 들어서 아까 부감님께서 말 

씀•하신 대로 "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 어 세가 

지만율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 

래서 그게 통합교과라고 하는 것이 전 교과 

에서 거기에 관런된 문제를 출제한다 이런 

런 뜻입니다.

ᄋ 김용복 위원 : 키포인트는 이런 문제

구성인 것 감아요.

ᄋ 중등교육 국 〇 나세 웅 : 그 렇 죠 .

그게 구성문제죠.

〇 김용복 위원 ：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 

냐, 이게 제일 문제인거 감아요.

신 중 등 교육 국 장 나세웅 : 현 재 학교에

는 헌•재대로' 과목별로 지도를 해나가야죠. .  

기본 능력을.

ᄋ 권역풍 위원 : 지금 대학입시를 준비

해서 지금 수학능'력 평가를 바꾸붓이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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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시재도롤 바꾸면 학교 현장에서도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따라가게 될 것 감습니다. 에, 질문이 없으시며는 이것으로서 집행

따라갈 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없이 따라 기관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올

간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그것입니다. ( 의사봉 3타)

〇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물론 그런데 장시간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변올 해주시느라고 수고둘 많으셨습니다.

정 상적 인 교육과정 만 운 영 하도록 하자 이겁 질문 • 답변 이 과정 에서 나온 이 문 제점

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기관에서 더 보완하고 개

그리고 준 비 를 ，고등학교 입시 준비라는 선해서 앞으로 이것이 보다도 더 유익한 교

것을.......... 육행정의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이 렇

ᄋ 의장직무대행 김광수 : 에, 국장님, 게 해주시 기 바람니다 .

〇 중등교육국장 나세용 : 과정을 없애 이를 간 질문하시고 답 번 하 시느라고 대단

자 이겁니다. 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ᄋ 와장직무대행 김광수 : 국장님 잘 알 그리고 28일, 29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고

았습니다. 30 일 은 11 시 에 다시 개 의 토록 하 겠 습 니 다 .

〇 중등교육국장 나세 웅 : 에. 아율 허 ，내일은 직속기관 방문 계 획 이 있

〇 의 S 직무대행 김광수 : 새로 도입 되 으니 참고 해 주 시 기 바 람니 다.

는 그러한 과제이기 배문에 보다도 더 심사 이상으로 제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숙고해 서 연구해 서 해주시 기 바람니다 . 외 저12차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〇 중 능 교육국 〇 나세 웅 : 에 ，감사함 니 수고하셨습니다.

다. ( 의사붕 3타)

〇 의 장직 무대행 김 •광수 : 애, 다론위 원 (16시 25분 산의 )

들 질문이 계십니까 ?

〇 t  석위권수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 광 수 ， 위원 이상일, 이 재 의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헉풍,  장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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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줄석공무권 : n  명

부교육감 박 동 기 ，초등교육국•장 몸■영창， 증능교육국'장 나 세 응 ，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택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증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대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 시 설과장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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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과! 3 호

본 의  의 외 의 륵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년 31 30̂  (|1^) 11시 22분 

의 사 i  정(제8획 상시회 제3차 본회의) •
i . 의안의결

가. 충 청북도교육위 원회 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 원의 정수등에관한조 래( 안)

나 . 충청 북도교육비특벌외 게소관공유재 산관 리조레중 개정조 례( 안)

다. '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북 별회게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및 처분( 안)

부의 된 안건 "

1 .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조러1 ( 안}

2. 충청북도교육비 특 별외 계소관공유 재산관리 조 례중개 정조 레( 안)

3. '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및 처분( 안)

( 1 1 시 22분 개 의 ) 하 시 는  절 차 가  되 겠 습 니 다 .

〇 의 장  김 영 세  : 좌 석 을  정 돈 하 여  주시 참 고 로  이 상 일 위 원 님 이  오 늘  볼 참 계 를  내시

기 바 랍 니 다 . 고 참 석 을  못 하 셨 습 니 다 .

성 원 이  되 었 으 므 로  저18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이 상 입 니 다 .

원회 임 시 회  제 3차 본 회 의 를  개 의 합 니 다 . (11시 24분 )

( 의 사 봉  3타 ) 1.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의 설 지 및 사

먼 저  의 사 과 장 으 로 부 터  보 고 가  있 겠 습 니 무 직 현 의 정 수 등  에 관 &  조 례 (  안 )

다 . 分 의 장  김 영 세  : 의 사 일 정  제 1항 충 청

公 의 사 고 I S  이 영 규  : 금 일 은  제 1차 본 북도 교 육 위  원 외 의 사 국 의  설치 및 사 무 직  원외 정
1

회 의 에 서  제 안 설 명 율  둘 으 신  세 개  의 안 에 수 등  에 관 한 조 테 안 을  상 정  합니 다 .

대 하 여  질 의  및 토 론 을  하 신  후 에  의 결 올 ( 의 사 봉  3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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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 래 안 에  대 하 여  질 의 하 실  분 말 씀 하 또 다 른  의 견 ,  다 론  질 의  있 으 시 면  말 씀

여 주 시 기  바 람 니 다 . 해 주 시  기 바 람 니 다 .

어 떻 게  질 의  없 으 십 니 까 ? 제 안 자 께 서  한 번  말 씀 하 시  기 바 람 니 다  .

( 홍 신 희 위 원  거 수 로  발 언  신 청 ) ᄋ  권 역 풍  위 권  : 제 가  본 조 래  발 의 자

에 ,  홍 신 희  위 원  질 의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로 서  의 견 을  말 씀 드 리 겠 습 니 다 .

O  웅 신 히  위 권  : 지 금  이 조 래 안  제 5조 지 방 교 육 자 치  법 제 22 조 4 항 을  보 며 는  " 사

롤 보  면 요 ,  "이 조 배 시 행 에  관 하 여  필 요 한 무 직 원 은  교 육 위 원 회  의 장 과  협 의 하 여  교 육

사 항 은  따 로  교 육 위 원 회  규 칙 으 로  정 한 다 " 감이 임 명 한 다 . "  이 렇 게  되 어  있 습 니 다 :

이 렇 게  되 어  있 습 니 다 . 그 래 ,  인 제  문 제 가 되 고  있 는  것이 거 기

그 캐 서 이 문 제 는  우 리  가 그  입법 기 술 상 에 핵 심 이  있 는  것 같 습 니 다 .

의 문 제 로 써 ,  조 례 에  다 가  이 규 칙 으 로  정 그 래 서  사 무 직 을  임 명 하 는  임 명 권 온  교 육

할 것 없이 완 전 히 조 례 에 다 가  포 함시 켜 서 감 한 테  있 습 니 다  만 협 의 권 은  어 디 까 지 나

제 정 하 는  방 법 도  하 나  생 각 할  수 가  있 습 의 장 한 테  있 다 고  보 겠 습 니 다 .

니 다 . 이 렇 게 볼 해 교 육 감  이 독 자 적  으 로 임명

따 라 서  이 교 육 위 원 회  규 칙 의  문 제 는  또 할 수 없 고  어 디 까 지 나  외 장 과  협 의 해 서 만

집 행 청 의 어 면 그 규 칙  의 문 제 와 도  이 게 어 이 임 명 할  수 있 다 고  볼 해 ,  의 장 한 테  형의

면 합 리  성 이 라 든 지  시 런 것 에 다 소 의  문 제 룔 할 수 있 는  의 무 사 항 이 라 고  보 겠 습 니 다 .

가 있 을  것 도  감 고  해 서  이 문 제 는  일 단  좀 이 렇 게 볼 때 지 금  문 제 가 되 고 있 는 조

연 구  해 서 이 전 체 를  조 러 ] 에 다 가  총 괄 적  으 로 항 즉 ,  " 교 육 규 칙 으 로  정 한 다 . ” 할 때 교 육

규 정 을  하 느 냐 ,  이 런  것 율  한 번  언 구 하 는 규 칙 올  미 리 ,  이 런  그 의 장 의  험의 대 상 이

과 제 로 두 면 서 다 음  회 기 로 님 기 는 것 이 되 었 올  매 기 준 을  미리 정 해  놓 자 ， 그 규칙

어 면 가  , 제 의 견 올  말 씀 드  렸 습 니  다 . 을 정 해  농 자 ， 하 는  그 런  뜻 에 서  지 방 교 육

〇 의 장  김 영 세  : 지 금  훔 신 의 위 원 께 서 자 치 법  22 조 4 항 과 도  정 신 이  하 나 도  위 배 되

발 의 한  요 지 는  우 리  직 제 5조 에  " 교 육 위 원 는 것이 없 다 고  보 겠 습 니 다 .

회 규 칙 으 로  정 한 다 " 는  직 제 표 를  조 혜 안  본 그 리 고  지 금  여 러 가 지  의 견 이  나 올  수 있

문 에 다 가  삽 입  하 는  방 안 도  있 고 그 러  니 까 , 습 니 다 .

이 에  대 한  검 토 를  위 해 서  다 음  회 기 에  표 결 타 도 의  외 견 도  있 고  우 리  본 도  의회 외 견

을 언 기 하 가 는  이 런 제 안입 니 다 . - 도 생 각  안 할  수 없 습 니 다 만 ,  그 런  것 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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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 생 각 올  하 게  되 며 는  우 리 의  독 자 성 은  

완 전 히  상 실 되 고  맙 니 다 .

어 디 까 지 나  지 방 교 육 자 치  본 질 이  우 리 의  

독 자 성  과 자 주 성  입 니 다 .

그 럴 때  남의 눈 치  볼 필 요 없 이  우 리 의  독 

자 성 을  살 려 서  그 대 로  제 가  발 의 한  대 로  동 

과 해  주 셨 으 면  감 사 하 겠 습 니 다 .

이 상 입 니 다 .

〇 의 장  김 영 세  : 또 다 른  질 의  있 으 십

니 까?

지 금  제 안 자 와  또 흥 신  회 위 원의 질 의  에 

다 갑 이  내 용 에  일 리 가  있 습 니 다 .

그 러  면 이 에 대 한  찬 . 반 토 론  이 전 에  우 

리 의 사 조 정 올  위 해 서  일 단  잠시 휴 의 롤  해 

가 지 고  절 차 를  밟 아 서  다 시  속 개 를  하 겠 습  

니 다 .

정 회 선 포 를  하 겠 습 니 다 .

( 의 사 붕  3 타 )

정 회 시 간 은  약 5 분 간  되 겠 습 니 다 .

( 1 1 시 28 분 )  

( 1 1 시 38분 )

〇 의 장  김 영 세  : 속 개 를  선 언 합 니 다 .

( 의 사 봉  3 타 )

또 질 의 하 실  분 있 으 시  면 말 씀 해  주 시 지

요 .

( 이 재 회 위 원  거 수 로  발 언  신 청 )

예 ， 이 재 회 위  원 질 의 하 시  기 바 랍니 다 .

〇 이 재 희  위 현  : 저 는  권 혁 풍 위 원 의  발

의 에 찬 성 올  하 면 서  제 3 조 에 자 구 수 정  올 하 

는 수 정 동 의 를  좀 말 씀 드 리 려 고  합 니 다 .

이 조 래 도  하 나  의 법 인 테 현. 재 이 우 리 가 

정 수 에 관 한 조  래 안  이 5 개 조 당 만  보 며 는  제 

1 항이 목 적 ,  제 2 항이 직 무 ,  제 3 항이 조 직 ,  

이 렇 게  되 어  있 는 때  이 조 직 이  " 의 사 국 에  

의 사 국 장 을  두 며  지 방 서  기 관 으 로  보 한 다 .  " 

이 항이 " 외 사 국 장 은  외 장 의  감 독 율  받 아  

교 육 위 원 의  사 무 를  통 할 하 고  소 속 직 원 을  지 

휘 • 감 독 한 다 . "  이 렇 게  되 어  있 어 서  사 실 상  

의 내 용 이  3 항 온  의 사 국 장 의  임 무 이 지  조직 

에 는  좀 미 흡 하 다 고  봅 니 다 .

그 래 서  저 는  제 1 항 을  " 외 사 국 에  외 사  국 장  

과 직 원 올  둔 다 . "  하 고  이 렇 게  자 구 수 정 을  

해’ 야 이 게  맞 지  않 는 가  이 렇 게  말 씀 올  드립 

니 다 .

〇 의 장  김 영 세  : 지 금 은  질 의 시 간 이 니

까 ,  이 따 가  수 정 안 이  있 으 면  수 정 동 의 를  정 

식 으 로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또 질 의 하 실  분 있 으 십 니 까 ?

그 러  면 질 의 종 결 하 는 메  이 의 없 으 시 죠 ?

( " 없 습 니 다 ， 하 는  위 원  있 음 )

예 ,  그 러 면  질 의  종 결 율  선 포 합 니 다 .

( 의 사 봉  3 타 )

다 옴 온  본 안 건 에  대 하 여  토 론 에  둘 어  가 

겠 습 니 다 .

반 대 토 론 하 실  분 있 으 면  말 씀 하 시 기  바 람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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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신 희 위 원  거 수 로  질 의  신 청 )

애 ,  통 신 희 위 원  말 씀 하 시 기  바 람 니 다 .

〇 봉 신  희 위 원   ̂ 아 까  그 질 의 사 항 중 에  

말 씀 올  드 렸 습 니 다 마 는  문 제 가  되 어  있 는  

제 5조 교 육 위 원 회  규 칙 으 로  정 하 느 냐 ,  교 옥  

규 칙 으 로  정 하 느 냐  이 런 문 제 인 테  이 사 무  

국 직 원 에  대 한  임 명 권 온  교 육 감 이  가 지 고  

있 는  것 이 기  때 문 에  우 리  이 교 육 위 원 회  규 

칙 으 토  정 하 느 냐 ， 교 육 청 의  규 칙 으 로  정 하  

느 냐  하 는  것 온  다 소 에  어 면  그 합 리 성 에  

문 제 가  있 을  것 감 습 니 다 .

그 러  기 때 문  에 제 가  서 두 에  말 씀 드 린 대 로  

아 에  이 조 래  안 에 다 가  규 칙 에  포 함 될  사 항  

율 전 부  님 는  것 도  하 나 의  방 법 이  될 수 있 

지 않 겠 냐 , 그 래 서  그 러 한  것 을  하 자 며 는  우 

리 가  조 례 에  대 한  그 연 구 를  하 기  위 한  소 위  

원 회 라 도  하 나  벌 도 로  다 음  회 기 에  구 성 을  

해 서  거 기 에 서  좀 더 신 증 한  절 차 를  거 쳐 서  

이 조 례 안 올  이 자 리  에 서  결의 를 하 는  것 이 

우 리 가 이 너 두 성 금 하 게 서 두 를  사 항 도  아 

니 고  하 기  때 문 에  그런.  점 을  좀 감 안 을  해 

서 이 번  외 기 에 서  다 음  외 기 로 다 가  유 보 시  

켜 님 기 면 서  이 런 조 직 을  통 해  서 좀 더 검 

토 ■ 연 구 하 는  그 런  방 법 도  하 나  있지 않겠 

느 냐 ,  제 생 각 은  변 함 이  없 습 니 다 .

스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반대토론 있

으면 말씀해 주시 기 바람니다 .

( 위 원_들 침 묵 )

반대토론온 그럼 종결하고,  찬성토론 말 

씀해 주시 기 바 랍니 다 .

〇 권 역풍 위현 : 발의 자로서 또 말씀올

드리 겠습니 다.

지금 봉신희위 원님 좀 유보하자는 안, 좀 

신중을 기하자는 말씀 좋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규칙을 집행청에서 정하는냐 

아니며 는 교육위원 외에서 정하느냐 이것이 

아마 핵심 인것 감습니 다.

그런메 유보를 해서 만약 우리 가 규칙 제 

정권을 교육감에게 님겨주지 않는 이상, 가 

장 핵심 사항인,  님겨준다면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렇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규칙 제정권을 갖고 있으려면 지금 룡과되 

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상 입 니 다 .

ᄋ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수정의견있

습니 까?

김용복 위원님.

(김용 북위 원 손을 은들 어 수정의 건 없음 

을 표시 )

이재희위원님 수정의견 있습니까?

〇 이 재희 위현 : 에.

公 의장 김영세 : 에.

公 이재희 위원 ： 의사과장님도 뭐 설명 

을 좀 해서"이게 보통 관행으로 되어있다. "  

이런 말씀이 개 시는데，저는 제3조 조직이 

라고 나와 있으면 "의사국에 의사국장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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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둔다" 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게 바 

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〇 의 장 김 영세 : 애, 수정의건에 동의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위원 석 침묵)

동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 온 폐기가 

되겠습니다.

ᄋ 부의 장 김광 수 : 이 제 그 제3조에

" 조직은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 며 ，지방서 

기관으로 보한다. "

2항에 " 의사국장온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쳐의 사무를 통 할 하 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

이 것은 지금 저 이 재의위 원 얘기는 2항은 

하나의 "의 사국장의 임 무"에 둘 어 간다 , 이 

런 말씀이 되시는 것이지요.

C 이재희 위원 ： 에, 임무에 해당이 되 

고, 이 타이를하고 그 소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직 " 해 놓 았으니 까 ，의 사국 에 ! 항 

을 " 의 사 국* 어 i 의 사 국 장 과 직 원 을 둔 다 . " 하 

며는 조직이 되는 거고,  그 다옴에 2항에 

는 이 제 의사국장의 임무로 써도 상관이 없 

지 않 느 냐..........

( 잠시 교육위 원간 서 로 대 담 : 청 취불능 ) 

〇 의장 김영세 : 애, 지 금 이 재 회 위 원

의 이 수정동의안은, 그 원안은 관행에 의해 

서 도의회 규칙이나 조래를 참고로 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분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3인 

의 위원이 동의가 있으시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3 인의 위원이 찬성있으십니까?

(위원석 침묵)

지금 찬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께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 . 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 하 는  위원 있음)

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그러 며는 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 에 부 

치겠습니다.

지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기 매문 

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에 찬성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로써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교육위원 2명 거수 표명)

얘, 두분 나왔어요.

의사록에 기 재하세요.

원안대로 오늘 통과시키자는 외견에 찬성 

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교육위원 7명 거수 표명)

일곱분에 의장까지 여덟.

그럼 본 안건온 8대 2로 해사 여덟분 찬 

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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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3 타)

( 1 1 시 4 7 분)

2. 중 청북도교육비특별퇴계소관공유재 

산관리 조례 중개정 조례 (안)

〇 의장 김영세 : 다옴은 의사일정 제2

방 충 청북도교육비북별회 계소관공유재산관 

리 조 래증 개 정 조 례 안을 상 정 합니 다 .

( 의사봉 3타)

본 안건 에 대 하 여 질 외 하 실 위 원온 질 외 

하 여 구지 기 바 랍니다.

( 박 병 해 위 원 거 수로 발 언 신 청 )

에 ，박 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 박병해 위 권 ： 여기 증가율하고,  대 

부 SL 인 상 율 하 고 상 서] 히 나 와 있 는 베 , 지 방 

에 따라서 많이 차이도 있을 걸로 알고, 또 

그 대 상물 에 따 社 서 도 여 러 가 지 .가 다를 것 

으로 생가울 해서 이 걸 가지고는 잘 알 수 

가 없어서 묻고차 함니다.

에 룰 늘며 는 어느 지 방에 어느 토 지 감 은 

경 우 , 그 반대로 또 어느 토지에 어느 지방 

갑은 것은 엄마었던 것시 얼마로 올라가는 

tfl 얼마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올 해 주었으던 생각음 합니다.

〇 의장 김영세 : 바•병해위원 그거 한가

지 입 니 까?

〇 박 병해 위권 : 그러고 이 75에이지 에

보며는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료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

산 '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따로"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대개 뭐를 말하는 건 

지 이렇게 두가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 

다.

公 의장 김영세 : 에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ᄋ 재무고I 장 고일영 : 재 무 과 장 고 일 영

입니다.

지 금 박병해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데 대 해 

서 설 명 올 드 리겠습니다.

저회들이 전 필지를 전부 공시지가 인상 

된 것음 적용해서 인상된 苦액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따져놓은 것온 없습니

산.

다 만 저 희 가 이 공 시 넜 가 플 적 용 해 서 임 

대 계약을 한 것 이 3 9 2 건 입 니 다.

그 런 rfl 이 번 에 지 가 대 폭 인 상으 로 인 해 서 

그 변동을 시켜야된 사항이 t 79건에 저의들 

이 임대료 받은 것이 6 천1 4 3만원이 되겠습 

니다.

그런데 이 1 7 9 건온 평균적으로 따져서 약 

한 57«가 작년보다 더 인상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래서 저회 들이 전 체 반환을 한다고 할 

것 감으 며는 약 한 천5 0 0 만원 정도 반환사유 

가 생김 니다.

그래서 전부를 다 H 9 건을 말씀드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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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고 ，대표적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저회 본청 구내식 당이 '91 년도 사용료가 

224만9 전원이 었습니다.

그런데 내2 년도에는 329만6천800원입니 

다.

증가율 이 47* 입 니 다.

그래서 이것올 반환을 하게 되며는 69만 

4+•안700원 반환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 증 학교 구내식당은 ' 91 년 

도 70만9 천원이었습니다마는 정2 년도에는 

158만원입니다.

이것은 12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3만9 건원 반환요인이 생겼습니다

또, 그 충주에 한군데를 말씀드리면 충주 

고등학교 구내식당온 '91 년도에 181만원이 

었습니다마는 집2 년도에는 229만원입니다.

이것은 27*가 인상이 됐습니다.

23만4 천400원을 반환을 할 사유가 생겼습 

니다.

그리고 제전지방에 제전고등학교 구내식 

당은 '91 년도 97만원이었습니다마는 '92 년 

도에는 125만5전원입니다.

그래서 2的가 중가되었습니 다.

그리 고 단양지방에 단양고등학교 구내식 

당은 176만3천원이 '91 년도 사용료이였었는 

테 '92년도에는 200만7 천원입니다.

그래서 14*가 인상이 됐습니다.

음성 지방에는 음성고등학교 구내식당으로 

서 ' 91년도에 119만원이었습니다마는 '92닌 

도에는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69$가 인상이 됐습니다. ,

또 옥전지방에 옥전고등학교 구내식당은 

的만원이었습니다마는 91만8 전원으로 91*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일곱 건만 지금 말씀 

을 드렸는데 이것을 평균하면 57표, 그리고 

이 일곱 건에 대한 그 반환해야될 해당액은 

282만9 전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지방재정법시행령 92조 

3항 5호에 "기 타지방자치 단체외 장이 대부 

료율등율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테 이건 따로 정 

할 수 있는 것 온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재산, 또는 토속채취료 , 그 공용목적 의 공 

무원 후생복지용이라든지 하는 주택,  그리 

고 기타 위 4 개항에 해당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번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〇 의장 김영세 : 에, 답변되셨습니까?

ᄋ 박병해 위원 : 애.

ᄋ 의장 김영 세 : 에 ，또 따 로 질 문 하 실

분 말씀해 주세요.  •

(권헉풍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애, 권헉풍위원님.

〇 권역풍 위원 : 에, 답변율 듣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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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 반환이 라는 얘기 가 나오는 레 어 떻 게 그 

사용료 부담금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해야 

되겠다는 어면 근거가 있는 겁니까?

ᄋ 재무과장 고일영 : 에, 저회가 이

'91 도에 그 임대계약을 받아내기도 하고 금 

닌에 사용료 징수를 위 해서 계약한 것 하고 

대략 멋 웠가 증액 이 됐 나 ，하는' 것 올 따 져 

본겁니다.

〇 권핵풍 위권 : 골쎄요,  저 57* 가 평

근 레 어 옵 라 갔 다 했 는 께 그 러 면 그 걸 반 환 

해야지 될 .의무가 있는거죠?

〇 재 무 4  S 고 일 ？4 : 저의 조 례 가 확 정

• 시행될 것 갑으며는 반환을 해야 될 걸로 

생 각 이 됩 니 다 .

그 리 고 , 또 일 반 회 계 인 도 청 온 1 월 31 일 

날 이 미 제 정 해서 시행 善: 하 고 있 •全 니 다 .

그리고 전국 시 • 도가 다 아마 감은 상황 

이 기 때 문 에 반 환 요 구 를 하 며 는 반 환 •«* 바 

로 해 위 아 될 걸 로 생 긴* 이 된 니 다 .

〇 권 역§  위 권 ： 그래 이 조례가 환 정 

이 했을 때 얘기겠죠? .

ᄋ 재 우 고 f 장 고일 영 : 에 .

ᄋ 의 장 김 영세 : 어 떻게 권 헉풍위 원 답

변이 되었습니까?

ᄋ 권 억 풍 위 권 : 에.

O 의장 김영세 :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

까?

(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에,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ᄋ 부의 장 김광수 : 지금 시 ，근단위로 

학교 구내식당에 그 몇 몇 %, 많이 오론 

데도 있고, 적게 오른메도 있고 이런데요.

이 것 이 당초 에 산출기 준 에 의 해 서 공시 지 

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만큼 올 라 갔 다 ， 

이런건데 그러며는 어면데는 많이 을라가 

고 어면테는 덜올라가고 이렇게 되었단 말 

이 지 요 .

〇 재무 고 I S 고일 영 : 에 .

必 부의 장 김광수 : 그런메 이 게 장사가

잘되 는 테는 그 매 점 이 나 , 식 당 이 잘되 는 

데는 그게 더 올라가게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장사가 안되고 하는데는 그게 운영 

이 안되니까,  또 좀 못받기도 하고 그런 사 

메 가 생 김 거란 말이 넜요.

그 런 베 공 시 지 가 가 율 라 갔 다 해 서 일 룰 적 

으로 똑 감이 정 한다는 74 이 문• 제가 있 지 않 

겠 는 가 하는 생 각 이 듭니다.

ᄋ 재무고卜§ 고일영 : 저회 지금 조례에

보며는 아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렇 

게 되 어 있습니다.

" 공시지가에 전분지 50을 적용한다."

ᄋ 부의장 김광수 : 그러면 장사가 잘

되도, 안되도 상 관 없 이 ..........

〇 재무:과장 고일영 : 에, 저의는 지금

그 영업이 잘되고,  안되고 까지는 감안올 

못하고 저회 이 조태 에 정 해진 대로 공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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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롤 그대로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〇 의장 김영세 : 더 질의하실 분 있호

십 니 까?

( 위원석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 답변을 종결함니다.

( 의사봉 3타)

이제 본 안건 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십니까?

( 위원 석 침묵)

반대로론 없으시죠?

그 러 면 본 안 건 에 대 하 여 반대토론 이 없 

어 이 상으로 토론올 종 결 하고자 하는께 본 

개 정 조 래안에 대하 여 또 다론 의 견있으면 

말씀 하시 기 바람니다 .

( 권 혁 풍 위 원 거 수로 발 언 신 청 )

예.

ᄋ 권역 풍 위 현 • 증가율에 따른 대부료 

인상융이 주욱 나와 있는테요.

증가율이 10내지 20« 일때는 대부료도 10 

내지 13$가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전체적으 

로 평균해서 57«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좀 설득력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어면 근거에서 그렇게 됐는지,  타도가 그 

렇게 되어서 그런지,  어면 물가지수가 그렇 

게 돼서 그런지 , 그걸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 습니 다-

ᄋ 의장 김영세 ： 예 ，질 의 ，답변은 끝 

났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것올 보충질의로 

해서 접수할까요?

어떻게..........

( 위원님들 침묵)

질의 • 답변은 종결했습니다.

〇 권역풍 위권 ： 에, 그 러 면 ...........

〇 의장 김영세 : 그러면 나중에 사적으

으로 권위원께서 그걸 좀 보완해서 보충설 

명올 듣도록 하시지요.

〇 권역풍 위현 ： 에.

〇 의장 김영세 : 애 ，그러며는 반대토

론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 의사봉 3타)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본 안건 

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 " 없 습 니 다 . " 하 는  위원 많음)

에, 그러며는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 비북 벌회 계소관공유 재산관리조 래중 개 정 

조 례안은 원 안대로 만장일 치 로 름과되 었음 

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2 시 01분)

3. ' 92년도 숭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정수

관리 대상물품취득및처분( 안)

〇 의장 김영세 : 다옴은 의사일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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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 92닌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정수관 고려해가지고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리 대상물품최 득및 처분안올 상정합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소모품의 최소한

( 의사봉 3타) 의 수량을 정한 것이 정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 여 질 의 하실 위 원은 질 의 그리고 정수 제도의 목적온 그 조직의 사

하 여 주시 기 바 람니다 . 업수행, 또는 행정어j 필요한 주요장비의 수

(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를 미 리 정 해 놓고 , 그리 고 그 범 위 안에서

애 ，박 병 해 위 원 질 의 하시 기 바람니다. 취득,  사용케 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〇 박 병해 위원 : 여 기 5 께 이지 에 보 며 업무에 지장을 없게 하고, 과다 보유로 인

는 물 품 명 하 고 ， 정 수 하 고 ， 현보유수하고 이 한 물자와 애산의 낭비를 방지하는에 있습

랑게 죽 나와 있는 메 현보 유 수 ， 정수 이것 니다.

은 여기나와 있는 숫자는 이 게 도 전체 계 그래가지고 이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五? 이 정하게 되어 있고,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 집행기관 석 에 서 재무과장 답변) 선정은 교육부장관이 해서 이 내용년수하고

ᄋ 재무고f 강 고일영 : 애, 그렇습니다. 품목을 정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〇 박 병 해 위 권 : 이 게 그 렇다고 그 러 며 그 런 메 저 희 가 정수 롤 책 정 할 때 에 는 이

는 이건 물품하고 좀 다른 애기지만, 보유 미 T • 0 가 배 정 되 어 있 는 것 온 배 정 된 것 을

수가 정수보다 많온 것을 헤아려 보 니 까 ， 기 춘으로 했 습 니 다 .

5종 밖에는 안나와요. 그리고 그 교구 섭비 기존 령 에 나 와 있 는

그의 것은 전부가 다 미달인데 그 미달수 것은 교구설비기준령에 나와 있는 숫자를

에 대 한 보완관계는 계획이 어떠한 건지, 그대로 그 정수로 책정을 했습니다.

宅-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요청한 것을 기준으로

〇 의장 김영세 :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 하되 이 체육고나，과학 고 등 학 교 ，또 인문

람니다. 개 에 지 역 과정 운 영학급 이 있 는메는 그 실

(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정을 감안해서 정수룔 늘려줬습니다.

〇 재무과장 고일영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런데 정수에 미 달되는 품목이 핑장히

우선 정수의 정의부려 조금 말씀올 드리 많습니다.

겠 습니 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것이

그 조직의 임무와 정원 및 업무량 등을 46개 품목에 3,191점, 12억7전700만원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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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취득올 하 고 ，처분은 44품목에 2 전206점 가, 기술상 문제가 수반돼야 할 것 감아요,

올 취 득하는께 6 억5천4백 만원 이 소요되 겠습 여기 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람니

니다. 다.

그런배 지금 정수보다 헌 보유수가 적온 〇 재무과장 고일영 : 에, 말씀드리겠습

것은 일시에 다 보충올 해서 채워주면 좋겠 다.

습니다마는 에산형편상 점차 충당율 하도록 처분하는 것은 처분사유가 거개가 내용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가 지났거나,  또는 오래 사용올 해가지고

〇 박병해 위원 ： 일시에 이 걸 다  보충 서 노후돼서 쓸 수 없는 물건둘이 되겠습니

할려면 막대한 돈이드는건 분명한 얘긴데, 다.

초 등 이나,  중등국장님들은 최대한의 노력올 그런데 처분도 기관에서 마음대로 처분하

해서 이 숫자는 능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승인올 밤아서 처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율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에 비래하여 교육력이 절감되는 건 그런베 쓸만한 것을 처분하겠다고 하는

뭐 아주 분명한 얘기니까,  이거 참 하무 속 것온 물론 없겠습니마는 그런 것도 저희돌

히 재정확보틀 해서 확보하는,  물자확보가 이 감안을 해서 승인할 때에는 충분히 의견

아주 시'급•하다고 나는 이 렇게 봅니다. 올 들어 가지고 저회둘이 승인을 해주고 있

〇 의 장 김 영세 : 애, 박 병 해 위 원 요 구 습니다.

사 항올,  요망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김응복 위 권 ： 기술적 인 면에서 어 떻

또, 다론 질 의 .......... 게 뭐 검토 한 다 든 가 ，그런 것온 없어요?

( 김응복위원 거수로 질의 신청) ᄋ 재무고卜장 고일영 : 저회들이 그 아주

에 ，김 옹 복위 원 질의하시기 바람니 다.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올 요하는 그런 물건

〇 김응복 위 권 ： 취득에 대 해서는 대개 온 아직 경험한바가 없습니다마는 아마 기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 처분에 대해서 계 관계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에 그

그 절차라든가,  또 기술적인면,  이런 것에 값비싼 물건을 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대해서 좀 의문이 납니다. 됩니다.

처분온 아주 폐기되는 경우도 있 고 ，일부 그런께 이런 것온 사실 학교에서 내용년

쓸만해서 또 매각하는 면도 있겠고,  또 이 수가 또 있기 때문에 5 년 내지는 10 년, 이렇

걸 께 기 해 서 처 분 하는데는 무•슨 절 차라든 게 보통 쓰고있는데 못 써서 폐기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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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저회는 지금 현재로는 인정올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〇 의장 김영세 : 더 질의하실 위원 말

씀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에, 김 사수위 원 질의 하시 기 바람니 다.

신 감사수 위권 : 이 취득보다도 이 처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될 걸 

로 아는데 이 물건은 가격산정이 적기 때문 

에 소훌이 다무기가 쉽 습 니 다 •

록 히 처분에 있어서 가격산정은 어디에 

.기 큰올 두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람 

니다.

또 취득도 가격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 

지 말 씀 을 해 주 시 기 바 람니 다.

〇 재무 과 S 고일 영 : (내，지 금 취 득 하

는 레 있어서 가격 온 에 산 에 계 상 돼 있 는 단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 분 에 있 어 서 이 금 액 온 대 장 가 

격 입니다.

즉,  이 최 득 가 격입니다.

〇 김사수 위현 : 결국 다른 기관에 뭐

감 정 한 가 격 이 나 그 런 것은 아니고..........

公 재무과장 고일영 : 에.

〇 김사수 위 fd : 취 득 가 격 ..........

에, 알았습니다.

장부가격.이 겠죠?

o 부의장 김광수 : 매년 감가상각하고

해서 남은 장 부 가 격 ，그걸 얘기하는 거겠

죠?

〇 재 무 과 장 고 일 영  : 그런데 저의는 이

감가상각을 안하고, 구입을 하게 되며는 취 

득 당시에 얼마에 샀다,  하는 대장에 기재 

되어 있 는 ，그러니까 구입할 매의 가격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ᄋ 김사수 위론} : 아니 몇 년 썼는데 취

득할 때 값을 처분할 때 받을 수가 있어요? 

〇 재무과장 고일영 : 그런베 저희가 처

분계획에 나와있는 물품은 값을 받지 못하 

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 

습니다.

〇 김사수 위권 : 에, 알았습니다.

스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질의 하시기

바 람 니 다 .

더 이 상 질 의 없 으십 니산?

( " 없 습 니 다 •"하는 위 원 있 음 )

에,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봉 3타)

이 제 본 안 건 에 대 하여 토론 을 하 겠 습 니 

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에, 없으십니까?

( 위원들 침묵)

본 안 건 에 '대 하 여 반 대 토 론 이 없 어 이 상 

으로 토론올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건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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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둘  침묵) 교육행정 전반에 갈찬 질문 • 답번올 통하

예, 이상으로 토론올 종걸합니다. 여 체기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이

( 의사봉 3타)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

그러면 본 안건메 대해서 반대의견 없고, 여 주시기 바라고, 외사국 직 제 조래를 제

다론 이의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함으로써,  앞으토 교육위원회 사무처리가

다론 이 외있습니 까?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무어 질 수

( " 없 습 니 다 . " 하 는  위원 많음)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8회 충청북도교육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2 년도 충청북 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의의 산의롤 선포합

도교육 비 특 별회 계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및 처 니다.

분안은 원 안대로 만장일 치 로 통과 되 었음을 ( 의사봉 3타)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외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의자■붕 3타) 회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도 어느 임시회에 못지 않게 수고하셨습니다.

알하고 내실있는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됩니 (12시 13분 폐의)

다-

〇 술석위현 : 1〇명(이상일위원 불참)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재희, 홍신회,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헉풍,  장충호.

ᄋ 줄석공무현 : V7 명

부교육감 박 동 기 ， 초능교육국■장 홍 영 창 ， 승능교욱곡장 나 세 응 ，관리 

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택희 , 기 획 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 

당관 정?!동,  총무과장 이 근 수 ，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헉중,  증등교직과장 심대섭, 과학기술과장 

전 태 식 ，사화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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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  事  B 程 ( 案 )

第 8 回 忠消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1992, 3. 26- 3. 30(5일간)

0 1 ' I  1  1  ft 1  촉

3. 26(목 )

14:00 後 개 회 식

14:15 (저!1차 본회의 개의)

K  제 8회 중 청 북도 교육위 천회 임시회 회 기 걸 정의 건 퇴 기

2. 숭청북도교육위권 회의사국의 설지 및사무직원의 3. 2 6 - 3 .  30.

정수등에관한조례( 안)  상정 및 제안설명

3. 숭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공 유 재 산관 리 조 례

중개정 조례 ( 안 》상 정 및 제 안 설명

4. ' 92년 도 중청북 도교육비 특 별회 계 정수관리대 상

물 풍 쥐 득 및 처 문 ( 안 》 상정 및 제안설명

5 교 육 행 정 ( 전 반 ) 에 관 한 질 문

( 5 일 간)

( 제 1 차 본회의 산회)

3. 27(금 ) ( 제 2자• 본히의 개의)

10:00 1. 교육행정 ( 전반)  에 관한 S 묻 ( 계속)

( 제 2차 본회의 산회)
1

3. 28(S ) 휴 히 炎 직속기관 방문

3. 29(일 ) • \ -  교육연구현

:: .

-  학생회관

-  1 2 9  -



i  i  1  ft
3. 30( 월 ) 

11:00

( 제 3차 본회의 개으I )

(의안 의걸)

1. 중청북도교육위권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 권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안)

2. 숭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소 관공유 재 산관리 조례 

중개정 조례 (안)

3. 정2 년도 중청북도교육비특 별회 계 정수관리대 상 

물품쥐득및처 본( 안)

(저13차 본회의 산호I )

系 3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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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북 도 교 육 위 ^ 의 사 국 의  설 치  및 사 무 직 원 의  정 수 등 01 관 한 조 레 ( 안 )

의안
번축 1

발의년월 일 1992년 3월 일

발 의 자 권 역 풍 교육위권 ( 인 》

오I 3 인

1.  제 안 이 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클 제22조의 개정 (1991.12.31 법률 제4347호) 에 따라 교육위권회의 

사무를 저리하기 위한 의사국의 설치오h  사무직권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함.

2.  주 요 해
〇 의사국의 직무(안 제2조)

〇 의사국의 조직 및 의사국장의 직급(안 제3조)

-  의 사국 장 직 급( 지 방서기관)

〇 사무직권의 정수(안 저i 4조)

-  지방공무권 17명

〇 조례 시행에 따큰 교육위권회 규직 제정(안 저|5조)

3 차 기 버 려 f 벼 처 )
〇• □  -ii Id 0  ' E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t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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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북 도 J 육우|른화 으I 사 국 의 설 치  및 사 무 직 른 의 정 수 등 에 관 환 조 레 ( 안 )

제 1 조 ( 목  적 ) 이 조 到 는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 2 2 조 규 정 에  의 하 여  중 청 북  도 교 육 위  현 희

의 사 국 ( 이 하  " 의 사 국 " 이 라  한 다 ) 의  설 치  및 사 무 직 천 의  정 수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을
\ ... ' ；. .. * * - . ^

규 정 함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m  2 조 ( 직 무 )  의 사 국 은  교 육 위 천 회  의 장 의  지 위  . 감 독 을  받 아  교 육 위 권 퇴 으 r 회 의 와  문 영 등 에  

그 연 £1 사 무 를  처 리 한 다  .

제 3 조 ( 조 직 )  ① 의 사  국 에  의 사  국 장 을 두 며 ,  지 방 서 기 관 으 로  보 한 다 .

② 의 사 국 장 은  의 장 의  명 을  받 아  그 육 위 원  5 ! 의 사 무 를  통 할 하 고  소 속 직 권 을  지후!  • 감 독  

한 다  .

제 4 초 ( 사 무 직  일 으I 정 수 )  의 사  국 어| 두 는  사 무 직  현 의 정 수 는  17 명 〇 로 하 며 ， 그 내 역 은  

별 표 와  같 다  .

제 5 조 ( 시 행 규 정 ) 이 조 태 K' 영 어 ■관 하 여 S  요 한 사 분 f r  따 弓. 그 육 위 권 2! 유 S  오 로 S  한 [.r .

부 . 직

이 조 례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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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에  두는 사 무 직 ? 의 §  수표

직 급 별 정 수 비 고

합 계 17

〇  일  반  직  계 8

지 방 서 기 관 1

지 방 행 정 사 무  관 3

지 방 행 정 주 사 2

지 방 행 정 주 사  보 2

〇> 별  정 직  계 4

전 꾼 위 원 ( 5 급 상 당 ) 2

속 기 요 현 ( 8 급 상 당 ) 2

〇  ：기 능 직  겨 1 5

지 방 사 무 보 조 원 ( 1 0 등 급 ) 3

지 방 운 전 권 ( 1 0 등 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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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I• 一] 버  려  )

지방 J 육 자 ■ 걘 법 률

제 22 조 ( 의 사 국 의  설 치 등 》 ① 교 육 위 현 회 에 는  사 무 를  처 리 하 기  위 하 여  조 례 로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의 사 국 을  두 고 ， 의 사 국 에 는  의 사 국 장 과  직 원 을  둔 다 .

② 저! 1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의 사 국  장 및 직 현 ( 이  하 이 절 에 서  " 사 무 직 천 " 이  라 한 다 ) 은  지 방 공  

무 현 으 로  보 한 다 .

③ 사 무 직 천  의 정 수 는  조 례  로 정 한 다 .

④ 사 무 직 권 은  교 육 위 폰 퇴 의  의장고ᅡ 업 의 하 여  그 육 감 이  임 명 한 다 .

1 3 4  -



충 청 북 도 교 육 과 특 별  51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래 중 개 정 조 과 안

제출 년 월 일 : 1992, 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공유재산의 대 부(사용)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로인한 사용자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하고자 함.

가.공유재산 대부료(사 용 료 ,변 상 금  포함)가 전년도보다 10있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감이 대부료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〇 10 -  20  % 10 -  13 *

〇 20 -  50 * 13 -  16 *

〇 50 -  100* 16 -  19 포

〇 100- 200향 19 -  22 *

〇 200- 500었 22 -  25 포

〇 500 系이 상 25 % 이 상

나. 대부료 산정은 내0. 11. 10.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처13항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

O 교육부 교재 22400 -  19 (92 .1 .25 . ) ,  공유재산대부료조정을 위한조례개정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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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참 고 사 항

신. 구조문대바표 : 별첨 

에 산 상 황 : 해 당 없 음'

관 게 법 렁 발 췌 서



충청북도교육과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래중개정조과안

충 청 목 도 교 육 비 북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중  다 음 과  같이 개 정 한 다 .

제 23조 의  2 를 다 음 과  감이  신 설 한 다 .

제 2 3 조 의  2 ( 대 부 료 등 에  관 한  특 례 )  공 유 재 산 을  계 속 해 서  2 개 닌 도 이 상  점 유 하 거 나  사 용 .  

수 익  하 는  경 우 에  제 2 3 조 의  규 정  에 의 하여  산 출 한  언 간 대 부 료  ( 사 용 료 . 변 상 금 을  포 함 한 다 .  

이 조 에 서  이 하  감 다 . . ) 가  전 년 도 에  납 부 하 였 거 나  납 부 하 여 야  할 언 간 대 부 료 보 다  10 포 

이 상 증 가 한  메 에 는  당 해 년 도 의  대 부 료  인 상 율 은  제 23 조 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다 음 과  감이 

적 용 한 다 .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〇« 이 상  20« 미 만 10* + (증 가 율 - 1 〇 또 ) X 0 . 3

20% 이 상 50；5 미 만 13* + ( 증 가 율 - 2的 )  X 0 .1

50* 이 상  100성 미 만 16% + ( 증 가 율 - 50시  X 0 .0 6

10 的 이 상  200*  미 만 19* + ( 증 가 율 - 10的 )  X 0 .03

200% 이 상 500$ 미 만 22% + ( 증 가 율 - 20 的 )  X 0 .01

500표 이 상 25송 + ( 증 가 율 - 50的 )  X 0 .00 5

부 • 칙

제 1조 ( 시 행 일 )  이 조 례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 대 부 료 등 의  산 정 기 준 에  대 한  적 용 레 )  제 23조 의  2 의 규 정 은  1 99 0년 1 1 월 1 0 일

이 후 의  대 부 료 ( 사 용 료 . 변 상 금 을  포 함 한 다 .  )의 결정 에 적 용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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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구 조  문 대 과  표

현 행 개 정

제 2 3 조  ( 대 부 료  및 사 용 료 율 )  ① ( 현 행 과

yV 〇 )  ̂ .

제 23조 ( 대 부 료  및 사 용 료 율 )  ① ( 현 행 과

"Q T3 ) •

(D ---------------------------- -------------------------------------

13  ̂ •

©  ------------------------------------------------------------------

®  ----------------------------------------------------------------- (D ------------------------------------------------- ----------------

©  ------------------------------------------------------------------ ©  ------------------------------------------------------------------

©  ------------------------------------------------------------------ ©  ------------------------------------------------------------------

( 신  섬 ) 제 23조 의  2 ( 대 부 료 등 에  관 한  특 레 )  공 유

재 산 을  계 속 해  서 2 개 닌 도  이 상 점 유 하 거

나 사 용 . 수 익 하 는  경 우 에  제 23조의  규 정

에 의 하 여  산 출 한  언 간 대 부 료 ( 사 용 료 . 변

상 금 을  포 함 한 다 .  이 조 에 서  이 하  감 다 . )

가 전 넌 도 에  납 부 하 었  거 나 납 부 하  여 야 할

언 간 대 부 료 보 다  1的 이 상  증 가 한  때 에 는

당 해 년 도 의  대 부 료 인 상 음 은  제 23조 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다 옴 과  감이 적 용 한 다 .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 ᅬ 4  20* @
20* 이 ^ '  50* ᅨ 4  
50* 이 상 100« 미 만

100* 〇] ^ - 2 0 0 *  V] nv
200* 이 상 500또 미 만 
500* 〇1 상

10혔+ ( 증 가 율 - 1的 ) X0 . 3  
1 3 « + ( ^ 7 l- 4 - - 2 0 * ) X0 .1  
1 6 « + ( 증 가 율 - 50jK)X0 . 0 6  
1 的 + ( 증 가 율 - 10的 ) X0 . 0 3  
22« + ( 증 가 율 - 20的 ) X0 .01
25 *+ (  증 가율一500* )3(0.00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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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부 칙

제1조 ( 시 행 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대한 적용리 1)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

다.)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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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자 료

충청북도교육과 특I 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과중개정조과 관 則 류

〇 관  계  법  령  ( ^ ■ 취 1 少서 )

〇 ᅭ  면이 개  정  ^ •  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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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랑  ( M).  11.  6.  대 통 광 령  제 13156호 )

제 92조 제3항 (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 또는 사용료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경작목적의 농경지

2. 목축, 광업,  채석 목적의 재산

3.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4. 청사의 구내 재신:

5.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료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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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110 7G0 서을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전화 (720 3317) . 전송 (73G 3402 •

문서번호 교재 224C0-19 

시영일 자 1S32. 1. 25. 

( 경유 )

수 신 수신 처참조

선
결

빼  쇼 서 지

시 : ? 향
접

수

일자
시간

-

和 .  1 . 나

띔

께

#

람

번흐 에
우  m

처 리 과 知 : 도 典 제

담 당 자
11
11

제 목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을 위한 조례준직 시달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을 산 S 합에 있어 공시지가를 이묻하여 재 산 가 2 을  

산정하도록 함 ( 1SS0.11.S 지방재정법시영령 개 에 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사응르 

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응트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쯛이 있으므로 사응료의 산출억이 

전년도의 사묻료보다 】C'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드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  즈중굴；7: 

위히여 I 얻과 같이 즈켜 개정 즌직을 시달하니 은두수영이 안푠움 기하시기 바 ！̂ ; 직 .

첩 부 시 • 도 교육비 특별희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착증 개정준직 1부. 끝

교

수 신 처  : 다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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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도 교 육 미  특 1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중  개 정 준 꼭

C 〇 시 • 도  교 육 비 특 별 의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중  다 음 과 ,  같이  개 정 한 다 .

제 23조 의  2를 다 뭄 과  같이  신 설 한 다 .

제 22조 의  2 ( 대 부 료 등 에  관 한  특 례 )  공 유 재 산  f  계 속 해 서  2개 년 도 이 상  정 유 하 거 나  

사 묻  • 수 익 하 는  경 우 에  제 23조의  규 정 에  의 하 여  산 출 한  연 간  대 부 료 ( 사 묻 료  . 변 상 금  

을 포 합 한 다 .  이 조 에 서  이 하  같 다 ) 가  전 년 도 에  납 무 하 였 거 나  남 부 하 여 야  할 2 간 

대 부 료 보 다  10%이 상  증 가 한  때 에 는  당 해 년 도 의  대 부 료  인 상 을 은  제 22조 의  규 정 에  

들 구 하 고  다 음 과  같 이  적 용 한 다 .

증 가 율 대부료 인상을

10—：이상 20방이만 10=i  ̂ (증가율 - 10낫) :•， 0.3

20%이상 50%미안 13도 * (증가율 - 引)%) >， 0.1

50느이상 100°/:미 만 1G=a t (증가율 • 50키 X 0.05

!001t이 상 200가디만 12% + (증가율 - UM；여，X 0 . C2

2C 的이상 5 00누미 안 221/ + f 증가움 -200%) X C. 0 I

500V。이상 25V. t  (증가을 -50G지 x 0.005

부 직

제 i 즈 ( 시 영 일 》이 조 례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영 한 다

제 2조 ( 대 부 르 등 의  산 정 기 준 에  대 한  적 용 례 )  제 23조 의  Z의 규 정 은  1330년 11월 10일 

이 후 의  대 부 르 ( 사 용 료  • 변 상 금 을  포 함 한 다  )의 결 정 에  적 용 할  수 있 다  .

*1- 그̂ ：;；

신 설 조 문 은  기 존  조 례 의  ••대부료 '  욘 을 . .  조 문  다 움 에  신설





92년도 충 청 북 도 교 육 과 특t회계 정 수 관 리 대 상 물 품  취득 및 차분안

제출년월일 1992. 3.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〇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학생교육 및 교육행정에 필요한 물품의 취득과 내용 

언수경과및 노후화된 물품을 처분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중 통폐합학교 학생의 등하교에 필요한 버스와 각종 

학생교육에 소요되는 실험실습 기자재및 교육행정용품 46개품목 3,191개 

물품 율 취득하고자 함.

나. 장기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차량과 실험실습 기자재등 44개품목 2,206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함 ，

3. 제안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다. 지 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를 제13조 저H 항

의 안 
번호 3

제안이



4.  9 2 닌 도  충 청 북 도 교 육 과 특 별 회 계  정 수 관 러 대 상 물 품  취 득  및 차 분 안  :

5.  기 타  참 고 사 항  ： ^  점

가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나 .  정 수 관 리  대 상 물 품  목 록



9 2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과 특 별 회 계  정 수 관 리 대 상 물 품  취 득  및 차 분 안  

가 .  총 돨 표
( 단위 : 전 원  )

구 분 품 목 수 량 금 액 비 고

취 득 4 6 3 , 191 1 , 2 7 7 , 5 0 0

처 분 4 4 2 , 2 0 6 6 5 4 , 8 9 6

나 .  품 목 별  내 역
금 액  : 단 위 / 전 원

일 런

번 호
품 명 정 수 현 보 유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취 득 사 유 수 량 금 액 처 분 사 유

1 중 형 승 용 차 19 17 5 4 3 , 900 교 육 행 정  추 
진 및 업 무 용

3 2 0 , 137 내 용 언 수  
경 과

2 소 형 승 용 차 69 69 1 8 , 300 it 1 4 , 0 5 0 M

3 대 형 승 합 차 18 15 3 8 7 , 0 0 0 학 생 등 하 교  
수 송

4 중 형 승 합 차 42 32 10 148, 781 N

5 중 형 화 물 차 3 3 2 15 , 306 농 고  농 산 물  
수 송  및 학 습  년

2
L

12,511 내 용 연 수
경 과

6 자 전 거 966 396 68 6 , 0 4 7 교 육 행  정 업 

무 추 진 용
80 8 , 1 5 0 내 용 언 수 경  

과 및 노 후 화

7 모 터  싸 이  클 
( 9 0 CC 이 하 )

478 27 5 3 , 9 7 0 3 1, 163 tt

8 모 터  싸 이  물 
( 9 0 - 2 5 0 C C )

14 9 1 600 H 1 587 n

9 운 전 등 사 기  
수 동

483 204 1 17 학 생 교 육 용 47 16,921 it

10 운 전 등 사 기  
전 동

1 , 1 8 5 512 12 2 7 , 590 田 43 4 7 , 732 義

11 제 판 기 운 전 등  
사 기  용

1 , 2 1 9 377 6 15 , 079 M 26 3 5 , 306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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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련

품 명'1’ 정 수 혀 ᄇ ᄋ -
. - y，최、 ；̂- t="〒r广. 처

번호
x그 _irL __rr

수량 금 액 취득》유 수량 금 액 ! 처분 사유

12 패 판기 오프 셋 
인 신 기 용

474 17 1 1 ,760 학생교옥용! 4
t

5,380 ! 내용연수경
1,,과 및 노후화

13 오 프 셋 인쇄기 437 31 5 23,700 " I 6 15,345 •，

14 전자 복 사 기 1 .231 1.058 47 54.890 M | 103 210,192 »•

15 채단기,종이 } 426 75 ； 6 1,156 H | 6 236 ii

•16. 냉 장 고 1,099
)

588 64 26,256 « 12 4.419 ii .

17 방독면특수 2.304 56! ：1
87 2,823 학 생 교 옥 용 i

및 훈런용 I1

- ， ••

1 0 몌 = 버 <*>1 «vC ᄀ ，匕 S  •匕 18,506 3,228 . 1,345 22,280 " 45 547 내용언수경 
과 및 노후화

I 2 G 온풍난방기 1 ,.150 • 307 ； 16 18,774 학교교육추|
진 업무용 !. . -. . . . • $ « ...

20 전화기.키돈 702 322 .
I

23 4,450 학교교육 추 | 7
진업부용 !

\

232 내용연수 경 
과'및 노후화

2! 모 사 전승 기 514 ； 494 7 14,228 ，， i 6
1

17,297 ii

I
22 카예라, TV 456 ； 83 ： 17 18,023 학 생 교 육 용 i 4 2,282 "

23 녹 음 기 997 ； 786 ； 25 ■ 2,579 u j 47 3,422 "

24
\

녹음 기 ( VTR) 1,904 j 1,835 | 11 7,950 ( H 36 19,984 ii

25 오실로 스 코프 1,093 ； 192 ： 21j _ 14,992 „ !1

26 건 조 기 908 .； 114 ； 5 1,185 •， i 2
I
i

255 내용언수경 
과및노후화

.27 천심 분리 기 1.035 ( 139 : 4 1,254 " i 2 21 ii

28 투 영 기 637 | 129 ; 1 130 - i i i
i

453 •1

29 현 미  경 16,522 ； 11,174 251 45,749 ii 326 18,201
•

ii

30 청 사 진 기 26 i 18 |
1 . 1 300 it 1 1,706 ii

31 동사 진 카메라 447 | 188 ； . 11 6,575 m i 3
i

183 ii

32 . 정 사 진 카 메 라 998 ! 657 i 26 7,448 n
.• -

- '
38 6,919 ii

33 영 사 기 453 j 176 i
\

2： 3,500 느 느  1  13 4,695 j "

. 34 완 등 기 —J
837 |.

! 1 ,028
f • • ' c- ....... ^ 60 9,157 j

1
U



일 런

번 호
품 명 정 수 현 보 유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취 득 사 유 수 량 금 액 처 분  사 유

35 무  영기 ( 0 P H ) 1 ,212 765 15 4 ,4 00 학 생 교 육 용 24 ! 3 ,0 55 내 용 언 수 경  
과 및 노 후 화

36 금  고 504 140 2 240 U 6 57
M

3 7 세 탁 기 488 24 7 3 ,2 8 4 U 1 50 n

38 전 공 기 
< 컴 퓨 터 용 )

395 1 1 600 n

39 전 자 게  산 기 3,2 10 1 , 514 199 12,012 u 62 2 , 425 내 용  언수 경 
과 및 노 후 화

40 타 자 기  수 동 1,881 2 ,3 8 7 II 289 4 0 ,28 0
_

a

41 타 자 기  전 동 1,329 201 8 4 ,2 5 8 n 2 898 -

42 타  자 기 건 자
_________:

1 ,541 672 63 29 ,898 n 1 770
.

■

43 워 드  프 로  세 서 878 228 53 61 ,806 학 생 교 육  용 4 13,126 내 용 언 수 경  
과 및 노 후 화

44 . 프 린 터  | 1 ,892
i

652 144 142 ,875
•

U 10 2 ,92 9

45 컴 퓨 터  8 비 트 |
j
i
!
i
»
!

3 ,4 19

_

390 81 ,814 내 용  언 수경 
과 및 노 후 화  
장비 신 형  교 
체

46 컴 퓨 터 1 6 비 트  i 11,081
1
1
j

4 ,98 3 587 338 ,044

J
학 생 교 육  용 43 16,269 내 용 언 수 경  

과 및 노 후 화

47 컴 퓨 터 3 2 비 트  j 48
1

24 11 34 ,100 n
_____ _

— _ 1
48 모 니 터

|
925 2 ,1 3 4

_ ]

U 82 4,561
11

내 용 언 수 경  
과 및 노 후 화

49 문 서 세 단 기 408 | 10 3 370
!

M !
1

50 카 세 트  라 디 오 1,1 04  j 7 ,475

i
!1

대

it 224 13,292
!
1

내 용 언 수 경  
과 및 노 후 화

51 탁 구 대 1, 516  j 708
j

38 9,021
I

it 56 4 ,57 3  |
1

n

52 험 를 1,939  ! 1 ,9 94 11___
U 73 3 ,3 14  j

M

i ^  계 I
1 - 1

1
j
1

836 586 ,216 882
1

139,878
1 . 11 i1 i

1
}11

1 1
j !

一1
» 1

1 %■ 게

1
i »

1
1
11
i

1l

3,191'
1j

1
1

1 ,2 7 7 , 5 0 0
!|

2 , 2 0 5

1

6 5 4 ,8 9 6
1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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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량

0 지 방 재 정 법  ( 1990,  12.  27.  법 률 제 4 2M호 )

제 95 조 ( 물 품 관 리 기 준 의  설 정 )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물 품 의  정 수 와  소 요 기 준 율  정 하 여 야  한 다 .

0 과 방 재 정 법 시 행 광  ( ■ ‘ 2.  1.  대 통 평 평 제 1328호  )

제 113조 ( 물 품 관 리 기 준 의 설 정 )

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은  법 제 95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물 품 의  정 수 와  

소 요 기 준 을  정 하 고 자  하 는  매 에 는  대 상 물 품 의  선 정 ， 정 수 의  책정 

및 배 정 ,  내 용 기 간  대 체 성  소 모 감 모 율 등 에  관 하 여  내 子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야  한 다 .

② 제 ①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정 수 관 리 의  대 상 인  물 품 의  취 득 처 분 에  

대 하 여 는  지 방 의 회 의  의 결 을  얻 어 야  한 다 .

0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 1 9 9 1 .  12.  31.  법 률 제 4 4 7 3 호 )

제 13조 ( 교 육 위 원 외 의  의 결 사 항 )  :

① 교 육 위 원 회 는  당 해  지 방 자 치 단 체 의  교 육  학 에 에  관 한  다 음  각 호의 

사 항 을  심 의 의 결 한 다 .

1 - 8  생 략

9 기 타 법 령 과  시 . 도  조 례 에  의 하 여  그 권 한 에  속 하 는  사 항

② 제 1 항 제 4 호 내 지  제 9 호 에  관 한  교 육 위 원 외 의  의 결 은  시 . 도 의 회 가  

의 결 한  것 으 로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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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관리 대상물품목록

일 런 
번호

분 류 번 호 품 명 i
i;•

내 용 
언 수

일 런 
번호

| 분 류 번 호
1

품 명 내
언

용
各

1 { 2310-003 대형승용차 i 6 2 I 2310-004-1 대형승용차 5
I11

(12인 이하) ；
»

( 1800c c  이상)

3 ! 2310-004-2 중형승용차 i 5 4 ! 2310-004-3 소형승용차 5
111

< 1600.cc 이 하 ) J -|
( 1300c c 이하)

5 | 2310-008-1 대형승합차 : 8 6 | 2310-008-2 중형 승합차 8
111

(35인 이상) ; 1 (35인 미 만)
• . ， .

7 j 2320-009-1 소형화물차 6 8 j 2320- 009-2 중형화물차 6
ii
i

( 2 . 5론 미만} ；
. !1

( 2 . 5론 - 4 . 5론)
•

g j 2320-009-3 대형찼물차 i

.

6 10 J 2320-030 찝승용차 6
1
I

(4 .6큰 이상) ；
.

1!1
11 j 2340-001 지- 전 거 ； 3 12 | 2340-003-1 모심 싸이 콜 5

i *'I
• • 、•-..* ... •" ， « 1|

I
90c c  이 하

13 j 2340-003-2 모러 싸이 클 5 14 | 2340-003-3 모심 此 시클 5
i1 90-25C»cc S1 251 c c  이상

15 'I 3610-004 은 전등사기 5 16 { 3610-015 윤 전 등 사 7! 5
수동 전동. ' -

17 | 3610-035-1 제판기운전등 10 18 j 3610-035-2 ' 돼 만71 오프 셋 10
사기 용 !!|

인생기 용

1 g ' 3510-036 제 판 乂L 진기 10 20 J 3610-230 으 프 셋 인 쇄 7] 10

21 ! 3610-237 전;4 복사기 : 5 22 ] 3610-243
1 제^: 거 종이 10

23 : 4110-004 냉 장 고 10 24 ! 4240-004-2
1

방돈면. 특수 6

• 25 j 4240-004-2 방독면. 일반 6 26 | 4520-055
I

온풍 난방가 10

27 ； 5805-601 전 화 기 ，키 폰 : 7 28 J 5815-347 모가 전송 기 5
1
i. 1!

(팩/0 밀리)
•

29 j 5820-012
1

카 메 라 . TV 10 30 j .5825-038 
| 수 신 기 10

31 | 5335-011 노 으 :^기 ᄐ 八 10 32 | 5835-100
j

녹음기 ( VTR) 1〇

33 : 6625-019
： - • ■'

오실로스코프 10 34 j 6640-013 
| 건 조 기 10

35 j 6640-190 원 심 분 리 기 10 36 | 6650-007
i

루 영 기 10

37 6550-061 현 비 경 10 38 : 6650-082 현미 경，사진기 10

39 : 6575-028 청사진기 10
■■•그

40 | 6710-001 ； 동 入 진카• 에 안1 10



일 런 
번호

분 류  번 호 품 명
■

내 용 
언 수

일런
번호

분 류 번 호 -  ^ 내 용 
언 수

41 6720-001 정사 진 카메라 10 42 6730-001 영 사 기 io

43 6730-004 환 등 가 _ 10 44 6730-005 투영기(0PH) 10

45 6760-063 필름판독기 10 46 7110-001 금 고 10

47 7290-024 세 탁 기 10 48 7410-002 전공기(컴퓨 10
■ 터용)

49 7420-007 전자계산기 10
.

50 7430-001 타자기, 수동 10

51 7430-009 타자기, 전동 10 52 7430-010 공’판타자기 10

53 7430-020 타자기, 전자 10 54 7430-025 워드 프로 계 서 5

55 7430-204 프 린 터 10 7440-300-1 컴퓨터 8비트 5

57 7440-300-2 컴 퓨 테 6비트 5 58 7440-300-3 컴퓨터32비트 5

59 7440-300-4 컴퓨터 32 비트 5 60 7440-340 마이크로 촬영 10
하 '

61 7440-350 판독복사기 10 62 7440-368 모 니 터 10

63 7■ - 014 금 액 기 10 64 7490-035 문서세단기 10

55 7730-025 카세트라디오 10 66 7810-001 탁 구 대 .

67

•

7810-021

•

• ■

I

!

11
J11iiii

'

•

.

•

1

•

•

*

.
•

*
. .

* •




